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 있다. 한 사내가 

20년 동안 무인도에서 지내다가 구출됐다. 

구조대는 이 사람이 손수 지은 훌륭한 건물

들을 보고 깜짝 놀랐다.

“와! 바다가 내려다보이는 저 아름다운 

건물은 뭔가요?” “제 집입니다.” 사내가 대

답했다. 

“저기 저 첨탑이 있는 건물은요?” “그건 

제가 다니는 교회지요.” 

“잠깐만요! 종탑이 있는 저 건물은요, 저

건 또 뭔가요?” “아, 그건 제가 전에 다니던 

교회예요.”

이 우스갯소리는 오늘날 교회의 단면을 

보여준다. 사람들은 교회를 세운다. 그리고 

교회를 떠난다. 교인이 자기 한 사람뿐이라 

해도 교회를 떠날 사람도 있을 것이다.

마틴 루터 때까지만 해도 교회는 확고부

동한 무게 중심이었다. 교회는 그리스도인 

개개인의 삶에 권위를 행사했다. 교회에 찾

아오는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세례를 주고, 

가르치며, 은혜의 방편을 제공했다.

3세기 북아프리카의 주교 키프리아누스

(Cyprianus)는 교리적으로는 정통파이지만 

분파주의자였던 노바티아누스(Novatianus) 

주교에 대해 이렇게 썼다. “그는 교회 밖에

서 가르쳤으므로 나는 그의 가르침에 관심

이 없다. 그가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그리

스도의 교회에 속하지 않으니 그는 그리스

도인이 아니다.…그는 교회를 어머니 삼지 

않으니, 하나님을 아버지 삼을 수 없다.”

<3면으로 계속>

미국에서 교회를 나가지 않는 크리스천들이 부쩍 늘었다. 교회

를 다니다 그만둔 상태지만 타 종교로도 가지 않은 사람들, 그렇

지만 세상에 나가서는 당당히(?) “나는 크리스천이다”라고 말하

는 사람들이 있다. 일명 ‘넌스(nones)’, 한국식으로는 ‘가나안 성

도’다. ‘교회 안나가’를 거꾸로 하면 ‘가나안’이 된다고 해서 가나

안 성도라 부른다. 또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찾아 다녔

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제도권을 거부하고 자신에 맞는 교회를 

찾아다니는 사람들을 일컫는다. 서구에서는 ‘소속되지 않은 신앙’

이란 개념으로 일찍부터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교회에 나가지 않아도, 집에서 혼자 인터넷으로 예배 영상도 찾

아보고, 찬양도 듣는다. 왜 말 많고 위선자들만 가득한 교회에 가

서 상처받을 필요가 있냐? 고 반문하기도 한다.

“넌스” 현상은 비단 미국교회와 한국교회만의 현상이 아니다. 

이미 20년 전에 교회를 떠난 사람들에 대해 연구한 바 있는 영국

의 종교 사회학자인 그레이스 데이비(Grace Davie)는 영국에서 

교인 수가 감소하는 것을 기독교의 쇠퇴와 동일시할 수 없다고 주

장했다. 영국에서는 성공회가 국교이고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이 

크리스천이지만, 주일에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은 갈수록 줄어들

고 있다. 흔히 알려졌듯이 거대하고 웅장한 교회 건물이 주일에도 

텅텅 비고 일부는 식당이나 술집으로 바뀌었을 정도다. 그러나 이

렇게 세속화한 영국에서도 놀라울 정도로 많은 사람이 여전히 기

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고, 교회는 안 나가도 하나님은 믿고 있으

며 대다수는 확신은 없어도 스스로 기독교인이라고 여긴다.

따라서 크리스처니티투데이(CT) 고정 필자인 팀 스태포드(Tim 

Staffford)는 일찍이 교회공동체와의 관계없이는 예수 그리스도

와 건강한 관계를 이뤄나갈 수 있다는 점을 말했다(The Church-

Why Bother? There is no healthy relationship with Jesus 

without a relationship to the church). 물론 교회에서 상처받아 

떠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제는 일종의 문화적 현상으로 교회에 

다니지 않아도 크리스천이라고 자신을 정의하는 명목상의 크리스

천들이 대세인 현 상황에서, 그의 지적은 한결 같이 온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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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의 기도

주님의 피 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교회가 패

역해가는 세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

으로 진리에 굳게 서서 세상을 밝히는 빛

으로 세상을 정화시키는 소금으로 맡

은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금주의 말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

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히브리서 10장 24-25절

특별기고
전호진 박사

14면

청교도신앙
이윤석 목사 

8면

교회 가지 않는 크리스천은 불가능!
CT, “넌스”들에게 왜 교회공동체가 반드시 필요한지 역설

시 론
김풍운 목사

2면

현대 복음주의 리더, 20세기 최고의 복음전도자 

빌리 그레이엄 목사 별세
20세기를 대표하는 목회자이자 복

음전도자인 빌리 그레이엄(사진) 목

사가 지난 21일 99세로 별세했다. 미

국뿐 아니라 전 세계 기독교계에 막

대한 영향을 미친 위대한 목회자의 

퇴장이다.

CNN방송 등 외신들에 따르면 그

레이엄 목사의 대변인은 그레이엄 목

사가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주 시골마

을 몬트리트의 자택에서 이날 숨을 

거뒀다고 밝혔다. 그레이엄 목사는 

전립선암과 파킨슨병 등을 앓아왔다

고 뉴욕타임스(NYT)는 전했다.

그레이엄 목사는 드와이트 아이젠

하워 대통령 이후 미국의 여러 역대 

대통령들은 물론 다양한 국가의 정상

들에게도 신앙과 관련된 다양한 조언

을 전달한 ‘멘토’로 추앙받았다. 

그러나 2012년 미국 대통령 선거

에 출마한 밋 롬니에 대한 지지를 공

개적으로 선언하면서, 예수그리스도

후기성도교회(몰몬교)는 이단이 아

니라고 표명해 미국 기독교계의 강력

한 비판에 직면하기도 했다.

그레이엄 목사는 1918년 11월 7일 

노스캐롤라이나 주 샬롯에서 태어났

다. 40년 플로리다 성경대학을 졸업

하고 남침례회에서 목사안수를 받았

다. 43년 일리노이 주 휘튼대학을 졸

업한 후 웨스턴스프링스제일침례교

회 목사로 시무하면서 사역자의 길에 

들어섰다. 국제십대선교회(YFC)에 

참가하면서 전도활동을 시작했다. 
<16면으로 계속>

교회공동체를 떠나서는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없으며 또한 구원받은 자는 교회를 떠날 수 없다

향년 99세…2억명에 복음 전해

미 역대 대통령들의 영적 멘토

1973년 서울서 110만명 부흥회

2005년 마지막 뉴욕집회엔 한인교계 동참

중세교회 1000년
조진모 목사 

7면

빌리 그레이엄 목사가 1973년 서울 여의도에서 집회를 하고 있다. 오른쪽은 통역을 한 김장환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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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이란에서 태어났다. 아

름답고 평화로웠던 이란이다. 

내 삶은 행복했다. 사랑에 빠지

고, 결혼을 하고, 아들 다니엘을 

낳으면서 더욱더 행복해졌다. 

나를 사랑하는 남편과 함께 새

로 태어난 아기를 애지중지 할 

때, 내 나이 열여덟 살이었다. 

이슬람 혁명가들이 내 나라를 

장악하고 있었지만, 그러한 사

실이 내 삶의 기쁨을 덜어내지

는 못했다. 삶이 완벽하다고 느

끼는 많은 사람들이 그러하듯, 

나는 하나님에 대해 전혀 관심

이 없었다. 그러나 곧 모든 것이 

바뀌고 말았다.

다니엘이 태어난 지 얼마 되

지 않은 어느 날 아침, 죽음이 

도둑처럼 찾아왔다. 남편이 교

통사고로 사망했다. 순식간에 

내 삶에서 기쁨이 사라졌다. 나

는 충격을 받았고, 현실을 인정

하는 것을 거부했다. 그리고 내 

인생 처음으로 하나님을 생각했

다. 나는 물었다. 제가 무슨 일

을 했기에 이런 일을 당해야 하

나요?

고통이 얼마간 가라앉자 나는 

다니엘에게 전념했다. 그리고 

재혼했다. 그러나 첫날밤부터 

새 남편은 폭력적이고 가학적인 

본성을 드러냈다. 내 삶은 다시

금 고통과 슬픔에 빠졌다. 이번

에는 그 끝조차 보이지 않았다.

딸 록사나를 낳았다. 그러나 

남편의 매질은 그치지 않았다. 

그리고 남편은 이란 정부와 문

제가 생겨 산을 넘고 넘어 터키

로 피신하게 됐다. 나도 그를 따

라나설 수밖에 없었다.

정말 끔찍한 길이었다. 우리

는 눈 장비를 미리 준비하지 못

했고, 곧 내 손가락과 입과 발가

락이 동상에 걸려 새까매졌다. 

그러다가 록사나가 더 이상 숨

을 쉬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아

차렸다. 그 순간 나는 다시 한 

번 속으로 하나님께 물었다. 왜 

이런 식으로 제게 벌을 주시나

요?

나는 축 처진 아이의 작은 몸

을 두 팔로 꼭 끌어안은 채 차가

운 바닥에 웅크리고 앉았다. 그

대로 죽고 싶었다. 그때는 하나

님이 바로 그곳에 나와 함께 계

신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몇 시간 후, 우리가 터키 경찰

에게 구금된 상태에서 화롯불 

가에 앉아 있을 때, 나는 처음으

로 하나님이 계심을 온몸으로 

느꼈다. 록사나가 살아 있었다. 

기적이었다. 지저분한 터키 교

도소에 갇혀 4개월을 보내는 동

안 하나님께서 내내 함께하셨

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험으로

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셨다. 그

리고 생면부지의 한 사람이 우

리에게 도움의 손길을 보낸 그

때도 하나님은 거기 계셨다. 그 

사람은 한 때 우리와 함께 수감

됐던 사업가인데, 국제 엠네스

티를 통해 우리의 석방을 도와

주었다.

그리고 내가 터키를 벗어나자 

곧 하나님은 더욱 분명하게 당

신을 내게 나타내 보여주셨다. 

어느 날, 두 사람이 내 아파트 

문을 두드렸다. 그들은 예

수님에 대해 이야기 나누

길 원했다. 그러나 나는 남

편이 너무 무서워 그 낯선 

사람들과 이야기 할 수 없

었다. 그들은 다음 날 다

시 와서 내게 성경을 건넸

다. 내 머리는 그 성경을 

치워버려야 한다고 말했

지만, 무엇인가에 이끌리

듯 그것을 간직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남편이 찾

을 수 없는 곳에 성경을 숨겼다. 

그리고 남편이 내 몸에 멍이 들

고 염증이 생길 정도로 나를 때

렸을 때, 나는 다시 무엇인가에 

이끌려 성경을 찾게 됐다. 나와 

같은 무슬림에게는 이상한 행동

이었지만, 왠지 마음이 한결 평

온해졌다. 성경이 나에게 말을 

걸었고, 나는 하나님께 입을 열

었다. 하나님, 정말 계시다면, 제

발 저를 도와주세요.

경찰의 도움으로 마침내 나는 

남편을 떠날 수 있었다. 나는 내 

아이들과 함께 다른 도시로 이

주조치 됐고, 거기서 수녀님들

이 운영하는 비상 쉼터를 제공 

받았다.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

님을 따르는 것에 관한 수녀님

들의 이야기와 찬양을 듣고 있

을 때, 내 안에서 무엇인가가 깨

어났다. 예수님, 저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법을 배울 

수 있을까요?

그 답을 얻기까지는 몇 년의 

시간이 더 걸렸다. 죽어가는 친

척을 방문하기 위해 나는 이란

으로 돌아갔다. 나는 문제를 피

하고 싶었으나, 그만 이란 정권

과 얽히고 말았다. 당국은 내가 

왜 이란을 떠났었는지 의심했

다. 내가 도피한 이유에 대해 사

실대로 말했다가는 다시 교도소

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었다. 3개월간 법정 심

리와 인터뷰가 이어졌고, 나는 

판결을 기다리며 판사 앞에 섰

다. 아무런 힘도 어찌할 도리도 

없는 나는 오로지 모든 상황에

서 함께하셨던 하나님만 바라보

았다. 나를 이 시련에서 벗어나

게 해주신다면 내 삶을 그리스

도께 드리겠다고 하나님께 약속

했다.

기도를 하자마자 하나님은 나

를 대적의 손아귀에서 벗어나게 

하셨다. 울고 있는 나를 바라보

고 있던 그 판사가 자비를 베풀

어 나를 풀어주었다. 바로 그 다

음 날, 나는 스웨덴으로 떠났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하셨고, 나

를 안전한 집으로 데려다주신 

것이다. 그날부터 내 삶은 하나

님의 것이 됐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것이다. 

현재 나는 수많은 무슬림들의 

삶 속에서 강력하게 일하고 계

신 하나님을 스웨덴 교회에서 

지켜볼 수 있는 특권을 누리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세계 각처

에서 한때 알라를 따랐던 사람

들의 꿈과 환상을 통해 당신을 

드러내고 계신다. 그러나 하나

님은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지

속적으로 일하신다. 
<3면으로 계속>

“아리프가 교회 문을 박차고 들어와 간증을 하고 있는 나에게 

성큼성큼 다가왔다. 화가 나 있는 것이 분명했다. 증오심으로 그의 

두 눈은 잔뜩 찌푸려져 있었고, 그의 긴 수염도 분노로 떨리고 있었

다. 그는 예수 믿는 한 여자가 무슬림들을 개종시키려고 한다는 것

에 격분해 있었다. 그런데 단 몇 초 만에 아리프는 하나님께서 그

에게 초자연적인 조치를 취하시기라도 한 듯 그 자리에 벌렁 나자

빠졌다(내가 무슬림들 앞에서 간증할 때 종종 일어나는 일이다). 

아리프는 무너져 내리면서 울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 

마음을 열었다. 이제 그가 이슬람에 등을 돌리고 예수님께 자신의 

삶을 드리는 것은 시간문제일 뿐이었다. 내가 할 일은 다만 그의 

곁에서 기도하는 것뿐이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아

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만나게 되는 여정이 마치 다메섹으로 가는 

바울의 길처럼 급작스럽고 극적인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어떤 사

람들에게는 믿음을 얻기까지의 여정이 마치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의 여정과 같다. 그런 여정에 들어선 사람들은 예수님이 우리가 숨 

쉬는 공기보다 더 가깝다는 것을 서서히 알아간다. 내 여정이 바로 

그러했다(An Iranian Refugee’s Terrible Journey to God: I 

survived snowy mountains, a filthy prison, and an abusive 

husband. Then I discovered who had protected me all al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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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난한 여정 속...하나님은 같이 하셨다!
CT, 목회자로 무슬림 선교하는 이란 난민 여성 소개

시론

지난 2월 4일(주일) 저녁에 제 52회 수퍼볼에서 필

라델피아 이글스팀이 챔피언이 되었습니다. 이글스

팀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어서 목요일에 시내에서 

있었던 퍼레이드에는 약 200만명이 모였다고 합니

다. 예상을 뒤엎은 게임이었습니다. 이글스가 필자의 

고장팀이므로 게임을 보며 열심히 응원하였습니다. 

항상 게임의 뒷이야기들이 있지만 이번 이글스팀의 

승리 뒤에는 쿼터백 Nick Foles에 관한 이야기가 필

자에게 가장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그는 본래 이글

스팀 3라운드에 선발되어 빛을 보지 못하다가 다른 

팀들을 돌아서 다시 이글스에 오게 되었지만 이선에

서 뛰는 선수였습니다. 그런데 이글스팀이 챔피언전

에 오르기까지 중요한 역할을 했던 주전 쿼터백이 

갑자기 부상을 당하는 바람에 대신 뛰게 되었는데 모두를 놀라게 하는 게임을 이

끌었습니다. 유명한 Tom Brady를 제치고 MVP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한때 슬

럼프에 빠져서 풋볼을 포기할 생각까지 했었다는 그에게 이러한 일이 생긴 것은 

참으로 축하할 일이고 놀라운 일입니다. 그에 관한 기사들을 참고해보니 그는 진

실한 그리스도인이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대부분 믿음이 좋은 팀 동

료들은 모두 그의 신앙과 삶을 칭찬하였습니다. 동료들의 존경을 받는 크리스천 

쿼터백인 그는 은퇴 후에 목회자가 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인생은 결코 내일 일을 모르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이글스팀의 주전 쿼터백은 

Carson Wentz라는 선수였습니다. 기록상으로 보면 그가 Nick Foles보다 훌륭한 

선수입니다. 그런데 그가 게임 중에 부상을 당하므로 모두들 이글스팀에 대하여 

걱정했습니다. 그러나 Nick 선수는 너무나 잘 경기를 이끌었습니다. 우리 인생의 

시간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읽어 볼 수 있었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

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게도 하시며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

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삼상2:6-7). 한때 풋볼을 포기하려고 까지 생각했던 Nick을 하나님께서는 2018년 

제 52회 수퍼볼에서 MVP가 되도록 그를 올리고 높이신 것입니다. 

평창에서 열리고 있는 올림픽 게임을 보며 과연 인간은 아무리 훈련을 많이 하

고 자신만만하여도 자신의 내일을 결코 자신할 수 없다는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나라가 올라가는 시점에 있다고 자만할 수 없으며 혹시 내

려가는 시점에 있다하여도 절대로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

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들으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

에 가서 거기서 일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를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

가 알지 못하는 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잠간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약4:13-14). 우리 모두가 서 있는 지금 이 자리에서 조용히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

님의 시간을 읽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합시다.

인생의 성패가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모두 뉴잉글랜드

의 Patriots팀이 이긴다고 예상했습니다. 쿼터백의 경력을 보아도 Nick Foles는 수

퍼볼에서 무려 네 번이나 MVP였던 Tom Brady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선수로 평

가되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게임을 열고 보니 이글스팀의 승리였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이글스와 쿼터백 닉의 손을 들어주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

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

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찌기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

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시127:1-2). 인생을 운동경기에 비교한다면, 모두들 게임의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지만, 그 모든 결과는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습니다. 작년 수퍼볼에서는 

Patriots팀이 거의 진 게임이었는데 막판에서 기적 같은 일이 생겨서 역전승하였

고 그들은 그날 밤 파티하고 기쁘게 잠자리에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엔 이

글스팀 선수들과 Nick이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나누고 단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하

나님이 조금 더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한 Nick과 이글스팀 선수들의 손을 들어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인생은 운동경기와 같아서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습니다. 항상 이길 수 없고 

또 항상 지기만 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절대자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합니다. 우리의 하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시며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의 시간 속에 바라시는 뜻을 겸허하게 붙잡아야 합니다. “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

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

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전

7:13-14).
pwkim529@gmail.com

자만하지도 낙심하지도 맙시다

김풍운 목사
(벅스카운티장로교회 담임)

안나히타 파산 목사



2017년 3월 3일 토요일 www.chpress.net 3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시   사

인간이 살아가는데 기본적 

욕망의 하나가 성공이다. 사

람이 성공의 욕망을 갖는 것

은 좋은 일이다. 이기주의나 

욕심이 나쁜 것이지 성공하고

자 하는 욕망이나 꿈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다. 그러면 우

리가 추구하고 성취해야 할 

참된 성공은 무엇인가? 성공

이란 어떤 목표에 도달했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성공을 하고 나서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바라는 성공의 

고지에 올랐지만 그 성공을 기반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

여 국가와 사회를 위하여 무슨 값있는 일을 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안일과 쾌락만 누린다면 사실 그 사람은 인생의 성

공자가 아니라 실패자인 것이다. 참된 성공자는 성공한 다음

에 값진 일을 하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행복을 함께 나누며 

기뻐하는 것이다.참된 성공자가 되려면 영적인 성공부터 해

야 한다. 예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

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마6:33)고 

말씀하셨다. 요한삼서 2절에 보면 “네 영혼이 잘됨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고 하였다. 인간의 

참된 성공은 부자되고 명예를 얻고 호의호식하는 것이 아니

다. 누가복음 16장에 나타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

가 그것을 잘 설명해주고 있다. 그 부자는 세상의 모든 재물

과 권력을 다 가지고 물질적인 부와 명예를 한 몸에 지니고 

날마다 주지육림 속에 쾌락만 누리다가 죽어서 지옥으로 갔

다. 그리고 거지 나사로는 아무 것도 가지지 못하고 고생만 

하다가 죽은 후에 천사들에게 받들려 천국으로 갔다. 이 이

야기는 사람이 세상에서 참된 성공이 무엇인지 잘 가르쳐 

주고 있다. 사람의 진정한 성공은 영적인 것에 있는 것이다. 

진정한 성공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 안에서의 성공이다. 사

도 요한은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

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요일2:17)고 말씀했

다. 사람이 성공을 하려면 최선을 다해야 한다. 사람은 모두 

같은 재능과 같은 능력을 가질 수는 없다. 그러나 한 가지 재

능을 가졌어도 최선을 다하면 성공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

리가 하는 모든 것에 최선을 다하여 성공하기를 원하신다. “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골3:23)고 했다.영국에 유명한 구두 수선공

이 있었는데 그는 언제나 기쁨이 넘치고 찬송을 부르며 일

했다. 그는 참 행복하게 살았으며 돈도 잘 벌었다. 그래서 어

떤 사람이 당신의 행복의 비결이 무엇이냐고 질문하자, 그는 

말하기를 “나는 사람의 구두를 고치지마는 예수님의 구두를 

고친다는 생각으로 최선을 다해 잘 고쳐줍니다. 그랬더니 사

람들이 많이 모여듭니다”라고 했다.존 D. 록펠러(John D. 

Rockefelle)는 말하기를 “성공의 비결은 평범한 일을 비범하

게 하는데 있다”고 했다. 닥터 보브 조우스(Dr. Bob Joues)

는 “최선을 다하지 않는 것은 죄”라고 하였다. 성공은 최선

을 다한 결과인 것이다. ‘성공’이란 말은 성경에 꼭 한 번 사

용했는데 여호수아 1장 8절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

신 말씀이다. 시편 1편에는 성공이란 말은 쓰지 않았으나 3

절에 “그 행사가(무엇을 하든지) 다 형통하리라”는 말씀은 

성공이란 뜻이다. 이 말씀들을 보면 성공은 성경이 가르치는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데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나님 잘 섬기고 말씀대로 순종하여 참된 성공자들이 

되기를 축원한다. 
nammicj@hanmail.net

참된 성공자가 되라

소망 칼럼

박재호 목사
(브라질 새소망교회)

<1면에서 계속>

한마디로, 키프리아누스의 관점-“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는 슬로건

으로 요약할 수 있다-은 이후 수 세

기에 걸쳐 교회가 이단이나 분파에 

맞설 때 큰 힘을 얻었고, 보편적인 기

준이 됐다. 사람들은 교회 안, 곧 그리

스도의 몸 안에 있거나 그리스도 밖

에 있거나 둘 중 하나였다.

루터에게 이런 무게 중심을 옮기려

는 의도가 있던 것은 아니었다. 그는 

교회의 권위에 도전하려는 것이 아니

라 교회를 정화하기 원했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그의 이의 제기는 분파

주의를 낳았다. 루터교 이후에 칼빈

주의가 등장했고, 재세례파도 곧 나

타났다. 감리교와 침례교도 등장했다. 

일단 사람들이 스스로 판단하기 시작

하자, 이런 흐름을 멈추게 할 도리가 

없었다. 그 결과 전 세계적으로 2만 

개의 교파가 생겨났다. 

나는 보노(Bono, 2005년 노벨 평화

상 후보로 선정될 정도로 “노래하는 

성자”라 불리지만 교회엔 다니지 않

는 락밴드 가수)를 비롯해 교회에 가

지 않는 크리스천들을 혹독하게 대하

고 싶은 마음은 없다. 교회가 항상 좋

기만 한 곳은 아니지 않은가. 일부 교

부들은 반대파를 진압하고 권력 독점

을 유지하기 위해 “교회 밖에는 구원

이 없다”는 말을 사용하기도 했다. 오

늘날에도 규칙을 두려워하며 준수하

려는 사람들을 악용해, 교회에 헌신

하라고 강요하는 경우가 없지 않다.

물론 교회에서 상처를 받는 크리스

천들이 있다. 어떤 이들은 아주 확연

한 문제로, 또 어떤 이들은 상당히 미

묘해서 다른 사람은 알아차리기 힘든 

문제로 상처를 받는다(The Church’s 

Walking Wounded). 제도를 불편해

하는 사람들도 있다. 천성적으로 고

독한 사람들인 것이다. 내 친구 던컨

도 그런 사람이다. 그는 사람보다 기

계와 더 친한 엔지니어다. 그러나 그

는 이혼하면서 교회에서 의지할 곳을 

찾게 됐다.

필립 얀시는 체스터턴(G. K. 

Chesterton)에서부터 마틴 루터 킹 

주니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인물들 

덕분에 자신이 살아 있는 믿음을 갖

게 됐다고 고백한다. 그가 영향을 받

은 사람들은 마하트마 간디 한 사람

을 제외하고는 모두 크리스천이며, 

대부분 충성된 교인들이었다. 그러므

로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야 

우리 믿음이 살아남을 수 있단 말이

죠?”

그러나 얀시의 문제는 크리스천의 

총합이라 정의된 그런 교회에 있지 

않았다. 그는 실제로 교인들 사이에

서 체험한 것과 씨름했다. 그는 신앙

을 재정립할 수 있도록 도와줄 다른 

크리스천들이 필요했다. 그들만이 그

의 신앙을 교회에서 살아남게 해서 

그를 다시 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줄 유일한 방법이었다.

우리는 제도 교회와 동떨어진 사람

들을 정죄하기보다는, 그들이 다시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교회

에 대한 헌신을 멀리함으로써 그들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기 때문이다.

그 다음 질문은 난이도가 높다. 그

렇다면 과연 그들은 무엇을 놓치고 

있는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부족할 

리는 없다. 대형 서점마다 성경이 즐

비하다. 심지어 모든 크리스천이 다 

휴거된다 해도, 성경 출판은 계속 흑

자를 볼 것이다. 라디오와 텔레비전

에서는 훌륭한 설교가 나온다. 책과 

잡지도 넘쳐난다.

-교제?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대화

방과 성경공부 모임 일색이다. 인터

넷 기도 후원 모임에서는 실제로 만

나는 기도 모임보다 더 깊이 있고 의

미 있는 중보가 이뤄진다고 친구들은 

말한다.

-예배? 음악 CD에서 필요를 채우

는 사람들도 있다. 텔레비전 프로그

램을 보면서 영감을 얻는 사람들도 

있다. 어쨌거나, 당신에게 예배가 필

요하다면 아무 대형 교회나 쓱 들어

가서 영혼은 성가시게 하지 않은 채 

일을 보고 나올 수도 있다.

그렇다. 세례와 성찬식을 제외하면 

당신에게 교회는 있으나 마나한 존재

다. 게다가 성례전마저도 아무 의미 

없는 소모품에 불과한 교회도 많다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하겠다. 교회의 

제자 훈련도 그보다 더하면 더했지, 

마찬가지다. 교회가 영혼을 정화하는 

기분 좋은 교훈을 주리라고 기대했다

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기대를 접는 

편이 낫겠다.

그러나 이런 현실을 모두 인정한다

고 해도, 지역 교회에 대한 헌신적인 

참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

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믿을 수 있

는 강력한 이유들이 있다.

성례전이나 성찬식은 임의적인 선

택 사항이 아니다. 21세기 현대인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잘 안 되겠지만, 

성례전에 관심을 가져야 할 이유는 

아주 많다. 성례전은 인간이 만든 전

통이 아니라, 예수님이 시작하신 것

이다. 예수님은 자진해서 세례를 받

으시면서,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마3:15)라

고 말씀하셨다.

떡과 포도주를 제자들에게 주시면

서 예수님은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마26:26) 라고 말씀하

셨다. 교회들이 성례전의 가치를 이

전보다 하찮게 평가하고 있는지 몰라

도, 여전히 성례전을 행하고 있다. 교

회 이외에 성례전을 행하는 곳은 없

다.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그분의 모범을 따르지 않

을 수 있는가?

우리에게는 규칙적인 공동 예배의 

리듬이 필요하다. 이 리듬은 제자들

이 한 주간의 첫 날 모이는 것에서 시

작됐다. 하트(D. G. Hart)는 개혁주의 

예전 전통을 언급하면서 “당신의 죄

를 용서받았음을 매주 확인하는 것은 

엄청난 위안이다”라고 말한다. 그는 

이보다 모임 횟수가 줄어든다면, 인

생의 큰 위기들을 통과해 나가는 우

리가 지탱되기에는 역부족일 것이라 

말한다.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원격 회의가 

함께 만나서 진행하는 회의를 대체할 

수 없다고 고백한다. 마찬가지로, CD

를 틀어 놓고 노래를 따라 부르는 것

이 다른 성도들과 함께 찬양하는 것

을 대체해줄 수 없다. 설교를 듣건, 기

도를 하건, 찬양을 부르건, 사람들이 

모여 함께 예배드리는 것을 대체할 

수는 없다. 살아 있는 물리적 실재를 

만난다는 것은 육체를 가진 인간으로

서의 우리 본성을 자극한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점을 염두에 

두고 다음 말씀을 기록했을 것이다. “

서로 마음을 써서 사랑과 선한 일을 

하도록 격려합시다.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우리는 모이기를 그만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그날이 가까워 

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힘써 모입시

다”(히10:24-25 참조). 격려하려면 

대상, 즉 어떤 사람의 얼굴이나 몸이 

있어야 한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예수님

의 삶이 이 땅에서 눈에 보이게 나타

난 것이다. 사도 바울이 분란이 있는 

고린도교회에게 썼듯이(고전12:21),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

다’ …하지 못하리라.” 그분의 메시지

는 이렇게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 “

그리스도의 몸에 연결되지 못하면, 

그리스도를 놓치는 것이다.”

바울은 교회를 크리스천의 총합이

라는 식으로 모호하게 표현하지 않는

다. 몸의 유비는, 우리가 만질 수 있는 

형태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존재 가

능하다는 바울의 신념을 표현한다. 

이러한 다양한 은사들은 사람들의 무

리 가운데서 드러난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려면 이 몸에

서 떨어져서는 안 된다. 우리는 지속

적인 관계를 가지면서 반드시 그리스

도의 몸의 일부인 다른 그리스도인들

을 섬겨야 한다. 몸에서 떨어져 나온 

지체는 분명 쓸모없고, 곧 생명을 잃

는다. 홀로 떨어진 지체는 몸의 머리

인 그리스도를 경험할 수 없다.

결국 사람들에게 교회가 아닌 다른 

곳에서 “그리스도를 찾으라”고 권하

는 것은 위험한 충고다. 바울이 어떤 

도시에 도착했는데, 그 지역 교회가 

맘에 들지 않는다고 거기 가지 않는 

모습을 상상할 수 있겠는가? 바울에

게 교회가 없는 크리스천은 가족 없

는 사람이 존재할 수 없는 것과 마찬

가지로,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다. 

혈육과 다툴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떠날 수는 없다. 자신의 살과 피나 마

찬가지기 때문이다. 

교회도 똑같다. 더구나, 교회는 예

수님의 살과 피다. 사람은 사람과 함

께 살아야 한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

나님의 백성과 함께 살아야 하나님을 

알 수 있다. 그리스도 안의 삶은 공동

생활이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들은 

그분의 백성들(분명 복수형이다)을 

위한 것이었다. 신약 성경의 모든 서

신서는 교회에 속한 크리스천들을 대

상으로 한다. 성경은 다른 크리스천

들과 동떨어진 개인의 존재는 알지 

못한다!

<2면에서 계속>

2년 전 여름, 뉴스에서 연일 그리스

에 도착하기를 바라며 보트에 오르는 

난민들 이야기를 전하고 있었다. 그

때 나는 우리 교회로 찾아든 한 남성

을 위해 그와 함께 기도해 달라는 요

청을 받았다.

그의 이름은 피아즈였다. 그는 자

기 아내와 두 딸이 터키의 해안에 서

서 보트를 기다리고 있던 날 밤에 대

해 내게 이야기 했다. 손전등 불빛이 

약해지고, 바위에 부서지는 파도는 

강했다. 그는 작은 두 딸을 번쩍 안아

들면서 아내에게 따라오라고 말했다.

보트가 해안에서 한참 멀어졌고, 

그제야 피아즈는 아내가 타지 않았다

는 사실을 알았다. 아내가 다른 보트

를 타고 올 것이라고 속으로 되뇌었

다. 보트가 육지에 닿자, 그는 미친 듯

이 해안을 오르내리며 아내를 찾았

다.

피아즈가 사실을 확인하게 된 것은 

그로부터 9개월이 지난 뒤였다. 그의 

아내는 보트에 오르려는 사람들에게 

떠밀려 바다에 떨어졌고, 그와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익사했다. 그

때 그녀의 나이는 스물 세 살이었다.

“오직 하나님만 당신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 십자가 앞에 

서 있었다. “하나님께 마음을 여십시

오.”

가장 깊고 어두운 곳에 숨어있던 

고통을 그는 있는 그대로 큰 소리로 

토해냈다. 전에 산 속에서 나에게 닥

친 참담함에 분노하며 울부짖던 그 

소리와 똑같았다. 그 다음 주에 피아

즈와 그의 딸들은 우리 교회의 한 가

정에 들어와 살게 됐다. 즉각적인 치

유나 간단한 해결책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하실 것

이다. 그들을 인도하실 것이다. 그들

을 이끄시고 사랑하실 것이다. “나에

게 오라.” 그들을 부르고 또 부르실 

것이다. 그들은 “예”라고 대답하기만 

하면 된다. 

-안나히타 파산(Annahita Parsan)

은 스웨덴 교회에서 안수 받은 목회

자이며, 자신의 신앙 여정을 담은 책

(Stranger No More: A Muslim 

Refugee's Harrowing Escape, 

Miraculous Rescue, and the Quiet 

Call of Jesus)의 저자로, 이란 난민들

을 대상으로 목회하고 있다. 

교회 가지 않는 크리스천은 불가능!

험난한 여정 속...하나님은 같이 하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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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이란 자기반성의 때이며 경건

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찬미하며 

기도하기 좋은 때이나, 불경건한 자

나 악한 자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

르는 일만을 계획하며 행하게 되는 

때이기도 합니다. 한편 밤이란 어둡

고 답답한 세계를 말하며 기쁨도 

아름다움도 다 없어져버리고 무기

력해진 때를 일컫기도 합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시

는 예수님 앞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개개인의 질

병이나 고난이 그의 죄의 결과라는 

인과적 관념에 젖어있던 제자들은 

이같이 소경으로 출생한 경우는 그

것이 본인 자신의 죄의 결과인지 

혹은 그 부모의 죄의 결과인지 궁

금하여 예수님께 질문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대답은 자신의 죄의 

결과나 혹은 부모의 죄의 결과도 

아닌 오직 인간의 불행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나타내고

자 하심임을 말씀하시면서 “때가 

아직 낮이매 나를 보내신 이의 일

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

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

니라”고 하셨습니다. 

여기 ‘밤’이란 주께서 그의 공생

의 일을 마치시고 하나님께 가실 

것을 가리킨 말씀입니다. 이처럼 우

리 인생에게는 어느 누구에게나 일

할 수 없는 밤이 반드시 오게 마련

입니다. 그러면 이 밤이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1. 기력이 쇠하여져 어떤 일도 하

기 힘들어지는 노년의 때를 의미합

니다.

인생에게는 동녘에 떠오르는 태

양처럼 생명이 출생되는 신생아기

가 있는가 하면 정오의 햇살같이 

강렬한 정열적인 청년기가 있으며, 

서산에 해가 기울여 잠시 후면 밤

이 찾아올 황혼의 노년기가 있습니

다. 그런고로 지혜와 부귀영화를 한 

몸에 누렸던 솔로몬왕은 “너는 청

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때가 가

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해와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그

리하라”(전12:1-2)고 기록하였고, 

이어서 무기력해진 인생의 노년기

에 대하여 표현하기를 “힘 있는 자

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으므로 그칠 것이며, 창들

로 내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

며…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

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원욕이 그

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라고 하였습니

다. 

이는 노년기에 이르른 인생을 비

유한 것인데 아무리 힘 있는 영웅

호걸 열사라 할지라도 인생 황혼기

에는 모두가 기력이 쇠하여져 허리

는 구부러지고 마음마저도 나약해

져 어린아이 같이 되며 치아는 하

나씩 빠져서 맷돌질의 역할을 감당

해내기 어렵고 사물을 바라보던 창

과 같은 눈은 시력이 약하여져 제

대로 분별키 힘들며 검고 윤기 흐

르던 머리카락은 살구꽃같이 희어

지게 되며 만사에 의욕이 상실되고 

결국에는 그렇게도 알뜰히 가꾸고 

다듬던 육체는 본연의 위치인 한줌

의 흙으로 돌아가고야 만다는 것입

니다. 그런고로 이런 날들이 오기 

전에 위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아

래로는 각자 주어진 위치에서 사명

에 충실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

하여 하신 말씀에 “소년이라도 피

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

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

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

리의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

요, 달음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

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할 것”(

사40:30, 31)이라고 하였습니다.

2. 원치 않는 질병으로 인하여 

일할 수 없는 병상의 밤을 의미합

니다.

인생이 소원하던 부귀영화, 명예 

권세를 다 소유했다 할지라도 질병

으로 인하여 건강을 잃어버리고 병

상에 몸져눕게 되어버린다면 모든 

것이 다 수포로 돌아가게 되고 마

는 것입니다. 질병이란 인간을 나약

하게 만들며 의욕마저 상실하게 합

니다.

건강할 때 주님 앞에 나아오십시

오. 그리고 다섯 달란트 맡았던 착

하고 충성된 선한 청지기가 되십시

오. 요사이 새로 등록하는 교우들 

중에는 과거 신앙생활을 잘하지 않

다가 몸에 질병이 생김으로 인하여 

뜨겁게 회개하며 새로운 신앙의 결

심을 가지고 새 출발을 하는 분들

을 보게 됩니다. 

<5면으로 계속>

피종진 목사
(세계복음화협의회 대표총재)

푸/른/초/장

밤이 오기 전에!
(요한복음 9장 4절)

인간은 항상 산에 대한 외경심

을 가지곤 한다. 특히 높은 산에 대

한 외경심이 대단하고 그 산을 섬

기기도 한다. 산은 항상 깊은 침묵

으로 번잡한 인생들을 아늑한 자

신의 품으로 불러들이고 문명의 

복잡함에 시달리는 인생들에게 단

순하고 편안한 삶을 추구하도록 

교훈하고 있다.

어느 분은 말한다. 더 높은 곳을 

오르기 위해 낮은 곳을 버리지 말

라, 산은 내 안의 나를 찾아가는 길

이다. 작은 산이든 큰 산이든 굴곡

이 있다. 인생에도 수많은 굴곡이 

있는 것처럼.... 산은 오르막과 내리

막의 순간순간들이 있는데, 그것

을 거부할 수 없다. 그냥 받아들여

야 한다. 오르고 내려가다 보면 어

느 사이 그 고비들은 극복된다.

또한 저 멀리 있는 산, 도무지 오

르지 못할 것 같던 그 산들도 열심

히 오르다 보면 앞이 탁 트이는 정

상에 이르게 된다. 그래서 정상에

서 우리의 게을렀던 부분들이 승

리를 경험하게 된다. 그리고 나도 

할 수 있다는 마음의 ‘정언’을 듣게 

된다. 역사적으로 수많은 영적 거

성들은 누구랄 것 없이 산을 자주 

찾았다. 아예 산을 사랑하여 일생

을 그 산에서 나오지 않았던 사람

도 많았다. 참으로 산이란 인생에

게 신비스런 장소가 아닐 수 없다.

로마에서 국도로 나폴리를 가기 

위해서는 두 길을 이용할 수 있다. 

하나는 무솔리니가 건설한 나폴리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

고, 또 하나는 기원전에 만든 카실

리나((Casilina) 국도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개인적으로는 기원

전에 닦았고 2천년의 역사가 녹아

있는 국도가 훨씬 사람냄새를 맡

을 수 있는 정감 있는 길이지 싶다. 

로마의 역대 황제들 가운데 이 길

을 이용하여 나폴리의 만의 카프

리(Capri)섬에 있는 자신들의 별장

을 부지런히 다니기도 했다. 특히 

아우구스투스 황제는 이 길에서 

운명하기도 했고....

내비게이션에 카프라니카 프레

네스티나(Capranica Prenestina)

를 입력하고 카실리나 길을 따라

가다가 왼편의 팔레스트리나

(Palestrina) 안내판을 보고 들어

가 직진으로 가다보면 팔레스티리

나 마을을 통과하게 되는데, 오르

막길에서 왼편으로 담벼락 같은 

유적을 만나게 된다. 그 유적은 로

마의 5현제 중 한 사람인 하드리아

누스 황제의 별장이다. 그리고 한

참을 오르다 보면 이윽고 카프라

니카 정상에 오르게 된다. 

해발 1018m로 이태리의 많은 

산 중에 평범한 수준이지만 이 산

은 로마 시내의 동편을 평풍처럼 

감싸고 있는 산이다. 로마를 방문

하는 사람이나 발을 디디었던 사

람들은 동편을 감싸고 있는 이 산

을 한두 번쯤은 바라보았을 것이

다. 정상의 바로 아래에 카프라니

카 프레네스티나라는 마을이 있는

데 그 마을에는 작은 돔으로 이루

어진 성당이 있고 그 성당 설계를 

바티칸 돔을 설계한 브라만테가 

했다고 하니 이 마을 역시 아주 오

래된 마을이지 싶다. 요즈음에는 

자동차로 어려움 없이 올라올 수 

있지만 그 옛날에는 어떻게 이 산 

정상까지 올라올 수 있었을 까 싶

다.  식량을 이곳까지 가져오려면 

엄청 힘들었겠고.... 산다는 것은 옛

날이나 지금이나 역시 힘들지 싶

다.

그 마을의 중앙에 있는 작은 로

터리를 돌아 오른편으로 나 있는 

길을 올라가다 보면 수려한 산길

에 들어서게 된다. 그 산길, 결코 

인적이 없는 호젓한 길을 한참 오

르다보면 이윽고 정상에 도착하게 

되는데, 그곳에서 뜻밖에 작은 마

을을 만나게 된다. 로마 시내가 한

눈에 시원스럽게 바라보이는 곳으

로 가장 높은 곳이다. 주민이 한 백

여 명 정도 살고 있을까 싶다. 왜 

이리 높은 산에 과연 누가 처음 거

주지를 정했을까 싶다. 이곳이 주

변에서 가장 높은 곳이니 그만큼 

하나님께 가깝다고 여겼기 때문이

었을까?

거기서 뒤로 난 길을 조금 내려

가면 아름다운 수도원을 만나게 

된다. 지형이 마치도 덧 이어낸 건

축물처럼 정상의 바로 아래에 불

쑥 튀어나온 깎아지른 절벽이 있

는데 바로 그곳에 수도원을 세웠

다. 아주 수려하고 경관이 일품이

다. 그 수도원의 이름은 Santuario 

della madonna delle Mentorella

이다. 이 수도원의 역사는 콘스탄

틴 황제까지 거슬려 올라간다고 

한다. 그 수도원의 뒷면은 거대한 

바위로 구성되어 있는데 가운데에 

작은 구멍이 뚫려 있다. 입구가 좁

아 정면으로는 안 되고 옆으로 몸

을 틀고 들어갈 수 있는 굴이다. 인

위적으로 뚫은 굴이 아니라 자연

적으로 생성된 굴이다. 그 굴 왼편

에는 네모난 철망을 만들어 이 수

도원에서 수도하다가 죽은 수도사

들의 해골들과 빼들을 모아놓았

다. 그리고 부활을 기다린다고 고

전15장의 말씀을 기록했다. 너도 

언젠가는 이렇게 된다는 묵시적 

교훈을 주는 것 같다.

굴 안으로 들어가면 제법 넓은 

공간을 만나게 된다. 적어도 

10-15명은 자리할 수 있을 정도의 

넒이다. 그런데 이 굴은 의미가 있

는데 즉 서방수도원의 창시자인 

베네딕토(Benedictus 480-543)가 

이곳에서 무려 2년 동안 머물면서 

기도했던 곳이기 때문이다. 어떻

게 이곳을 알게 되었고 이곳까지 

왔을 까 싶다

일찍이 귀족 가문의 청년 베네

딕토가 스무 살에 이태리 중부도

시 노르차(Norcia)에서 로마에 유

학을 왔다. 그때 서로마는 게르만

의 용병대장 오도아케르(Odoacer, 

435-493)에게 망하고 난 뒤였다. 

천년동안의 찬란한 문명이 글자도 

모르는 용병대장에게 멸망을 당했

으니 그 수치스러움은 상상할 수 

없었을 것이다. 이런 때였기에 젊

은이들은 될 대로 되라는 식의 태

도를 지향했고 쾌락이 하늘을 찔

렀던 풍토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베네딕토는 현실에 대한 자괴감을 

갖지 않을 수 없었다. 

그는 ‘과연 하나님은 어떤 분이

실까? 나는 하나님을 먼저 만나야

겠다’는 의지로 성경 하나만을 들

고 로마에서 65Km 떨어진 수비아

코(Subiaco) 산에 들어갔다. 그 산

에 장엄한 바위가 들러있는데 그 

바위중 비를 피할 수 있는 곳을 찾

아 거기서 죽기를 각오하고 기도

에 전념했던 곳이 저 아래로 보인

다. 베네딕토는 국가적으로 절망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오직 이

곳에서 기도에 전념했던 것이다. 

그 거룩한 장소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바위굴이다. 이 바위굴은 고즈

넉하게 동양에서 찾아온 길손을 

맞이하고 있다. 그리고 영적 선배 

베네딕투스가 몸부림치며 기도했

던 속살을 수줍은 듯 보여주고 있

다. 

그리고 교훈하고 있다.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는 없다는 사실을 말이다. 그 한 사

람의 기도는 1,500년이 지난 지금

까지 큰 횃불이 되어 세상을 비추

고 있다. 끝으로 E. M. 바운즈의 기

도에 대한 글을 소개하고 끝내려 

한다. "옷을 만드는 것은 재단사의 

일이고 구두를 수선하는 것은 구

두장이의 일이고 기도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일이다. 기도의 실

패자는 생활의 실패자다...." 그렇

다면 당신은 기도하시는지요?

chiesadiroma@daum.net

목양칼럼 

기도로 중세의 칠흑 같은 어둠을 밝힌 사람(3)
-베네딕토(Benedictus, 480-543)

한평우 목사
(로마한인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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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는 한국의 사회와 정치 외교, 국방 등의 시

국을 보면서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나라가 이상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 같

습니다. 그런데 크리스천은 가만히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와 국가와의 관계, 교회

와 정치의 상관관계를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애나하임에서 yang 

A: 교회와 국가와의 관계에 대한 복음주의 교회의 공통된 교리는 교회와 국가

는 다 같은 하나님이 세우신 신적기관으로서 서로 다른 목적을 갖고 있고 각기 독

립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국가는 범죄를 막고 정의를 실현시키며 국민의 안녕과 재

산과 생명을 보호하기위해 하나님이 세우셨고 법과 질서를 가지고 통치합니다. 법

질서를 통해 악한 자를 벌하고 세속적인 정의( civil Justice)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국가의 권세는 로마서 13장을 보면 “하나님께로 났으니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

복하라”고 했습니다. 인간의 정부도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인간

의 영혼구원을 위한  하나님이 만든 신적 기관입니다. 사람이 영혼과 육체로 이루

어져 있는 것처럼 교회는 사람의 영적인 영역, 즉 신령한 영역에 관여를 합니다. 그

러나 국가는 사람의 육체적인 영역 즉 세속적인 영역에 관여를 합니다.   

칼빈대학교의 조직신학 교수인 박일민 교수는 “육체와 영혼은 상보보완적인 것

처럼 국가와 교회는 상호보완적이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교회가 국가의 영역에 

전적으로 관여를 하는 것도 국가가 교회의 영역에 과도하게 관여하는 것도 주의해

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역사신학을 전공한 서영일 교수는 “교회와 국가라는 책에

서 “교회와 국가는 분리되되 교회는 국가의 양심이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양심

의 역할이란 무엇입니까? 잘못된 것을 깨닫게 해주고 지적하는 일입니다. 국가가 

타락했을 때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국가에 선한 정치를 요구해야 한다고 말

합니다. 그러나 비폭력적인 방법으로 저항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요한 칼빈은 기독교인의 사회참여 및 정치 참여에 적극적인 면을 보였던 사람으

로 1)통치자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에 어긋나게 명령하지 않는 한 기독교인들은 

정부에 순종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2)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어긋나는 

명령이 내려질 경우에는 인간보다 하나님을 복종해야 할 것을 말했습니다. 칼빈은 

무력으로 정부에 반항하는 입장은 반대하였습니다. 그러나 존 낙스는 이러한 국가

에 절대복종의 전통에서 이탈하였습니다.

오늘날 한국의 목사님들은 강단에서 정치문제를 논하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신

학적인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기독연구원 느헤미야 원장인 김형원 목사는 어느 글

에서 한국 보수 교회들이 사회-정치 참여를 기피했던 성경적-신학적 근거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바른 지적이라고 봅니다.   

첫째, 로마서 13장을 기초로 하는 ‘정교분리’ 신학입니다. 한국의 보수 교회는 이 

가르침을 절대적인 것으로 해석해서 국가 통치 세력들에게는 무조건 복종해야 한

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들은 정부의 권력이 선을 베풀고 하나님이 정하신 조건 범

위 내에서 하나님의 사자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을 규정하는 4절에 대해서는 전

혀 고려하지 않고 오직 1-2절만 강조할 뿐이었습니다. 

둘째, 영적인 것과 세속적인 것을 날카롭게 분리하여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영적

인 일에만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성속 이원론’입니다. 사회와 정치에 관심을 기울

일 시간이 있다면, 그 시간에 전도를 더하고 더 많은 사람을 구원으로 이끄는 것이 

훨씬 가치 있는 일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셋째, 설령 기독교인이 세상을 변화시킬 책임이 있다고 해도 그것은 직접적인 

사회참여와 변화에 나서는 것보다는 개인의 변화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

각하기 때문입니다. 개인의 변화는 필연적으로 사회의 변화로 연결된다는 근거 없

는 순진한 생각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개인적인 영역과 사회구조적인 

영역에 모두 몸담아 있기에 변화도 두 영역 모두에서 시도되어야 마땅하다는 것

을 간과한 것입니다.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
?

?
?

개인적 영역과 사회구조적 영역에서 모두 시도

이정현 목사
빛과소금의교회 / (310)749-0577

Johnjunghyunlee@gmail.com

가난을 자초하는 신앙

기도할 때 ‘주님 저는 종입니

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

도가 주인이라는 것을 전제하

고 고백하는 것이다. 쓸데없이 

종이라고 그냥 뱉으면 안된다. 

입으로만 ‘나는 종입니다’가 아

니라, 종이라고 한다면 내가 섬

기는 주인이 있다는 뜻이고, 그 

분의 밑에서 그 분이 말씀하시

면 나는 따를 수밖에 없는 존재

라는 것을 생각하고 말해야 한

다.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고백이 나온다. 

그런데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되

시려면 내가 양이 되는 것이 우

선이며 기본이다. 내가 양이라

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는 것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는 사실

을 믿고 하는 것이지 그것 없이 

어떻게 양이 될 수 있는가? 그

래서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

요한 것 중의 하나가 주인 되신 

예수님, 왕 되신 주님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다. 이것

이 없다면 거짓말이다. 

신앙생활을 오래 동안 했는

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계

시느냐, 아니냐 하는 사람들을 

주변에서 볼 수 있다. 개인적으

로 생각할 때, 이런 사람들은 만

세 전에 택하지 않은 사람이 아

닐까? 천하 만민 모두가 택한 

백성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 

아닐까? 어떻게 믿었길 래 하나

님이 없다고 할 수 있는가? 아

전인수격이다. 말이 안된다. 하

나님을 있다 없다 라고 과연 말

할 수 있는 신앙관이 있다는 게 

참 놀랍고도 놀라운 일이다. 결

코 아름답지 않다. 인생을 살면

서 나의 주인, 나의 주님이 있다

는 게 얼마나 복된 것인가? 

인생에서 나를 인도하는 목

자가 있다는 것은 너무나 큰 축

복이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임

에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기를 원하고 개성대로 살기

를 원한다고 행패하는 이들을 

보게 된다. 자신을 망치는 못된 

습성의 마음이다. 자신의 생각

에 이해되는 것만 순종하는 것

은 스스로 가난을 자초하는 신

앙이다. 내가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순종하면 

나의 생각을 넘어서서 은혜 베

풀어 주시는 것이 믿음의 세계

이다. 결코 신앙인에게 하나님

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개별적

이어서는 곤란하다.  

주인의 기쁨 종의 기쁨

신앙생활을 하면서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영광이 나

타날 때마다, 참된 그리스도인

은 ‘할렐루야 아멘’을 외친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주님이 잘 되시는 거라면, 그냥 

무조건 좋아하고 감사하고 무

조건 영광을 돌리게 된다. 내가 

섬기는 분이 영광을 받으시기

에 기쁜 것이다. 내가 섬기는 그 

분의 일이 아름답게 드러나기

에 그를 따르는 나는 박수치고 

좋아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어떤 그리스

도인들은 의로움을 주장하면서 

주님의 몸 된 교회가 잘 되는 

꼴을 못 봐주는 것 같다. 이른바 

개혁이라는 이름의 악한 내부

자가 쉽게 등장하는 것이다. 바

른 것을 말하는 것이 꼭 비판자

의 모습일 필요는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제

목이 되어야 할 대상들에 대해 

날선 정죄와 판단의 칼을 먼저 

들이댐을 본다. 

교회 뿐 아니라 자기가 섬기

는 목사님이 잘 되는 꼴을 못 

본다. 이해하고 신뢰할만한 일

들도 자신이 가진 믿음의 잣대

로 판단한다. 어디서부터 문제

가 발생하는가? 섬기는 교회가 

잘 되는데 왜 그걸 쌍수 들고 

반대하고 욕하고 덤비는가? 그

래서 결국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는 내부의 성장통(?)으로 

인해 끝없는 고난의 시즌을 지

나게 된다. 잘 될 때, 조금 더 마

음을 합할 수 있다면, 더욱 아름

다운 모습으로 빚어질 텐데, 늘 

내부의 문제가 주의 몸 된 교회

와 주의 종들을 넘어지게 하는 

것을 본다. 

그래서 어떤 목회자는 목사

는 무조건 성도들 앞에 불쌍한 

모습이 되어야 한다고 한다. 그

럴 때, 교인들이 힘들게 하거나 

건드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주의 종의 모습치고는 너무나 

불가해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어느 도시에 한인교회가 18

개가 있는 지역이 있다. 한인 인

구가 2000명밖에 없는데 그렇

게 여러 교회가 생겼다. 분열하

고 분열해서 그래서 20-30명씩 

모이는 교회가 18개 된 것이다. 

하나님의 섭리와 부흥을 말하

지만 교회가 부흥해서 분립하

면서 그렇게 된 게 아니다. 그곳

의 특징을 들어보면, 목회자를 

싫어하고 어쨌든 인정하지 않

으려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자

기들이 다 주인이다. 서로 주님 

안에서 다 종들이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의 종을 

섬기는 자세가 완전히 사라지

고 어떻게 하면 헐뜯고 욕하고 

잡아 내릴까 이런 모습으로 나

아간 결과물들이라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회복의 과정

을 지나야 할 것이다. 만약 내가 

다니는 학교를 똥통(?)학교처

럼 생각하고 가르치는 선생님

을 비천하게 생각한다면, 결국 

학생으로서의 그 삶도 별로 행

복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런 생각 

속에 무슨 열정이 있을 것인가? 

나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꼴 보

기 싫으면 내가 공부를 잘 할 

수 있을까? 게다가 선생이 가르

치는 것보다 과외교사한테 배

워서 난 성적이 좋아진다, 이러

고 덤비면 어떻게 방해할 길이 

없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

씀엔 주인과 종의 사상이 철저

하게 들어가 있는 것이다. 복 되

게 하시려고, 종과 주인의 사상

으로 하나님께서는 신앙을 설

명하고 계신다. 

한결같은 마음, 충성

성경에 달란트 비유와 다른 

강조점을 가진 므나 비유가 있

다. 주인이 왕위를 받으러 가면

서 종 열을 부르고, 열므나를 가

지고 열 명의 종을 불러 한 므

나씩을 주면서 장사를 하라는 

것이다. 한 므나는 한 달란트의 

1/60 밖에 안되는 적은 자본금

이다. 그런데 주인이 왕위를 받

으러 가면서 종들에게 한 므나

씩 주면서 장사하라고 말한 것

이다. 각기 다르게 준 달란트와 

무엇이 다른가? 

누구도 차이를 주지 않고 한 

므나를 주었다고 하니 성경학

자들은 이것을 바로 구원이라

고 말한다. 누구나 똑같이 구원

에 이르게 했다는 그 의미로 이 

부분을 해석하고 있다. 하나님

의 은혜 가운데 빈부노소를 막

론하고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나

아와 예배하는 그런 구원을 받

았다는 것이다. 차별이 없는 것

이다. 그런데 그 한 므나를 받은 

자 중에 어떤 사람은 열 므나를 

만들어 냈고, 어떤 사람은 그걸 

갖고 다섯 므나를 만들고 어떤 

사람은 수건에 쌓아 두었다고 

말씀해주고 있다. 

세상적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러면 많이 버

는 자가 충성한다고 생각하게 

된다. 그렇지 않다. 여기서 중요

한 것은 많이 버는 게 아니라 

그 말씀에 의지해서 끝까지 주

인에게 순종해서 주인을 믿고 

행했다는 것이다. 주인이 없는

데도 똑같이 일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주인이 없음에도 한결같이 

충성하는 믿음이 중요하다. 주

인이 없을 때 주님이 보이지 않

을 때 선생님이 없을 때 우린 

얼마든지 죄 짓고 딴 생각을 갖

을 수 있다. 그러나 그분이 보이

지도 않고 멀리 갔음에도 한결

같이 충성한 것은 분명한 믿음

의 증거이다. 이처럼 신앙생활

은 복 있는 것이다. 아름다운 것

이다. 

과연 가는 게 길인가?

주인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복이다. 그러나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게 있다면 그것은 죄

의 방향이 된다.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다. 길도 차선이라는 게 있어서 

안전하게 다니지 자기 마음대

로 다니면 모든 것이 죄가 된

다. 

처음 인도에 갔을 때 내려서 

가는데 차가 정면에서 온다. 분

명히 차선이 있는데 차가 정면

으로 오니 놀랄 수밖에 없는데 

선교사님이 ‘목사님 여긴 가는 

게 길입니다.’ 보통 심각한 문제

가 아님을 증명하는 것이다. 어

찌 가는 것이 다 길이 될 수 있

겠는가?

어렸을 때 한국도 그랬다. 깨

우치는 과정이 없을 때, 눈으로 

보라고 글을 써서 붙여두었다. 

사람은 왼편, 차는 오른편, 이걸 

외치고 외우고 그러고 살았다. 

그러니 인도를 우습게 생각할 

일이 아니라 모르기 때문에, 자

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다. 그래

서 법이 필요하고 법은 방향을 

알려주기에 좋은 것이다. 

만약 법이 없다면 어떻게 되

겠는가? 가정에 법이 없다면 아

버지를 때려죽일지도 모른다. 

아버진 힘도 없고 뼈만 남은 아

버지 칠 수 있지만 법이 무서워

서 못 건드리는 것이다. 그래서 

법철학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다. 

입으로 시인하고 인정하라

참 성도는 늘 주님을 의식하

고 인정하는 존재이다. 나에게 

영적인 지도자가 누구인지 분

별하면서, 방향을 제대로 보고 

가는 존재이다. 한결같이 의식

한다. 그래서 어딜 가도 칭찬을 

받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렇다. 목사님 때문에 그렇다. 

교회 때문에 그렇다. 기도해주

셔서 그렇다. 이렇게 자꾸 주인

을 높이고 하나님을 높이는 성

도가 되는 것이다. 결코 가난할 

수 없는 복된 성도의 모습이다. 

특별히 입으로 시인해야 한

다. 입으로 시인하는 만큼 점점 

악은 없어지고, 점점 복을 얻게 

된다. 자꾸 주인을 높이고 하나

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 제가 

교회 다니니까, 목사님이 기도

해주셔서, 장로님이 기도해주

셔서, 그렇게 자꾸 얘기를 해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세상의 모

든 영광은 자기가 다 끌고 다니

는 것처럼 교만해지거나, 아니

면 안되는 건 다 주님 탓, 교회 

탓하고, 나는 기도했는데 이루

어지지 않았다는 이상한 소리

만 떠들게 된다.

주님은 길, 진리, 생명이시다. 

세상의 빛이시다. 그분이 우리 

인생의 방향키가 되신다. 한결

같은 마음으로 의식하고 인정

하고 순종함이 최고의 복이 된

다. 사람이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간다고 어찌 모두 길이 될 

것인가? 인생의 복된 길은 오직 

주님뿐이시다.  
davidnjeon@yahoo.com

전남수 목사

(알칸사 제자들교회)

- 갈수 있다고 다 길인가? 

자기마음대로 하는 죄인, 제한된 믿음 

크리스천의 눈으로 본 세상 

<4면에서 계속>

그들이 한결같은 고백은 “병이 들기 

전에 좀 더 충실히 주님의 뜻대로 살

지 못한 것이 후회가 됩니다. 이제부터

는 열심히 신앙생활 하겠어요”라는 것

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이제라도 늦지 않았

습니다. 영혼이 잘되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여지게 되기 때문이며(요삼

1:2), 주님께 붙어있기만 하면 또 주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무엇이든지 구하

는 대로 응답해주시마고 주님은 약속

하셨고(요15:1-6),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여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

지처럼 뛰게 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

입니다(말4:2). 

혹시 여러분 중에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과 좌절 속에서 방황하고 있는 분

이 계십니까? 지금 곧 만병의 대 의사

가 되시는 예수님께 믿음의 손을 내밀

고 주의 도우심을 간구하십시오. 주님

은 인간의 죄뿐만 아니라 질병까지도 

친히 담당하셨습니다. 그런고로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아와 간구하기만 

하면 그 믿음을 보시고 질병에서 구원

해주십니다. 

지금까지 건강하게 잘 살아온 분은 

질병의 밤이 찾아오지 못하도록 기도

하며 열심히 주님 위해 주 뜻대로 살

아가십시오. 쓰는 칼에 녹이 슬지 않고 

흐르는 물에 이끼가 끼지 않듯이, 충성

된 자는 모세와 여호수아처럼 장수하

며 기력이 쇠하여지지 않고 눈도 흐려

지지 않는 영육의 축복을 보장받게 됩

니다.

3. 인생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죽음

의 밤을 의미합니다.

죽음이란 그 누구도 면할 수 없는 것

이며, 면제받을 곳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고로 죽음을 예감하는 본능의 언

어인 밤을 원시인들은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한 번 죽는 것은 사람

에게 정하신 것”(히9:27)이라는 것은 

진리입니다. 또한 죽음이란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연장자보다 

연소자가 먼저 갈 수도 있고, 부모보다 

자식이 먼저 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 중에 이런 내용이 있

습니다.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

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또 가로되,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

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하며, 물질의 

풍성함으로 인하여 즐거워했다고 했

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그는 죽고 마

는 하나님의 엄위하신 심판을 받습니

다. 이는 아무리 풍성한 재물이라도 생

명을 보장할 수는 없음을 암시한 내용

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죽음이란 차별이 없고, 공

평하며 정직하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런고로 우리는 “오늘”이라는 이 순

간을 중하게 여기고 오늘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아야 합니다. 내일은 

나의 날이 아닙니다.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며 연대를 정하시는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손에 달린 것입

니다. 누구에게나 주어진 하루 1,440

분이라는 시간적인 삶의 선물을 보람 

있게 받아서 보람 있게 활용해야 합니

다. 

불가능이란 단어를 자기 사전에서 

빼어버린 세계적 영웅 나폴레옹은 말

하기를 “시간 이외의 것이라면 무슨 

소원이든지 들어줄 수가 있지만, 시간

에 관한 것만은 들어줄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이는 아무리 위세 당당하던 

나폴레옹이라 할지라도 시간만큼은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불가능한 

것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메뚜기라도 짐이 될 수밖에 없도

록 기력이 다 쇠하여진 노년의 밤이 오

기 전에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실망

과 좌절만이 엄습하는 질병의 밤이 오

기 전에 △어느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사망의 밤이 오기 전에, 여호와를 경외

하십시다. 맡겨진 달란트를 잘 활용하

십시다.

지금 이 순간에도 밤이 오기 전에 후

회 없는 삶을 영위하려고 수고하며 노

력하는 모든 분들의 삶이 주 안에서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푸/른/초/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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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보기도 해주세요!...미전도 종족

피로즈

코히족은 

아프가니

스탄의 중

부 산악 

지대에 사

는 규모가 

작은 종족

이다. 피

로즈코히

족은 좀 더 크게는 차르 아이마크

(Char Aimaq) 종족 집단에 속한

다. 차르 아이마크는 아프가니스탄

과 이란 북부 지방에 흩어져 있다. 

피로즈코히라는 이름은 "피루즈쿠

(firuzkuh)"라는 단어에서 온 것인

데 피루즈쿠는 "청록색의 산

(mountain of turquoise)"이라는 

뜻이다. 피로츠코히 사람들은 파르

시(Farsi)라고 불리는 페르시아어

계에 속하는 언어와 투르크

(Aimaq)어의 어휘를 함께 사용한

다.

세월이 흐르면서 차르 아이마크

족은 이동하게 됐고 흩어져서 다

른 다양한 정부들과 연합하게 됐

다. 피로즈코히족은 험한 산악 지

대를 따라 정처 없이 거니는 준유

목 종족이다. 이들이 거주하는 지

역은 세계적으로 무역 길로 알려

진 곳이다. 다양한 종족집단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차르 아이마크족

은 혼합된 문화유산을 형성하게 됐

다. 이들 대부분은 몽골인들의 특

성을 가지고 있으며 징기스칸 병

사의 후손임을 강조한다. 차르 아

이마크족은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에 대항해 활동적으로 싸웠으

며, 이후 계속된 내전에도 참여했

다.

삶의 모습

피로즈코히족이 한때는 완벽하

게 유목민족이었던 때가 있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특정한 계절 동

안만 이동하는 준유목민이 됐다. 

1950년대와 1960년대 있었던 가

뭄과 침식으로 인해, 많은 피로즈

코히 사람들이 농부가 됐다. 이들

은 밀, 포도, 쌀, 보리, 귀리, 멜론, 

야채 등을 키운다. 농사일에 괭이

와 나무로 만든 쟁기를 사용한다. 

그럼에도 피로즈코히 문화에서는 

농사가 여전히 주된 활동이 아닌 

부차적인 활동으로 인식된다. 한 

사람의 재산은 그가 가진 가축의 

규모로 결정된다.

피로즈코히족은 고기, 어유, 지

방, 치즈 등을 공급하는데 자신들

의 가축에 의존한다. 텐트를 만드

는 데도 역시 동물의 가죽이 사용

된다. 농사를 짓는 사람들조차도 

봄과 여름에는 자신들의 텐트로 나

가서 생활한다. 아이마크 부족들의 

일부는 도시에서 생활하며 농사짓

는 동안에 벽돌로 지은 오두막에

서 생활한다. 그러나 피로즈코히족

은 주로 원형이며, 지붕이 둥글고, 

이동 가능한 "천막집(yurt)"에서 

생활한다.

피로즈코히 사회는 남성 중심적

인 부계사회다. 사회에서 가족이 

가장 중요한 단위다. 한 남성, 그의 

부모, 그의 아내 혹은 아내들, 그의 

자녀들이 한 가족을 이룬다. 어린 

소녀가 결혼하게 되면 그녀는 남

편의 직계가족의 일부로 여겨진다. 

피로즈코히족의 종족적 일체감은 

가족과 씨족에 기초한다.

피로즈코히 여성들은 가축 떼 지

키는 것을 돕기도 한다. 그러나 여

성들의 기본적인 일은 카페트를 짜

는 일이다. 각 부족 혹은 마을마다 

각기 자신들만의 독특한 패턴이 있

다. 이 패턴은 어머니에게서 딸로 

전수된다. 여성들은 좋은 모직 카

페트를 만들기 위해 휴대용 직조

기계를 사용한다. 음식을 마련할 

재원은 약한 편이며, 카페트를 만

들어 번 돈이 피로즈코히 사람들

이 생존하는 유일한 수단이기도 하

다. 가축, 현금과 함께 카페트 역시 

결혼 지참금으로 사용된다.

신앙

사실상 피로즈코히족은 수니파(

정통파) 이슬람교를 믿는 하나피

테(Hanafite) 이슬람교도들이다. 

이들은 이슬람교에서 하나피

(Hanafi)가 가장 순결하다고 믿는

다. 이들의 이슬람에 대한 강한 믿

음은 종종 기독교를 "순수성을 잃

은  일 신 교 ( c o r r u p t e d 

monotheism)"라고 비웃게 한다. 

그러나 많은 이슬람교도들이 코란

에도 있는 구약의 이야기에 익숙

하다. 이들 역시 자신들의 영적 조

상이 아브라함이라고 생각한다.

필요로 하는 것들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 이후, 

미국과 다른 나라들이 아프가니스

탄의 "자유의 전사들"에게 군수품

을 제공했다. 후에 아프가니스탄이 

정치적 내전에 휘말리면서 인권은 

유린됐고 이러한 군수품 제공은 끊

겼다. 전 아프가니스탄이 소련과의 

전쟁에 심각한 타격을 입었고, 많

은 마을이 파괴되고 음식을 찾기 

어렵게 됐다. 오늘날 아프가니스탄

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에 

속한다. 안전한 마실 물을 구하기 

어려우며, 전쟁은 일부 지역에서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피로즈코히족이 거처를 이동하

고 넓게 퍼져 있어서 이들에게 복

음을 전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다. 

현재 한 선교단체가 이 피로즈코

히족을 위해 사역하고 있다; 그러

나 피로즈코히족 가운데 신자로 알

려진 사람은 한 명도 없다. 기도가 

이들을 복음의 빛 가운데로 나아

오게 하는 중요한 한 걸음이다.

아프가니스탄의 피로즈코히(Firozkohi)

www.chpress.net

Internet News인터넷 뉴스 
反기독교 공세에 10여년 전통‘교회졸업식’포기

텍사스주의 한 공

립고등학교가 비기독

교인 학부모들의 반

대로 인근 교회에서 

진행해온 졸업식 전

통을 없앴다. 이 과정

에서 기독교인 교직

원들은 정교분리 원칙을 위배했다는 이유로 피소되기

까지 했다. 미국 비영리 종교매체 RNS(Religion News 

Service)는 27일 미국 텍사스주 맥키니 공립고등학교

의 상황을 비중 있게 보도했다.

맥키니고교 내 반(反)기독교적 움직임은 지난해 여

름 교직원 모임 때 기독교인인 릭 맥대니얼 학교감독

관이 십자가가 있는 프레스턴우드침례교회 강단에서 

기도하면서 본격화됐다. 그 이후 지난달 비기독교인 

부모를 둔 이 지역 학군의 학생 2만4500여명이 이 교

회에서 진행하던 졸업식을 없애야 한다며 연대서명을 

진행했고, 결국 졸업식 전통은 없어졌다. 학교는 침례

교단의 대형교회인 이 교회에서 지난 10여년간 졸업

식을 해왔다. 학교 대변인은 “근접성, 편리성 등을 감

안해 졸업식 장소를 프레스턴우드침례교회에서 컨벤

션홀인 ‘앨런 이벤트센터’로 옮긴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지역 교계는 큰 우려를 나타냈다. 잭 그레

이엄 프레스턴우드침례교회 목사는 트위터를 통해 “

맥키니고교에서 종교의 자유가 공격받고 있다. 학교 

관리자가 무신론단체의 압력에 굴복했다”고 주장했

다. 그레이엄 목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고문 중 한 사람

으로 전 남침례교단 총회장이다.

기독교인 학부모들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학

부모 블란쳇씨는 “이곳으로 이사 오던 7년 전만 해도 

상점 직원이 ‘하나님께서 축복하길 바란다’는 인사를 

건넸는데 지금은 없어졌다”며 “지역 내 기독교 가치가 

점점 약화되고 있다”고 했다.

또 다른 기독교인 학부모는 “프레스턴우드침례교회

에서 열린 조카들 졸업식에 참석했을 때 하나님의 임

재가 느껴졌었다”며 “졸업식 장소가 바뀐다니 너무 안

타깝다”고 했다.

이와 함께 지난달엔 맥키니중학교 교사 2명이 반(

反)동성애, 반이슬람과 관련된 글을 트위터에 남기고 

사임했다.

이 같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미국 내 반기독교적 목

소리는 커지는 분위기다. 미국의 대표적인 무신론단체 

‘종교로부터의 자유 재단(FFRF)’은 성명을 통해 “학교 

졸업식을 교회가 아닌 세속적인 장소로 옮긴 것은 잘

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또 맥키니고교의 한 무슬림 학

부모는 지난달 학교 이사회에 참석해 “아이들이 인종 

종교 성별 성적취향 때문에 ‘왕따’당할 위험이 여전하

다”며 “동성애를 찬성하는 단체가 진행하는 다양성 교

육을 학교에서 진행해야 한다”고까지 했다.

“CCTV, 예배 중에는 꺼라”

영국 언론 텔레그

래프는 영국의 교회

법정이 기도하는 성

도의 사생활이 침해

되어선 안 된다는 이

유로 교회는 예배 중

에 CCTV를 꺼둬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지난 23일 보도했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행위다. 성도는 기

도할 때 자신의 가장 은밀한 부분까지 내놓을 수 있어

야 한다. 그런데 만약 누군가 자신이 기도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면 솔직한 기도는 쉽지 

않을지도 모른다.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영국교회가 처

음으로 CCTV 사용 윤리에 관한 판결을 내린 셈이다.

영국 남부 캔터베리에 있는 세인트메리차트햄교회

의 필립 브라운 목사는 교회를 신자들뿐만 아니라 비

신자들에게도 개방하기 위해 CCTV 2대를 설치하려고 

했다. 교회를 개방할 경우 기독교 혐오나 종교 갈등 등

으로 인한 기물 파손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

다.

이에 대해 캔터베리 교회 위원회는 CCTV 설치를 허

가하면서도 교인들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주일 예배

를 포함해 교회 행사가 진행될 때에는 CCTV를 꺼두라

고 지시했다. 위원회 관계자는 “장례식과 세례 등이 매

우 민감할 수 있다”며 “또 기도만을 위해 특별히 지어

진 장소에는 카메라가 설치돼선 안 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앞서 영국 교회는 ‘CCTV 사용자는 반드시 개개

인의 프라이버시를 고려해야 한다’는 영국 정부의 

CCTV 사용 지침에 따라야 한다.

영국 교회는 100년 넘은 역사적 건물이 많다. 단순

한 기물 파손도 자칫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하지

만 일부 교계 전문가들은 “오히려 문을 계속 개방하는 

것이 잠가 두는 것보다 반달리즘(문화유산이나 예술

품 등을 파괴하거나 훼손하는 행위)으로부터 교회를 

보호할 수 있다”고 말한다. 이 때문에 영국교회는 교회

를 항상 개방해둘 것을 권장하고 있다.

성묘교회 잠정 폐쇄…“세금 1억8600만불 내라”

예수 그리스도가 십

자가에 못 박혀 돌아

가시고 부활한 무덤에 

세워진 예루살렘 성묘

교회가 최근 문을 닫

았다. 이스라엘 정부가 

기독교 재산에 세금을 

부과하려 하자 기독교단들이 일제히 반발해 교회 문

을 닫았기 때문이다. 현재로선 언제 다시 문을 열지 불

투명한 상태다.

로이터통신과 영국일간 텔레그래프 등 서방언론들

은 25일 “성묘교회를 공동 관리해온 로마 가톨릭교회

와 그리스정교회, 아르메니아정교회, 이집트 콥트교회 

등 기독교 지도자들이 이스라엘의 세금정책에 강력 

항의하는 차원에서 성묘교회를 휴관했다”고 보도했

다.

교회 지도자들은 성명을 통해 “이스라엘의 최근 조

치는 예루살렘에서 기독교의 영향력을 약화시키려는 

불순한 의도가 담긴 것”이라며 “항의의 수단으로 별도

의 공지가 있을 때까지 교회의 문을 닫는다”고 밝혔

다.

이스라엘 예루살렘시 당국은 이달 초 예루살렘 내 

교회 소유지에 적용했던 세금 감면을 전면 취소하고, 

총 6억5000만 세겔(1억8600만 달러)을 징수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스라엘 중앙정부도 최근 몇 년간 교회가 

민간 부동산회사에 매각한 예루살렘 내 토지를 국가

가 수용할 수 있는 법안까지 내놨다. 부동산회사가 토

지 임대를 연장하지 않는 방식으로 토지 위에 지어진 

주택을 빼앗을 수 있어 주택 소유자를 보호해야 한다

는 명분을 내세웠다.

교회 지도자들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교회 재산을 

쉽게 매각하지 못해 운영비 조달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어 “이 법안은 유럽의 

암흑기에 유대인에게 불리하게 행해졌던 법률들을 떠

올리게 한다”고 비판했다. 이스라엘 각료위원회는 이

날로 예정됐던 이 법안 채택 여부를 일주일 연기한 것

으로 알려졌다.

기독교 최고 성지 가운데 하나인 성묘교회는 예수

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후 부활하기 전 안치됐던 묘지

에 세워져 있다. 로마 가톨릭, 그리스정교회, 아르메니

아정교회, 에티오피아 정교회, 이집트 콥트교, 시리아

정교회 6개 종파가 구역을 나눠 교회를 공동관리 해오

고 있다. 교회가 문을 닫은 것은 1990년 유대인 정착

시설에 항의해 성묘교회를 비롯해 기독교 유적들이 

하루 동안 문 닫은 이후 처음이다.

텍사스에 이미 교사 '무장'시킨 교육구 있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의 교사

에게 총기를 지급하자

는 대책을 내놓아 미

국 내에서 '교사 무장

화' 찬반 논란이 거센 

가운데 미 텍사스 주

에 이미 교사를 무장시킨 교육구가 있는 것으로 밝

혀졌다.

23일 CNN에 따르면 텍사스 주 댈러스에서 북쪽

으로 120㎞ 떨어진 캘리스버그 교육구 관내 학교에

는 4년 전부터 교사들에게 총기가 지급됐다.

CNN은 "아직 교사들이 실제로 총기를 사용한 적

은 없었지만, 이 교육구의 학생들은 만일의 불상사

가 생겼을 때 교사들이 자신들을 지켜줄 수 있다고 

믿어 더 안전하게 느끼는 것 같다"라고 전했다.

캘리스버그 독립 학교행정구로 불리는 이 교육구

에서는 이른바 '수호자(가디언)' 프로그램이라는 명

분을 걸고 교사와 교직원들에게 총기를 지급했다. '

컨실드 캐리'(총기를 외부에 보이지 않게 휴대하는 

것) 방식으로 교사들이 총기를 관리하고 있다.

이 교육구의 스티브 클럭스턴 위원장은 "교사보다

는 교직원이 총기를 휴대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우

리는 아이들과 학교 스태프를 보호하기 위해 필수적

인 조처라면 어떤 것이든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 교육구는 연간 단위로 총격범 출현 상황에 대

비한 시나리오 훈련도 하고 있다. 이 지역은 전형적

인 농촌으로 교육구 관내에 전담 경찰서가 없고 인

근 쿡 카운티에서 치안을 담당하고 있다.

CNN은 농촌 지역의 경우 교사 무장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도시 지역보다 훨씬 강하다고 밝혔다. CNN

은 텍사스 주에 1천여 개의 공립 교육구가 있는데 이 

가운데 약 170곳에서는 교사와 교직원의 컨실드 캐

리 방식 총기 휴대가 원칙적으로 허용된다고 밝혔

다.

미국총기협회(NRA)는 개인의 무기 휴대 권리를 

보장한 수정헌법 2조를 근거로 교사 무장화를 강력

히 지지하고 있다. 그러나 전국교육협회와 미국교사

연맹(ATF) 등 교원 단체들은 교사 무장이 학교를 군

사 요새로 만드는 것과 다름없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대책을 성토하고 있다.

전세계 사이버테러 목표 ‘北 비밀 해커조직’ 드러나

북한이 전 세계를 

위협할 만한 사이

버 테러 능력을 은

밀하게 키우고 있

었다는 구체적 정

황이 드러났다. 여

태 베일에 싸여 있

던 해커 조직이 가

동돼 남한뿐 아니라 전 세계를 공격 대상으로 삼아 

왔다는 설명이다. 일각에서는 이들이 인터넷망에 연

결돼 있지 않은 정보까지도 해킹할 능력을 갖췄다고 

보고 있다.

미국 CNBC방송에 따르면 미 사이버보안 업체 파

이어아이는 20일 낸 보고서에서 북한의 해커 조직 

‘APT37’이 존재하며 이들이 대규모 사이버 테러를 

위해 해킹 기술을 향상시켜 왔다고 밝혔다. 

리퍼(Reaper)로도 불리는 APT37은 기존에 스카

크러프트(Scarcruft), 그룹123(Group123)으로 알려

진 이들과 동일한 조직일 가능성이 높다.

CNBC는 또 다른 업체 크라우드스트라이크의 보

고서를 인용해 APT37이 기존에 널리 알려진 북한의 

해커 조직 ‘래저러스(Lazarus)’의 3개 하부조직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래저러스는 2014년 소니픽처스, 

2016년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방글라데시 중앙

은행 계좌 해킹 사건으로 유명하다.

크라우드스트라이크에 따르면 APT37은 래저러스 

내에서 ‘미로 천리마(Labyrinth Chollima)’로 불린

다. 이 외 래저러스의 다른 2개 하위조직은 ‘침묵의 

천리마(Silent Chollima)’와 ‘별똥 천리마(Stardust 

Chollima)’다. 침묵의 천리마는 파괴적 공격을 담당

하며, 별똥 천리마는 주로 금융 시스템을 해킹해 돈

을 훔친다.

파이어아이에 따르면 APT37은 최소 2012년부터 

활동해 왔다. 남한을 최우선 공격 지역으로 삼았지

만 지난해부터는 일본과 베트남, 중동 등도 공격했

다. 화학, 전기, 제조업을 비롯해 항공, 자동차와 헬스

케어 등 공격 대상이 된 산업 분야도 다양했다. 이들

은 주로 정보를 빼내는 활동에 집중했으며 해킹에 

사용하는 멀웨어(악성 프로그램)도 끊임없이 바꿨

다. CNBC는 “이들이 쓰는 멀웨어는 인터넷망에서 

물리적으로 차단되거나(air-gapped) 네트워크에 연

결되지 않은 문서도 빼낼 수 있다”고 전했다.

NYT "문 대통령 평창올림픽 후 어려운 선택 직면할 수도"

뉴욕타임스(NYT)

는 25일 평창 동계올

림픽 이후 한반도의 

기상도를 전망하는 

기사를 싣고 문재인 

대통령이 앞으로 '어

려운 선택(tough 

choices)'에 직면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 신문은 '한국의 지도자는 평창올림픽 기간의 휴

전을 지속적 평화로 바꿔놓을까'라는 제목의 서울발 

기사에서 문 대통령이 어렵게 조성된 남북한의 화해 

무드를 이어가면서도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와의 관

계단절(rupture)을 예방하려는 두 가지 목표를 추구

하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전망했다.

당장 문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으로

부터 남북정상회담을 제안 받았지만, 이를 위해서는 

미국을 설득시켜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그러나 평창올림픽에서 미국과 북한 

고위 인사들이 서로를 외면한 것은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미북 간 불신이 얼마나 깊은지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북핵 해법이 전혀 진전되지 않아, 향후 미

북 관계가 평창올림픽 이전의 극한 대립으로 회귀할 

수 있다는 일부 전문가들의 분석을 전하면서, 문 대

통령은 올림픽 기간 북한의 '미소공세'가 얼마나 지

속할지 평가하는 상황을 맞을 것으로 내다봤다.

미국의 대북 강경 기조 또한 부담이 될 것으로 지

목됐다. 미 백악관은 북한이 평창올림픽 기간 북미 

대화에 전향적 의향을 밝힌 데 대해 25일 "우리는 대

화할 의향이 있다는 북한의 오늘 메시지가 비핵화로 

가는 길을 따르는 첫걸음을 의미하는지 볼 것"이라

며 '비핵화'를 전제로 한 대화 조건을 고수하며 반응

했다.

워싱턴의 강경파들은 한국의 더욱 유화적 제스처

와는 두드러지게 다른 입장을 보인다. 미 국무부 한

국과장을 지낸 데이비드 스트라우브 세종연구소 객

원연구위원은 "문 대통령이 최고조의 대북 압박을 

취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와 '엇박자'(work at cross 

purposes)를 내는 것으로 보인다는 워싱턴 실망감이 

점증하고 있다면서 "두 동맹국 지도자의 의지가 심

각하게 충돌하는 결과가 올 수도 있다"고 예견했다.

존 델러리 연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문 대통령이 

한반도의 군사력 충돌을 피하기 위해 올림픽에 노력

을 경주, '올림픽 휴전'을 조성해 한반도 긴장을 극적

으로 낮추고 한국을 이런 과정의 '핵심 선수(key 

player)'로 회복시켰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나 특히 미국 내에서 북한 비핵화를 위

한 중국의 영향력에 대한 기대가 줄어들면서 미국이 

한국의 이런 중재자 역할을 어느 선까지 지켜볼 것

인지 지켜봐야 한다는 견해를 보였다.

트럼프 행정부의 일부 관료들도 미국이 남북 간 

실행 가능한 외교채널이 존재한다는 점을 받아들이

고, 이를 미국의 목표를 위해 어떻게 활용할지를 계

산해야 한다고 말한다고 신문은 전했다. 그 첫 번째 

단계는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을 향해 더욱 일관된 

메시지를 정하는 일이라고 이들은 밝혔다.

또한, 백악관은 남북 외교가 가속화한다면 여기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결정해야 한다는 과제를 안게 

됐다고 NYT는 내다봤다.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에 

과도한 양보는 하지 않겠다고 결정한 상황이지만, 지

나친 강경책을 고수할 경우 "아시아에서 가장 중요

한 동맹 중 하나"인 한국이 중국에 가까워지며 미국

을 고립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서호주대 퍼스 미국아시아센터의 고든 플레이크 

대표는 "문 대통령은 순진한 아이가 아니다"면서 " 

한국은 미국과 그리 큰 거리를 두지 않고, 분쟁으로 

치달을 수 있는 궤적을 필사적으로 바꾸려는 중"이

라고 말했다.

이 신문은 평창올림픽 후 한미관계의 첫 시험대는 

3월 18일 끝나는 평창 동계패럴림픽 이후로 연기된 

한미연합훈련의 재개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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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한 반전 

 

800년 12월 25일, 중세 교회사의 흐름

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을 얻을 수 있는 

중요한 사건이 벌어졌다. 이날 국가의 수

장인 황제가 교황 레오 3세로부터 제관을 

수여받은 것이다. 그 유명한 샤를마뉴 대

제가 교황 앞에 무릎을 꿇었던 장본인이

었다. 교회 역사의 관점에서 볼 때 그 누

구도 기대할 수 없었던 위대한 반전이 일

어난 것이다. 

초대교회의 역사는 고난과 역경 속에

서도 신앙의 절개를 지킨 신앙인들에 대

한 이야기가 그 중심에 있다. 로마 황제들

의 잔인한 박해를 무릅쓰고 순교자의 정

신으로 믿음의 길에서 이탈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사도들로부터 전수받은 복

음의 능력이 그들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

이다. 이 당시 교회의 상황은 절대적인 힘

을 자랑하며 천하를 다스리던 국가의 횡

포에 의해 항상 눌려야 하는 처지였다. 

수백 년 동안 지속되었던 국가의 조직

적인 박해는 그들에게 내일에 대한 보장

을 허락하지 않았을 것이다. 기독교 신앙

의 불씨조차 허락하지 않으려고 달려들

었던 로마 황제의 손에 의하여 멸절될 수 

있을 것이라는 불안감도 있었을 것이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흔들리는 마음을 안

정시키고 환경에 굴하지 않고 신앙의 길

을 걷게 한 것은, 복음이 허락하는 내세에 

대한 소망이 그들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

이다. 

313년부터 초대교회의 역사가 전혀 새

로운 방향으로 흘러갔다. 로마 제국의 황

제 콘스탄틴에 의하여 기독교가 공인되

었고, 380년에는 데오도시우스 1세에 의

하여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국교로 선포

되었다. 이로서 교회는 국가의 보호를 받

으며 성장할 수 있게 되었다. 물론 이렇게 

진행된 새로운 상황에서도 교회는 근본

적으로 국가의 절대적인 힘을 벗어날 수 

없었다.  

800년 12월 25일에 일어난 사건이 위

대한 반전일 수밖에 없다. 교회가 국가보

다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음을 증명

하기 때문이다. 샤를마뉴는 현재 유럽 서

부 지역을 통일시킨 국가의 수장이었다. 

막강한 정치적 힘을 지녔던 황제가 교황

의 권위 앞에 무릎을 꿇은 것은 결코 우

연한 일이 아니다. 그렇다면 이보다 앞서 

서방 교회와 사회에 어떤 일이 벌어졌던 

것일까? 

교황권 강화 과정 

서방 교회가 교황권을 강화하게 된 것

은 초대교회로부터 오랜 세월을 두고 거

론된 로마 교회의 우월성에 대한 목소리

를 그 근원으로 볼 수 있다. 사도 시대에

는 ‘감독’과 ‘장로’라는 단어가 거의 같은 

의미로 사용되었지만, 속사도 시대에 와

서 ‘감독’과 ‘장로’를 구분하기 시작하였

다. 나아가서 ‘감독’을 사도적 전통을 계

승한 자로 지목하고, 강력한 감독제를 노

골적으로 암시하기 시작하였는데, 그 중

심에는 우리에게 잘 알려진 안디옥의 이

그나시우스(Ignatius of Antioch, 

35-107)가 있다.   

이그나시우스는 순교로 생을 마감한 

경건한 신앙인이었다. 안디옥으로부터 

로마로 압송되는 동안 기록한 7개의 서신

에 자신의 다양한 사상을 표현하였다. 그 

중에 하나가 강력한 감독제에 대한 언급

이다. 이그나시우스는 그 당시 출현한 이

단과 분파가 미쳤던 악한 영향을 크게 우

려하였다. 교회 안에 영적 질서를 세워야 

효과적으로 그들의 공격을 방어할 수 있

다고 확신한 것이다. 

중요한 골자는, 감독은 하나님의 대리

자이므로 모든 성도는 반드시 그에게 순

종해야 한다는 것이다. 감독은 하나님과 

동일한 자격을 가지고 지역 교회를 관장

하며, 그가 승인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서 기쁘게 인정하신다고 확신한 것이다.  

초대교회 변증가로서 순교를 당하였던 

이레니우스(Irenaeus, 130-20)도 강력한 

감독의 필요성을 피력하였다. 초대교회

를 흔들어 놓았던 이단 가운데 영지주의

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감독의 위치가 지

닌 중요성을 피력한 것이다. 특히 그는 직

접 계시를 주장하는 영지주의자들이 사

도들로부터 계승된 신앙을 위협하고 있

음을 직시하였다. 

이레니우스가 이해한 감독은 사도들로

부터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달받아 교회

를 보존하며 지켜가는 신앙의 정통성을 

지닌 자이다. 즉, 그는 ‘사도적 신앙의 계

승’이란 관점에서 강력한 감독제를 주장

하게 된 것이다. 나아가서 그는 로마 교회

가 베드로와 바울에 의하여 설립되었기

에 다른 교회에 비하여 우월하다고 보았

고, 따라서 ‘사도적 전통’에 근거하여 로

마 교회의 감독의 우월성을 표현하기를 

주저하지 않았다. 

카르타고의 감독 키프리안(Thascius 

caecilius Cypriamus, 210-258)은 로마 

감독의 사도적 계승을 강조하면서, 교황

제도를 중심으로 하는 로마가톨릭교회의 

전통을 구축한 인물이다. 그의 교회론은 

로마 황제의 박해 시절에 발생한 변절자

들에 관한 처리를 두고 교회가 혼란을 경

험하면서 세워졌다. 고백자들을 중심으

로 한 분리주의적 이단들에 맞서서 교회

를 떠나는 자들에게 엄격한 태도를 지녔

으며, 심지어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고 

말하였다. 

이와 맞물려 키프리안은 감독의 위치

를 확고히 하였는데, 교회는 감독위에 세

워졌기에 감독을 가진 교회만 진정한 교

회임을 천명하였다. 성도는 감독의 사도

적 계승권을 인정해야 하며, 나아가서 감

독의 수용하는 것이 곧 교회의 뜻에 복종

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키프리안은 교회의 통일성과 함께 감

독직의 통일성도 강조하였다. 또한 로마 

교회의 감독을 감독 중의 감독이라고 소

개하였다. 흥미로운 것은, 그가 감독직의 

통일성을 주장하기 위하여 성경적 근거

를 내세웠다는 것이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마

16:18).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

도 너희를 보내노라”(요20:21).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된 권위가 사도들 

중에 베드로 한 사람에게 주어진 것인데, 

이는 바로 교회의 통일성을 구현하기 위

함이란 것이다. 결국 키프리안은 감독들

의 권위가 로마 교회 감독을 통해서 전달

된다고 함으로서 중세 시대에 지속된 교

황주의 체제의 기초를 놓은 것이다. 

기독교가 종교적 자유를 얻은 이후에

도 지속적으로 로마 교회 감독의 우월성

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로

마에서 출생하여 로마 교회의 감독이 된 

다마수스 1세(366-384)는 교회의 신앙적 

성체성에 대한 심각하게 고민하였다. 

그는 로마 교회의 예배 의식을 위한 통

일된 성경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제롬

(Jerome, 348-420)에게 라틴어 번역을 

의뢰하거나, 초대 교회의 순교자들의 무

덤을 복원하고 이곳을 순례하여 그들의 

신앙을 본받을 것을 권유하였다. 무엇보

다 그는 로마 교구를 사도적 교구로 선언

하면서 로마 교회의 우위권을 주장하였

으며, 로마 교회를 교회 중의 최고 교회로 

선언하였다. 

로마 감독이었던 레오 1세(Leo I, 440-

461)는 로마가톨릭교회로부터 ‘대 교황’

의 호칭을 얻은 두 교황 중에 하나이다. 

그는 5세기 중반 유럽에서 강력한 힘을 

지녔던 아틸라(Attila, 406-453)의 로마 

진군을 설득한 뒤, 로마 시민으로부터 절

대적인 신뢰를 받았다. 그는 서로마 제국

이 외세의 침략으로 인하여 몰락의 길을 

걷고 있을 때, 서방 교회를 통합하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그가 선택한 방법은 로마 감독을 베드

로의 후계라고 선언하는 것이었다. 그 결

과 로마 감독은 로마의 종교적 영역과 정

치적 영역을 수호하는 인물로 등장하게 

되었다.  

마지막 북아프리카 태생 교황이었던 

겔라시우스 1세(Gelasius I, 496년 사망)

는 시기적으로 동방 교회와 서방 교회의 

갈등이 정점에 이르는 상황 속에서도 로

마 교황이 사도 베드로를 계승한 사실에 

근거하여 동, 서방 교회 전체를 통치하는 

권한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 그는 교황과 황제 모두 하나님으로

부터 각각 교회와 국가를 통치하는 권한

을 부여 받았지만, 국가 보다 교회의 권력

이 상위임을 주장하였다. 

반전의 후폭풍-예상 되었던 혼동  

그 다음은 초대교회의 감독제를 중세

교회의 엄격한 교황제로 전환 시킨 그레

고리 1세(Gregory I, 540-604)가 있다. 

지금까지 우리는 초대교회로부터 시간

이 지나가면서 로마 교회를 중심으로 교

황권이 강화되는 과정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로마 교회의 감독의 절대적인 권위

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아주 긴 시간동안 

교회 내에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800년 12월 25일에 레오 3세가 샤를마

뉴에게 황제의 관을 수여하게 된 것은 갑

작스런 일이 아니라 초대교회 속사도 시

대로부터 출발한 ‘군주적 감독제’에 그 기

초를 두고 있다. 그것은 이단의 출현과 함

께 교회의 순수성이 위협받는 상황이 낳

은 역사적 산물이다. 로마 교회 감독의 확

고한 위치를 베드로라는 인물과 연결시

키는 성경 내용을 근거로 하여 설명하려 

하였지만, 우리는 이 역시 성경에 대한 자

의적 해석이 낳은 오류임을 잘 알고 있다.   

국가의 힘에 의해 눌려있던 교회가 새

로운 시대를 맞아 로마 교회의 절대적인 

교황권에 근거하여 국가의 수장인 황제 

위에 자리를 잡은 것은 놀랄만한 일이다. 

그러나 결코 두 팔을 벌리고 환영할 만한 

일은 못된다. 샤를마뉴 황제의 대관식을 

단순히 ‘교회의 승리’로 보는 것은 매우 

위험한 관점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의 핵심일까? 향

후 황제들이 샤를마뉴와 같은 저자세를 

취하지 않고 교황을 대적하여 힘 겨누기

를 시도하였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생겨

난 다양한 사건들이 가중될수록 중세교

회는 영적인 어둠으로 빠져들었다.  

이는 위대한 반전이 불러온 후폭풍이

었다. 즉 예상되었던 혼동이었다. 무엇을 

말하는가? 중세 교회가 서유럽의 정치 상

황과 맞물리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므

로 중세교회에 정통하려면 반드시 로마

가 476년 게르만 족에 의하여 멸망한 이

후 얼마동안 게르만 왕조로 분리되었다

가, 옛 서로마 영토를 통일하면서 481년

에 탄생한 ‘프랑크왕국’의 역사적 흐름을 

이해하여야 한다. 

나아가서 오토 1세가 교황 요한 12세

에게 대관식을 받으며 962년에 출발한 ‘

신성로마제국’의 황제와 교황 사이에 생

겨졌던 연속되는 갈등에 주목하여야 한

다.   
covenantcho@yahoo.com

로마제국의 기독교 공인 후 초대교회 역사는 새 방향으로

황제가 교황에게 제관 수여받아...교회의 국가 우위 증명

이레니우스, ‘사도적 신앙계승’ 관점 강력한 감독제 주장

키프리안, 중세 시대에 지속된 교황주의 체제 기초 놓아

중세교회 1000년 - 어둠에 잠긴 구속역사의 현장(5)

조진모 목사 
 (필라델비아한인연합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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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일학교 교육

(1)레이크스(robert Raikes)의 주일학교 운동

기독교 교육을 올바르게 이끌 수 있었던 훈련장

은 주일학교라고 할 수 있다. 교회들을 통해서 수

백 개의 대학과 종합대학교를 설립했지만 주일학

교는 참으로 광범위했다. 비록 종교 경험과 문화

에서 차별인 역할을 하기도 했지만 주일학교의 범

위는 광범위하다. 물론 대중교육과 비교하면 주일

학교는 미국 사회의 변두리를 차지한다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전 미국의 다양한 융합문화

(melting pot)의 사람들을 양육하는 측면에서는 

귀중한 학교였다. 

초창기의 주일학교는 개혁운동으로 출발하였

다. 레이크스(Robert Raikes)가 1780년과 1781년

에 영국의 글로스터(Gloucester)에서 가난한 아동

을 위해 학교를 시작하면서 그 주일의 학교는 교

회의 대행기관으로 시작된 것이다. 그는 주일에 

정해진 순서에 따라 아동들에게 효과적인 성경 교

육을 수행한 최초의 인물이라고는 하지만 확실하

지는 않다. 존 웨슬리가 1735년 선교한 조지아 주

에서 선교사 시절에 주일마다 아동을 가르쳤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결정인 것은 복음이 교

육되고 또한 아동의 읽기 교육에 도움을 주는 사

역을 감당한 것은 레이크스이다. 

그는 죄수들의 도덕 교육에 대한 소명 때문에 

교도소 개혁을 시작하기도 한 사람이다. 레이크스

의 주일 자선학교는 불우한 아동들이 영적으로 거

듭나고 도덕적으로 변화되기 위한 목적으로 그 기

관을 운영하였다. 장년들을 위한 관심과 격려, 겸

손한 인격으로 다듬어가기, 상류계급의 선행의 장

려, 빈민의 삶 가운데서 나타날 아름답고 놀라운 

사건들, 읽기를 배울 자유 등 충분한 기독교적인 

지도와 인도라는 동기로 시작되었다.
(2)주일학교의 진행 

산업혁명 직전의 영국의 가난한 사회상태는 주

일학교를 만들도록 하는 계기가 되었다. 공장에 

고용된 아동들은 주 6일 간의 긴 시간을 보냈지만 

주일은 그 짐을 벗는 자유의 날이면서 동시에 타

락한 행동들이 일어나는 날이기도 하였다. 

그 당시 영국의 평신도인 윌리암 팍스(William 

Fox)는 세속적인 학교들이 불우한 아동에 관해 상

당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기독교 국가인 영

국단체들이 아동들에게 교육을 전혀 제공하지 않

으려 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서 주일학교를 촉진

시키기 위한 최초의 조직에 착수하였다. 

50년 후인 1780-1830년 사이에 주일학교는 대

서양을 건너 19세기 초에 미국인들의 아동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가져오게 하였다. 농업 경제인 미

국이 도시와 산업국가로 발전하기 시작하면서 도

시의 하층계급 출신의 아들들이 가정에서 노동으

로 인해 경제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반

면, 중산계급의 아동들의 역할은 급격하게 변모하

고 있었다. 어른들의 관심 밖이던 십대들은 이전

의 청소년들과는 전혀 달리 직업 선택의 경쟁에 

매달리게 되었다. 

미국의 주일학교는 신속하게 성장하였는데, 

1790년경에는 보스턴(Boston), 필라델피아

(Philadelphia), 로드아일랜드(Rode Island)와 포

트깃(Fautucket)과 같은 보다 소규모의 타운에 주

일학교가 있었다. 그 당시 필라델피아 주일학교 

모임(First Day Society)은 교육연령이 지난 사람

들을 위해 학교를 설립하였고, 학생들에게 성경을 

읽고 베끼는 것을 가르치도록 교사들을 고용하였

다. 

그들의 기록에 의하면 1790년과 1800년 사이에 

주일학교에서 1,224명의 소년과 903명의 소녀들

이 교육을 받았다. 교사들은 성경 이외에도 읽기

와 쓰기를 가르쳤는데, 그것은 문맹을 깨우치려는 

부담 때문이었다. 1828년경에는 주일학교 아동의 

2/3가 확장된 주말학교에도 출석하였다. 

주일학교의 지지층이 상류계급의 아동뿐만 아

니라, 중류계급 출신의 아동까지 포함되었다. 중류

계급의 부모들은 자녀들이 기독교적 가르침을 받

기를 간절히 바랐으며, 신실한 신앙의 부모들이 

예배에 참석하는 동안, 그들은 자녀들이 별도로  

모이는 주일학교에 참석할 수 있도록 교회에 요청

하였다.

이런 면에서 주일학교는 일종의 평신도 운동이

었다. 최초의 기독교 교단 목회자들은 주일학교를 

지속적으로 지원하였다. 중산층 아동들을 포함한 

운동이 성장함으로서 열성적인 교회의 회중들과 

주일학교들이 병행하여 성장하였다. 따라서 성직

자들은 점차로 주일학교의 잠재력과 성장력을 인

식하게 되었고 주일학교에 대한 그들의 태도는 변

화하기 시작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주일학교 역사는 아동들을 회

심으로 인도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었다. 주일학교 

교사들은 학생의 훌륭한 암기 솜씨를 강조하는 것

으로부터 시작해서 학생들이 암기해야 할 바를 이

해하도록 하고, 학생들이 독서를 통해서 진리를 

느끼게 만드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학

교를 학생의 회심을 위한 토론장으로 조성하려고 

했다. 교사들은 아동들이 그리스도를 향하여 회심

하도록 하는 것을 주일학교의 일차적인 교육의 결

과로 여기게 되었다.

주일학교는 6-10명 단위의 소규모 학급이었고 

대략 14세가 되면 학생들은 주일학교를 끝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10대 청소년들을 위한 성경반이 

생겨났으며 요즘으로 말하면 중고등부 교회학교

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가장 어린 자녀들 곧 4세부

터 6세까지의 아동들에게 성경의 개념을 가르치

는 유아반도 시작되었다. 주일학교 아동들이 교회

에서 자라나 성인이 되면 그들은 교사로 돌아갔고

(딤후2:2), 주일학교는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의 성

숙으로 이끄는 목표(엡4:13, 골1:28)를 지향하면

서 나아갔으며, 이를 통해 영적인 번식과 배가 사

역이 이루어져 갔다.

9. 후기 교육의 변질과 반동

1) 제퍼슨의 고전주의

19세기 미국 교육은 시간이 지날수록 가장 성경

적인 소산이라고 할 수 있는 강력한 청교도주의의 

교리에 반발하기 시작했다. 조나단 에드워즈

(Jonathan Edwards), 잉크리스 메더(Inchris 

Mather). 코튼 매더(Cotton Mather)는 인간의 타

락을 가르쳤으며, 에드워즈는 한 세기 이상을 미

국의 회중교회와 장로교회의 신학적인 영향을 끼

쳤다. 

그러나 미국의 독립전쟁 이후 초월주의와 유니

테리안(Unitarian)의 교리는 에머슨 소로우

(Emerson Sorrown), 채닝(William E. channing)

의 지도하에 급성장하였다. 1816년에는 하버드 대

학교의 신학교가 설립되자 그곳은 유니테리안 교

육의 근거가 될 정도였다. 독립선언서를 작성하며 

대통령이기도 했던 제퍼슨(Thomas Jefferson)은 

이신론자(deist)이자 미국 역사상 가장 탁월한 교

육이론가 중의 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제퍼슨과 프랭클린(Benjamin Franklin)은 모두 

이신론자로서 식민지 시대의 기독교적으로 정향

된 교육에서 미국 대중교육의 후기 발전을 특징지

으며, 한층 세속적인 접근으로 무게중심의 축을 

옮긴 교육계획을 제안했다. 제퍼슨이 신봉한 신학

은 이신론과 유니테리안 교리의 혼합이었기 때문

에 그가 생각하는 기독교와 기독교 교육은 성경적

인 것이 아니라, 단순한 종교로서의 기능일 뿐이었

다. 그는 유니테리안 교육의 결과로 파생된 도덕, 

건강, 지식이라는 세 가지 주요 가치를 논하고 주

장함으로 세속 교육을 이끌어갔다.

2) 호레이스 만의 보편교육

호레이스 만(Horrace Mann, 1796-1858)도 유

니테리안 교도가 되었고 그는 기독교를 경건으로

서가 아니라 도덕적 실천으로 보면서, 인류는 교

육의 과정을 통해 완전해질 수 있다고 믿었다. 그

는 자연 종교가 계시신학에 비해 현저한 위치를 

차지한다는 믿음으로, 인간 이성의 탁월함을 고수

했던 것이다. 그는 자신의 지적 선도자인 존 로크

(John Locke)의 이신론을 받아들였다. 그가 강조

한 것은 보편교육(universal education)이었다. 호

레이스 만은 공립학교가 인간이 이룩한 것 가운데 

가장 큰 발견이라고 주장하면서 그것을 참 사람됨

의 예방과 교정의 수단으로 제시했다. 그는 유니테

리안 교도들이 뒷받침했던 자연신학의 바탕에 비

추어 해석된 교육개념을 가졌는데, 그것은 에머슨, 

소로우, 채닝의 자연신학의 영향이었다.

만이 학교에서 성경의 사용을 권장하긴 했지만 

그는 성경을 신성한 것으로 보기보다 사회의 능률

과 시민들의 덕성을 촉진시키기 위한 교재로 참조

할 뿐이었다. 그는 기독교 신앙과 교육에 대해, 하

나님보다는 오히려 사회에 대한 초점을 맞춰 실용

적으로 이용하도록 만들려고 하였다. 기독교를 자

유로, 그리고 교육을 근원으로 해석함으로서 그는 

기독교와 청교도 정신에 의해 형성된 미국의 청교

도신앙 평가절하 시킨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younsuklee@hotmail.com

19세기초 미국 주일학교는 평신도운동으로 확대, 아동 회심에 주안점 

점차 유니테리안 신학 바탕으로 도덕, 건강, 지식에 가치 두고 세속화 

청교도 신앙 (48)

이윤석 목사 
(NY 부르클린 제일교회)

청교도와 학교 교육

바이러스성 간염이 주범

-세탁업에 종사하는 50대 후반의 임 모씨는 3개월 

전부터 전신이 피곤하고 식욕이 없어지는 것을 느꼈

다. 한 달 전부터는 오른쪽 상복부가 뜨끔 뜨끔하게 아

프고 복부가 팽창해 왔으며, 이틀 전부터는 대변 색깔

이 검게 나오는 것을 발견하고 병원을 찾아왔다. 임씨

는 최근 들어 부쩍 어지러운 증상을 호소했다. 

임씨는 10여 년 전에 C형 간염 진단을 받아 지금까

지 별다른 치료 없이 지내왔고 그 외에 다른 질병을 앓

은 병력은 없었다. 담배는 20년 전에 끊었고 술은 젊어

서 많이 마셨지만 간염 진단을 받고 나서는 끊었다. 임

씨를 검진했다. 혈압은 수축기 100mmHg, 이완기 

60mmHg로 환자의 평소혈압보다 조금 낮은 편이었고 

맥박은 분당 100회가 조금 넘었다. 각막은 창백한 편

이었고 피부에는 간 질한 환자에게서 보이는 소견들이 

보였다. 복부 검진상 복수가 차 있었고 간이 커져있는 

것이 만져졌다. 대변 검사상 혈변이 보였다. 병력과 이

학적 검진을 토대로 임씨의 병력은 간 질환으로 말미

암은 식도정맥류와 상부 위장관이 출혈로 일단 진단했

다. 

세부 정밀 검사상 임씨의 혈색소치는 10g/dL로 낮

았고 복부 CT 검사상 간에 경화증이 있었고 간암으로 

추정되는 지름 3센티미터 크기의 덩어리가 간 우엽에 

보였다. 위 내시경 검사상 식도 정맥류 진단을 받았다. 

또 간암의 정도를 보여주는 수치인 알파태아단백질 수

치가 높았다. 다행이 암세포가 다른 부위로 퍼진 흔적

은 없어 보였다. 임씨는 원발성 간암으로 진단을 받고 

치료에 들어갔다. 

원발성간암(primary hepatocellular carcinoma)이

란 간 자체에서 발생한 암을 말하는 데 한국인에게 발

생하는 암 중에서 위암 다음으로 흔한 질환이다. 한국

이나 중국, 대만에서는 B형 간염의 합병증으로 발생하

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미국에서는 C형 간염이 간 경

화증을 거쳐서 간암으로 발전하는 경우가 많다. 최근 

미국에서는 원발성 간암이 증가하는 추세인데 이는 오

랫동안 C형 간염을 앓던 환자들이 간암으로 진행된 경

우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한다. 

간암을 유발하는 다른 원인으로 곰팡이에서 생기는 

아플라톡신(aflatoxin)은 발암 억제 유전자를 비활성

화 시켜서 간암을 유발시킨다. 또 알코올 섭취도 간경

화 및 간암으로 진행을 촉진하는 요인이다. 

간암 치료 방법은 약물 치료는 가능하지 않고 외과 

수술뿐이다. 간암을 조기에 발견하고 남은 간의 상태

가 양호한 경우는 절제술이 가장 이상적이지만 간암 

진단 때 수술이 불가능 한 경우가 많다. 이때는 경피적 

간동맥 색전술( t r an s cu t an e ou s  a r t e r i a l 

chemoembolization)을 많이 하고 마지막 수단으로 간 

이식을 시행하기도 한다.

건강 길라잡이

이영직 내과전문의

간 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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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오후 5시 미주평안교회(담임 임

승진 목사)에서 열렸다. 

한기형 목사(미주성시화운동본

부상임회장) 인도로 시작, 임승진 

목사가 기도, 송정명 목사(미주성

시화운동본부 대표회장)가 환영 인

사했다. 

이어 류종길 목사(미성대학교 총

장)이 약력소개, 최순복 권사(여성

홀리클럽회장)가 성경봉독, 목사중

창단이 추모찬송 했다. 

이날 설교는 박희민 목사(미주성

시화운동본부 국제총재)가 ‘주님의 

충성된 종’(히11:4)이란 제목으로 

했다. 박희민 목사는 “빌리 그래함 

목사는 영적으로 세상 일깨운 영적 

거목이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 이

후 역대 대통령 자문하고 기도하고 

상담해주는 정치적 영향력도 지대

했다”고 소개했다. 

박 목사는 “빌리그래함 목사는 

일생동안 185개국 다니셨고 2억1

천만이 그의 메시지 들었다. 개신

교역사상 가장 많은 이에게 복음전

한 주의 종이었다. 빌리 그래함 목

사는 99세로 세상 떠났지만 믿음으

로 우리에게 귀한 메시지 전해주고 

있다. 그는 인간의 실존을 꿰뚫고 

도전했다. 복음이 인류 희망이라고 

외쳤다. 성경의 능력 확신한 주의 

종이다. 예수그리스도의 이야기 구

원의 스토리라고 성경을 이야기했

다. 그의 메시지는 복음적이고 열정

적이고 인간의 회심을 가져오는 메

시지였다. 가슴이 불타는 걸 경험

한다. 복음이 찌르고 쪼개는 걸 경

험하게 된다”고 말했다.

박 목사는 또 “한인커뮤니티와 

한국과 긴밀한 관계 맺고 있다”며, 

“52년도 한국방문, 56년도 서울운

동장에서 대중 집회를 했다. 73년

도 여의도 110만 83년 100주년 집

회를 열었다. 피 선교국가였던 한

국교회가 미국다음으로 선교국가

로 변화됐다. 항상 겸손함에 머물

렀고 진리에 목말랐고 자기성장에 

게으르지 않았다. 두 번째는 진실 

된 하나님의 종이었다. 많은 영적 

리더가 돈 여자문제로 스캔들 일으

키는데 빌리 목사는 그런 적이 없

었다. 네 번째, 복음에 대한 열정과 

사랑이 있었다. 그리고 확고한 믿

음이 있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떤 말을 들을 것인지 초점을 맞

추었다. 우리도 언젠가 세상을 떠

나게 된다. 빌리 목사처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참예할 지어다, 칭찬받고 상급 받

는 종들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설교에 이어 이정근 목사(미성대

학교 명예총장), 박성근 목사(로스

앤젤스 한인침례교회 담임), 민종

기 목사(충현선교교회 담임)가 추

모사를 전했으며 노형건 선교사(글

로벌메시야 선교회)가 추모가를 불

렀다. 

이날 예배는 샘신 목사(남가주목

사회 회장) 축도로 마쳤다.
<박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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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러신학교(총장 마크 래버튼 박

사) 코리언센터 개원식이 2월 26일 

오후 2시 본교 트래비스 오디토리

움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김창환 코리언센터 원장(공공신

학 교수) 환영사와 풀러 채플 워십

팀의 찬양인도로 시작된 개원식은 

신학대학원 학장대행 마리안 톰슨 

박사(조지 앨던 래드 신약학 교수)

가 기도했으며 수석 부총장대행 매

리 클레멘트 박사(에블린과 프랭크 

프리드 임상심리학 교수)가 성경 

봉독했다. 

이어 마크 래버튼 박사가 에베소

서 2장 4-14절을 설교했다. 이어 

쉐퍼드 콰이어(풀러 한인학생 합창

단)이 특송했으며 김창환 원장이 

코리안 센터 비전과 계획이라는 주

제로 프리젠테이션했다. 

이어서 박희민 목사(전 나성영락

교회 담임/전 풀러신학교 이사)가 

격려사를 전했으며 김창환 원장이 

교수진과 스팁진 소개, 그리고 선

교대학원 학장 스코트 선퀴스트 박

사가 기도와 축도를 했다. 

한편 이날 개원식이 열리기전 코

리언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기자회견에서 김창환 원장은 코리

언센터는 “첫째, 기존에 운영되던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재정비할 

것 둘째, 재학생을 케어하고 동문

들과 관계를 돈독히 할 것 셋째, 지

역교회와 협력해 나가며 평신도들

을 위한 신학강좌 개설 넷째, 신학

적 바탕으로 연구하고 출판하는 역

할 등으로 미국내 한인교회, 한국

교회가 요구하는 여러 가지 교회적 

문제와 교회와 사회의 관계를 깊이 

있게 연구 발표해 교회와 동역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마크 래버튼 총장은 “풀러신학교

는 한국교회와 한인학생들에게 특

별히 관심을 갖고 있다”며 “한국교

회와 한국사회가 급속도로 변화하

고 있는 시점에서 본교가 최대한으

로 한국교회와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준호 기자>

연합감리교회(UMC)가 특별위원

회를 구성해 동성애 정책 변화를 

예고하고 동성애 정책을 결정하는 

2019년 임시특별총회를 열기로 예

정하자 UMC 한인총회도 아울러 바

빠졌다. 

UMC 한인총회는 오는 4월 9일

부터 4일간 “복음으로 희망을 여는 

한인 연합감리교회”라는 주제로 아

콜라연합감리교회에서 정기총회를 

연다. 이번 한인총회에서는 '교단 

안에 중대한 변화가 있을 수 있는 

상황에서 우리들의 가야 할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소중한 만남이 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한인총회는 지난해 정기총회가 

열린지 두 달 만인 6월 시카고에서 

긴급모임을 갖고 동성애를 허용하

는 UMC 장정의 변화 가능성에 대

처하기 위한 방안들을 나눴다. 

한편 2016년 총회 결정에 따라 

총감독회는 9개국에서 온 32명의 

위원으로 특별위원회(Commission 

on a Way Forward)를 구성했으며 

32명 위원 중 한인으로서는 UMC 

한인여선교회 전국연합회 김명래 

총무가 유일하다.

특별위원회는 회의를 통해 3가지 

제안으로 전통적인 모델, 중도적인 

모델, 다양한 브랜치 모델 등 세 가

지 모델을 구체화 시키고 있다. 이 

안들은 총감독회에 제출되며 총감

독회는 특별위원회의 제안을 검토

하고 책임적인 안을 2019년 2월에 

열리는 임시특별총회에 상정한다. 

총감독회는 7월까지 제안을 제출해

야 하므로 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특별위원회는 마지막 안 도출에 박

차를 가하고 있으며 2번의 회의를 

남겨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연합감리교회의 장정은 

1972년 이래 모든 사람은 존엄성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밝히면서도, 

동성애의 행위는 기독교의 가르침

에 어긋난다고 명시하고 있다. 
<10면으로 계속>

풀러신학교 코리언센터 개원식

UMC 특별위원회 구성, 동성애 정책 변화 예고

LA지역 한인목사들, 빌리 그래함 목사 추모예배

한국 교회와 협력 다짐

한인총회, 4월 정기총회 앞두고 발빠른 대처

“세상 일깨운 영적 거목”설교 박희민 목사

풀러신학교 코리언센터 개원식에서 쉐퍼드 콰이어(풀러 한인학생 합창단)가 찬양하고 있다. 원안은 개원식

이 열리기전에 열린 기자회견에서 마크래버튼 총장과 김창환 코리언센터 원장의 모습

빌리그래함 목사 추모예배에서 참석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1. 인생의 3번의 만남

인생의 한평생은 만남의 연속, 

만남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3번

의 만남 가운데 살아갑니다. 첫째

는 부모와의 만남이다. 개인의 자

유선택의지와 상관없는 숙명적인 

만남입니다. 좋은 부모를 만나면, 

평생 상팔자로 살아가지만, 나쁜 

부모를 만나면 평생 고생하며 살

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는 스

승과의 만남이다. 의지적 결단에 

따라, 자유선택의 여지가 있는 만

남입니다. 좋은 스승을 만나면, 위

대한 사람이 될 수 있지만, 나쁜 스

승을 만나면, 별 볼일 없는 삶을 살 

수 밖에 없습니다. 셋째는 배우자

와의 만남이다. 전적으로 의지적 

자유선택이 보장된 만남입니다. 그

러나 그 결과는 평생의 행복과 불

행을 좌우합니다. 

2. 기독교의 3번의 만남 

기독교는 만남의 종교입니다. 주

일에 만나고, 수요일에 만나고, 금

요일에 만나고, 새벽마다 만나 고, 

구역, 목장모임에서도 만납니다. 

이러한 만남 가운데 하나가 됩니

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3번의 

만남이 있는데, 첫째는 생선 같은 

만남이다. 만나기만 하면 비린내가 

나는 만남입니다. 서로에게 좋지 

않는 영향을 끼치는 인간중심적인 

만남입니다. 이러한 만남은 오래 

갈수록 부패한 냄새만 풍깁니다. 

둘째는 꽃과 같은 만남이다. 만나

면 향기가 나고 좋아 어쩔 줄 모르

지만, 금새 시드는 만남입니다. 풀

은 마르기 마련이고, 꽃은 아무리 

화려해도 10일을 넘기지 못합니

다. 화려함만 있고, 체면치레나 형

식적 만남은 결국 공허함만 남기

고 시들고 맙니다. 셋째는 손수건

과 같은 만남이다. 상대가 슬플 때 

눈물을 닦아주며, 힘들 때는 땀도 

닦아주고, 상대방의 기쁨이 마치 

내 기쁨인 냥 축하하며 함께 마음

을 나누는 만남입니다. 

3. 주님과의 만남    

인생의 3번의 만남은 인간적, 육

신적인 만남이라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또 하나의 만남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주님과의 만남, 영적

인 만남입니다.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이 땅에서의 육신적인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저 세상, 천

국에서의 영생복락도 보장되기 때

문입니다. 

기독교의 3번의 만남 가운데도, 

인간중심적 비린내 나는 생선 같

은 만남, 공허함만 남기고 시들고 

마는 겉치레적, 형식적인 꽃과 같

은 만남이 있지만, 주님을 만남으

로, 서로의 기쁨과 아픔과 슬픔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순수건과 같은 

만남이 되어야 합니다.

4. 소금과 맛남 

주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

상의 소금이라! 소금이 만일 맛을 

잃으면, 아무 쓸데없어 밖에 버리

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마

5:13),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

로 화목하라!”(막9:50)고 말씀하셨

고, 바울은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루게 함같이 

하라!”(골4:6)고 했습니다.

비정하고, 무정하고, 매정하고, 

몰인정하고, 사랑이 메말라 무미건

조하고, 싱겁고, 맛없는 이 세상에

서 소금이 되어 맛있는 맛남의 세

상으로, 가는 곳마다 분쟁과 갈등, 

투쟁과 분열이 충만하고, 파멸과 

멸망의 길로 치닫고 있는 이 세상

을 소금 고르듯 항상 은혜스러운 

말로 화해와 화목을 이루어 맛남

의 세상을 만들라는 주님의 간절

한 소원과 비전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소금의 모범으로, 이 

땅에서 소금의 역할을 몸소 실천

하셨던 분이십니다. 십자가의 화목

제물로 돌아가시므로, 은혜스러운 

말씀, 기쁜 소식, 복음을 선포하시

므로, 하나님과 화목, 화해케 하셨

고, 인간들도 서로 화목하게 하시

므로 만남과 맛남의 십자가의 도

를 완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남

으로, 세상의 소금이 되어가는 곳

마다 화해, 화목하는 만남의 삶, 맛

남의 세상을 만들어 갑시다! 
jaekunlee00@hotmail.com

목회서신 

< 만남과 맛남 >

주님과의 만남, 세상의 소금, 맛남의 세상

이재근 목사

(주사랑선교교회 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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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교계 게시판

뉴욕목사회 기도회 및 세미나
제 46회기 뉴욕한인목사회(회장 문석호 목사)는 ‘종교개혁가들의 발

자취를 찾아서/스코틀랜드지역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열리는 행사를 

위해 기도회와 세미나를 갖는다. 일시는 3월 5일(월) 오전 10시30분 뉴

욕효신장로교회(담임 문석호 목사). 세미나 주제는 ‘종교개혁과 스코틀

랜드’이며 강사는 문석호 목사.

▲문의: (636)579-0067

시니어 스케치교실 & 북클럽 개강
패밀리터치(대표 정정숙 박사)가 주최하는 시니어 스케치교실 & 북

클럽이 3월 7일부터 6월 27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정오까

지, 오후 12시30분부터 오후 2시30분까지 각각 열린다. 전액 무료이며 

재료비는 본인 부담이다. 개강일은 3월 7일 오전 10시이며 장소는 뉴

저지 사무실.

▲문의: (201)242-4422

미주 두란노 어머니학교 뉴욕 19기 
“주님, 제가 어머니입니다” 주제로 열리는 제 484차 미주 두란노 어

머니학교 뉴욕 19기 행사가 3월 17일과 18일, 24일과 25일 뉴욕참교회

(담임 문덕연 목사)에서 열린다. 시간은 토요일은 오후 6시, 주일은 오

후 5시. 참가비는 교재와 식사 포함 120달러.

▲문의: (917)880-0377지역총무 김에스더, (347)907-1115이은경 

기독영화 “순종” 상영
기독교인터넷 방송인 CBSN(대표 문석진 목사)이 창간 3주년 기념으

로 기독영화 “순종”을 상영한다. 일시는 3월 25일(주) 오후 6시 프라미

스교회(담임 허연행 목사). 입장료는 5달러. 배우 최수종과 최강희가 내

레이션으로 참여한다.

▲문의: (718)414-4848 글로벌한인여성목회자연합회(

회장 권금주 목사)가 "기도하는 어

머니는 행복합니다"라는 표어로 진

행하는 어머니기도회 2월 모임이 

지난 21일 오전 10시 30분 뉴욕 기

쁨과영광교회(담임 전희수 목사)

에서 열렸다.

이날 말씀은 한재홍 목사(뉴욕신

광교회 원로)가 사무엘상 2장 6-8

절을 본문으로 "어머니는 우주다"

란 제목으로 전했다

한 목사는 “어머니는 가족 이웃 

나라와 세계를 품는 실체가 돼야 

한다”며 “그러려면 어머니의 마음

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꾸어야 되

며 그 바꿀 수 있는 힘은 어머니의 

기도의 힘에 있다”고 말했다. 

한 목사는 본문에 나타난 한나의 

기도응답 사무엘을 출생과 남매의 

축복을 언급하며, “하나님은 죽이

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높

이기도 하시고 낮추게도 하시며 부

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며, “어

머니들은 자녀들에 대한 축복권이 

있음으로 자녀들을 축복의 언어로 

양육해야하며 자녀들에게 하나님

을 바르게 보여주는 어머니가 돼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한 목사는 종부로서 12번의 

제사를 드렸던 어머니가 예수를 믿

어 많은 핍박 가운데서 어머니의 

기도를 통해 자신이 목회자가 될 

수 있었음을 간증함으로 참석한 모

든 어머니들의 심금을 울렸다.

예배는 마요셉 전도사 찬양,  사

회 나명자 목사, 설교 한재홍 목사, 

간증 안경순 목사, 합심기도 권금

주 목사, 헌금기도 심화자 목사, 광

고 최근선 목사, 축도 전희수 목사 

순서로 진행됐다.

안경순 목사는 간암으로 간기증

자를 기다리던 목사가 수술 받고 

완쾌된 것과 각색 병으로 고통당하

고 있는 환자의 치료, 장애우 어머

니가 어머니기도회에 참석해서 장

애자녀가 책을 편찬할 수 있게 된 

것 등 승리의 간증으로 어머니기도

회의 중요성과 역사하심을 간증했

다

권금주 목사는 합심기도회에서 

어머니로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지 못하고 말이나 행동, 감

정으로 상처로 자녀를 양육했던 부

끄러움을 회개하는 기도로 시작해, 

고국 대한민국과 미국, 뉴욕교계, 

글로벌여목회와 뉴욕어머니기도회

를 위해, 자녀들을 위해 성령 충만

함으로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바로 

보여줄 수 있는 어머니들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합심 기도했다

2부 친교는 오찬기도 김사라 목

사의 오찬기도 후 오찬을 나눴으며 

이어 글로벌뉴욕어머니합창단 연

습으로 하나되는 시간을 같이했다.

3월 어머니기도회는 21일(수) 오

전 10시 30분 기쁨과영광교회에서 

열린다.

한편 동 연합회는 글로벌뉴욕어

머니합창단 단원을 모집한다. 대상

은 모든 어머니들로 연락처는 

(646)247-8258.
<기사제공: 글로벌한인여성목회자연합회>     

퀸즈장로교회(담임 김성국 목사)

가 설립 44주년을 맞아 지난 25일 

오후 4시에 기념예배를 드리고 명

예권사 추대와 장학금 수여를 했

다.

김성국 목사는 이날 로마서 1장 

13-17절을 본문으로 “복음을 위한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

다. 

김성국 목사는 설립 44주년을 맞

아 “지나온 44년보다 앞으로의 44

년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주신 복

음전도의 사명을 다하자”며 퀸즈

장로교회가 김성국 목사를 중심으

로 추구하고 있는 다민족 선교 비

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날 기도는 이규성 장로가 특송

은 헤리티지 콰이어가 맡았다.

명예권사는 총 12명, 장학금은 

초등부 2명, 중등부 6명, 고등부 7

명, 청년부 13명 등 총 28명에게 수

여했다. 명예권사는 다음과 같다.

남효순, 강현홍, 문현기, 손진수, 

김종희, 조정숙, 이태정, 김영복, 이

봉희, 임질례, 문옥필, 최소자.
<유원정 기자>

글로벌한인여목연 주최 2월 어머니기도회

퀸즈장로교회 설립 44주년 기념예배

“어머니 마음을 하나님 마음으로 바꾸라”

명예권사 추대, 장학금 수여

뉴욕실버선교회(회장 김재열 목

사) 산하 뉴욕실버선교학교 제26

기 개강예배가 “가든지 보내든지 

하자”라는 주제로 2월 26일 오후 8

시 뉴욕늘기쁜교회(담임 김홍석 목

사)에서 열렸다. 

회장 김재열 목사는 “실버선교는 

후반전을 승리하는 것”이라 강조

하며 “동서양이 틀리는데 동양은 

동쪽이라고 그런지 아침에 해가 솟

는 것을 강조하는데, 서양은 해가 

지는 것을 강조한다. 해가 지는 것

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른다. 온

천지를 붉고 찬란하게 물들이는 것

이 일몰이다. 실버선교는 인생의 

황혼을 물들이는 것이다. 전반전 

인생을 어떻게 살았든지, 후반전을 

아름답게 일몰로 물들이면 승리하

는 것”이라며 실버선교 훈련을 통

해 더 아름다운 인생을 체험할 뿐

만 아니라 세상을 황홀하게 물들이

기를 기대했다.

개강예배는 김경열 목사(훈련원

장) 인도로, 샬롬찬양단의 경배와 

찬양, 기도 양민석 목사, 특송 김봉

규 목사, 설교 김홍석 목사, 헌금기

도 이준성 목사, 헌금송 송소피아 

전도사, 환영사 김재열 목사, 무용 

필그림무용단(단장 최윤자), 강사

소개 김경열 목사, 광고 장충현 장

로, 축도 한재홍 목사(이사장)의 순

서로 진행됐다. 이어 2부에서는 장

충현 사무총장의 인도로 오리엔테

이션이 진행됐다. 

김홍석 목사는 “동행하는 삶”(창

5:21-27)이라는 제목의 말씀에서 

개의 예화를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

는 것이 무엇인가를 설명했다. 

김홍석 목사는 너무나 영리해 던

진 공을 한번 이상 안 물어 오며 산

책을 나가도 자기 뜻대로 행동하는 

진돗개가 아니라, 늘 주인의 반 발 

앞에 서서 앞서지도 뒤처지지도 않

으며 오직 주인에게 집중하는 보호

견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과 동행을 

설명했다.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라며, 마지

막으로 남은 날을 계수하며 종말을 

준비하는 자세를 강조했다.

사무처장 장충현 장로는 뉴욕실

버선교회 창설멤버이며 지난 12년 

동안 훈련원장으로 수고한 이영승 

목사가 지난 2월 5일 별세했음을 

알렸다. 

뉴욕실버선교학교는 4월 30일까

지 10주간 동안 매주 월요일 오후 

7시부터 늘기쁜교회에서 열린다. 

하루에 2회 강의가 진행되는데 김

홍석, 김재열, 김성기, 송병기, 장동

일, 빈상석, 최창섭, 이재봉, 최윤

섭, 양민석, 조원태, 이지용, 한재

홍, 장봉익 등 목사들과 전문 사역

자들이 선교에 대한 영성과 정보, 

그리고 현장에서 필요한 선교기술

을 지도한다. 

2004년 시니어들의 선교동원을 

위해 조직된 뉴욕실버선교회는 같

은 해 1기 실버선교훈련을 시작으

로 봄학기와 가을학기 연 2회 교육

과정이 지난 14년 동안 진행됐으

며 650여명의 시니어들이 수료했

다.

한편 26기 뉴욕실버선교학교는 

종강후 5월 14일부터 19일까지 과

테말라에서 단기선교를 한다. 

자세한 문의는 김경열 목사

(917-963-9356), 장충현 장로

(646-309-1787)에게 하면 된다. 
<정리: 유원정 기자>

뉴욕실버선교학교 제 26기 개강예배

“실버선교는 후반전을 승리하는 것”

글로벌한인여성목회자연합회가 주최한 2월 어머니기도회 참석자들이 기

도회를 마치고 기념촬영 했다.

퀸즈장로교회 설립 44주년 기념예배를 마치고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과 김성국 담임목사(앞줄 왼쪽 6번째)가 함께 기념촬영 했다.

문화복지 NGO 이노비(대표 강

태욱)가 2월 26일 오후 3시30분, 

맨해튼 UES 양로원(구 드윗양로

원)에서 무료 힐링콘서트를 열었

다.

이 양로원을 2011년부터 꾸준히 

방문한 이노비는 무료 공연과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어르신

들께 문화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

다.

이날 공연은 피아니스트 김은실

이 음악감독을 맡고 소프라노 김리

나 씨와 프렌치 호른연주자 윤아

영, 플루티스트 권민지 씨가 봉사

로 함께 해비제의 미뉴엣, 쇼팽의 

녹턴과 오솔레미오, 어메이징 그레

이스와 대니보이 등 친숙한 곡들을 

연주해 큰 박수를 받았다.

후원문의는 enobinc@gmail.

com이나 (212)239-4438로 하면 

된다.
<기사제공: 이노비>

<9면에서 계속>

그 후에 총회는 동성 결혼을 주

례하거나 동성애 목회자들이 스스

로 동성애 관계에 있다고 밝히는 

것도 교회법에 저촉되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나 일부 연합감리교

인들은 이러한 교단의 정책에 반대

하고 있으며, 심지어 2016년에는 

스스로 동성애자라 밝힌 목사를 감

독으로 선출했다. 교단 사법위원회

는 이는 교회법에 위배된다는 판결

을 내린 바 있다.

<정리: 유원정 기자>

이노비, 양로원서 무료 힐링콘서트
이노비 음악 봉사자들이 맨해튼 UES 양로원에서 공연하고 있다. 

뉴욕실버선교학교 26기 개강예배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2018년 순복음세계선교회 북미

총회(총회장 진유철 목사) LA지방

회(지방회장 임현철 목사) 정기총

회가 ‘새로운 부흥을 꿈꾸며’라는 

주제로 22일 오전 11시 나성순복음

교회(담임 진유철 목사) EM 예배

실에서 열렸다.

임현철 목사(지방회장) 사회로 

열린 정기총회는 총무보고, 회계보

고가 있었으며 임원선출이 있었다. 

임원선출 시간에는 임현철 현 지방

회장을 참석회원들의 박수로 연임

을 결정했다. 본 회의 지방회장 자

격은 조직교회의 담임목사에 한해 

부여된다.

임현철 목사는 “한 해 동안 주의 

일을 기쁨으로 감수할 수 있도록 

뽑아주셔서 감사드린다. 앞으로 한 

해 동안 연합, 동거, 사랑,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지방회가 되도록 하

겠다”며 “LA지방회가 북미총회 산

하 지방회 중 가장 모범적인 지방

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총

회발전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말했

다. 

또한 이날 2018년도 지방회 총무

에 박찬욱 목사, 회계에 양영모 목

사를 지명했다. 

총회는 임현철 지방회장의 기도

로 마쳤다. 

한편 총회가 열리기전에 드린 예

배는 서미수 목사(지방회 총무) 사

회로 시작, 이상호 목사(리버사이

드 주님의기쁨교회 담임)가 기도했

으며 임현철 목사가 ‘연합의 축복’(

시133:1-3)이라는 제목으로 설교

했으며 진유철 목사가 축도했다.
<박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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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교계 게시판

주마음교회 부흥회
주마음교회(담임 이석주 목사)는 지난 24년간 선교의 현장에서 치

열한 영적전쟁을 치루면서 아프리카 5개국 선교사역을 감당하고 있

는 김평육 선교사를 초청, “건강한 공동체 세우기” 부흥회를 3월 9일

(금)부터 11일(주)까지 개최한다. 일정은 9일 오후 7시30분, 10일 오

후 7시, 11일 오전 11시, 오후 2시.

▲문의: (213)273-5531

나성영락교회 창립기념예배
나성영락교회(담임 박은성 목사)는 설립 45주년 기념예배를 3월 4

일(주) 예배시간에 갖는다.

▲문의: (323)227-1400

한인연합감리교회 여선교회 합창제
한인연합감리교회 여선교회 합창제가 3월 4일(주) 오후 4시 윌셔

연합감리교회(담임 황기호 목사)에서 열린다.

▲문의: (323)931-9133

샌디에고 한빛교회 옹기장이 찬양콘서트
샌디에고 한빛교회(담임 정수일 목사)는 옹기장이 찬양콘서트를 3

월 7일(수) 오후 7시30분에 갖는다.

▲문의: (858)874-2412 

달라스임마누엘연합감리교회 설립기념 및 이전감사예배
달라스 임마누엘 연합감리교회(담임 권성철 목사 2536 Valley 

View Lane, Farmers Branch, TX)는 교회 설립 23주년 및 교회 이전 

감사예배를 3월 4일(주) 오후 5시에 갖는다. 

▲ 문의: (214)238-2003

로고스교회 설립기념 감사예배 및 임직식
로고스교회(담임 신동수 목사)는 설립 39주년 감사예배 및 명예권

사, 권서, 안수집사 임직식을 3월 4일(주) 오전 11시에 갖는다.

▲문의: (626)798-9100CCM 듀오 ‘사랑이야기’(김현중 

선교사, 김재중 선교사) 콘서트가 

동양선교교회(담임 김지훈 목사)

에서 2월 21일 오후 7시30분에 열

렸다. 

이날 콘서트에서 사랑이야기는 ‘

그대를 향한’, ‘주님의 숲’ ‘아버지

사랑’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등

을 찬양했다. 

김현중 선교사는 “우리들은 하나

님과 소통하는 자녀들”이라며 “우

리들은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가꿔

가는 나무들이다. 그 나무의 그늘

아래 지친영혼들이 기댈 수 있도록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콘서트는 중국에 있는 탈북

인 어머니와 중국인 아버지 사이에 

태어나 어느 곳에도 정착하지 못하

고 아픔과 절망 속에 방황하는 3만 

여명의 탈북자 비보호 자녀들을 위

한 사랑이야기 사역의 일환으로 열

렸다.
<박준호 기자>

탈북엄마와 중국아빠 자녀 3만명 위해

CCM듀오 사랑이야기 콘서트가 동양선교교회에서 열렸다

CCM 듀오 ‘사랑이야기’ 콘서트

나침반교회(담임 민경엽 목사)는 

이재학 목사(국제디모데성경연구

원 대표) 초청 신년 회복 사경회를 

23일과 24일 이틀간 개최했다. 

본 교회 박종진 목사의 사회, 에

벤에셀 찬양팀의 찬양인도로 시작

된 첫날 집회는 에이레네 찬양팀이 

찬양, 전준홍 장로가 기도했으며 

김혜영 권사가 성경봉독 했다. 

이어 민경엽 목사가 강사소개를 

했다. 

이날 이재학 목사는 “착한 청지

기가 있는 반면 착하지 않은 청지

기가 있다. 청지기의 영역이 여러 

가지가 있다. 청지기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맡기셨다. 시간 재물 

은사 메시지의 청지기 외에 가정의 

청지기, 자녀의 청지기, 생각의 청

지기 등 많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 목사는 ‘선한 청지기의 삶과 

시간의 청지기는 무엇인가?’ 라는 

주제로 청지기에 대한 설명을 풀어

나갔다. 

그는 “청지기의 특권은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이 많은 것을 맡겨주신 

것이다. 그리고 청지기로서 우리들

은 하나님께서 주신 자원을 가지고 

충성스럽게 하나님과 교회공동체

와 세상을 섬기도록 책임을 맡았

다”고 강조했다.  

그는 “선한 청지기로서 관리해야 

할 삶의 네 가지 영역이 있다 그것

은 우리 몸은 하나님 것이다. 우리

의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다. 우리 

것이 없고 하나님 것이고 그분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라 설명했

다.

그는 또한 시간의 청지기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우리 삶에서 시간

을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다. 하나

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시간을 허락

해주셨다”고 말하며 “시간의 청지

기는 우리에게 맡기신 귀한 선물인 

시간 허비한지 않고 소중하고 지혜

롭게 사용해야 한다. 시간관리 잘

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풍성한 

삶으로 의미 있고 가치 있게 보내

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재학 목사는 둘째날 새벽집회

는 ‘재물의 청지기’, 저녁집회는 ‘은

사의 청지기’, ‘메시지의 청지기’라

는 주제로 각각 말씀을 전했다.
<박준호 기자> 

“착한 청지기로 살라!” 주제

나침반교회에서 열린 신년회복사경회에서 강사 이재학 목사가 말씀을 전

하고 있다

나침반교회, 이재학 목사 초청 신년회복사경회

순복음 LA지방회 정총, 임현철 지방회장 연임

“모범적 지방회 되도록 최선 다하겠다”

순복음 LA지방회 정기총회에서 임현철 지방회장이 2018년도 임원을 소

개하고 있다

뮤지컬 오페라 ‘윤동주’ 앵콜 공

연이 3월 2일 LA한국교육원에서 

열린다. 

뮤지컬 오페라 ‘윤동주’는 대한

민국의 시인 윤동주(1917-1945)

의 시와 생애를 바탕으로 한국 작

곡가 황성곤이 윤동주의 시를 발췌 

각색해 곡을 붙인 창작 뮤지컬 오

페라다. 

2014년 일본 초연 이후 LA를 대

표하는 음악단체인 LAKMA(Los 

Angeles Korean American 

Musician’s Association)가 콘서트 

형식으로 2015년 디즈니 콘서트홀

에서 선보여 큰 반향을 불러 일으

켰으며, 지난 2017년 10월에는 윤

동주 탄생 100주년을 맞아 LA 한

국문화원 아트 프로젝트 일원으로 

뮤지컬 오페라 형식으로 미주 초연

된 바 있다.

이번 공연은 내년 2019년 3.1만

세 운동 100주년을 맞아 "3.1만세

운동 UN/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 

등재 추진" 운동이 일고 있는 것을 

계기로 이 공연을 통해 미주 한인 

동포에게 더욱 더 민족의식을 고취 

시키고 역사의식

에 대한 반향을 

불러일으키기 바

라는 마음으로 

이 무대를 다시 

올리려 한다고.

이 뮤지컬 오

페라 ‘윤동주’는 

내용 가운데 만

세 운동을 연상

시키는 장면과 

시인 윤동주가 

나라와 민족 그

리고 가족을 생

각하며 지은 시

들이 감동을 준

다고 주최측은 

밝혔다.

이 공연의 연

출을 맡은 클라

라김은 “LA에서 

활동 하는 음악

인들이 의미 있고 좋은 일에 앞장

서고자 하는 마음으로 뭉쳤다”며 “

미주 한인단체와 기관의 관심과 사

랑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연출: 클라라김신 △기획: 조

지현 △지휘: 전창한 △피아노: 김

경미 △출연자: 동주 황호진 /몽규 

김경태/여학생 김미진/어머니 양

유진/일본인 의사 조지영/형사1 

손종수/형사2 장상근/순이 조은

아/시민 김신영.
<기사제공: 라크마>

라크마 오페라 ‘윤동’주 앵콜 공연
3월 2일 LA한국교육원, 연출 클라라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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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사랑의교회(오정현 

목사)가 22일 강릉소망교회(김현동 

목사)에서 강원도기독교총연합회(

강기총·회장 서석근 목사) 강릉시

기독교연합회(강기연·회장 이철 목

사)와 평창 동계올림픽 선교간담회

를 열고 섬김을 위해 협력할 것을 

다짐했다.

사랑의교회 스포츠선교회(회장 

전동균 집사)는 지난 9일부터 강기

연과 함께 동계올림픽이 열리는 강

릉 올림픽파크 초입에 위치한 소망

장로교회에서 선교활동을 펼치고 

있다. 400여명의 성도들이 국내외 

관람객들을 대상으로 문화공연, 외

국인 이동 지원, 전도지와 기념품 

전달 등을 통해 복음을 전하고 있

다.

이철 목사는 “이번 올림픽이 선

교올림픽으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사랑의교회 성도들이 시작부터 끝

까지 함께 기도와 전도로 섬겨줘서 

감사하다”며 “폐막 후에도 강릉시

와 사랑의교회가 협력관계를 이어

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최명희 강릉시

장은 “평창올림픽을 개최하기까지 

2번의 유치 실패 후 다시 도전하자

는 의지와 의견을 모은 시발점은 

강기연을 주축으로 한 교회들이었

고 모두가 한마음으로 올림픽 개최

를 위해 기도하며 준비했다”며 “올

림픽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

록 협력해 준 사랑의교회에도 감사

드린다”고 전했다.

이날 평창 동계올림픽 한국기독

교봉사단 위원장 이상천 목사는 오

정현 목사에게 감사패를 전했다. 오 

목사는 “올림픽을 통해 온 세계가 

평창과 강릉의 아름다운 모습에 감

동하고 있다”며 “한국교회가 가진 

복음의 능력, 기도의 능력이 아름다

운 열매를 맺는 올림픽이 되길 바

란다”

엄기호(71·성령교회) 목사가 제

24대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에 당선됐다.

엄 목사는 27일 서울 종로구 한

국기독교연합회관에서 속회된 제

29회 총회에서 145표를 얻어 67표

에 그친 경쟁 후보 김노아(79·서울 

세광중앙교회)씨를 78표 차로 눌렀

다.

이에 따라 엄 대표회장은 임기 

동안 이단성 논란, 선거관리위원회 

파행 등 한기총 내부의 혼란을 수

습해야 할 과제를 떠안게 됐다. 대

표회장 선거 후유증도 불가피할 전

망이다. 엄 대표회장의 후보 불인정

을 주장했던 김씨 측과 선거 중단

을 요구한 증경 대표회장단 측이 

대표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할 가능성이 있어 법적 

방어에 나서야 할 상황이다.

엄 대표회장은 당선 후 가진 기

자회견에서 “선거와 관련된 일로 

더 이상 사회법에 고소·고발하는 

일이 없도록 단호하게 대처하겠다”

면서 “한기총이 불협화음으로 시달

리는 일이 없도록 선거 관련법을 

세밀하게 정비할 것”이라고 밝혔

다. 이어 “한기총 내부에 이단성 인

사가 없는지 외부 압력이 있더라도 

철저하게 파헤치겠다”면서 “(김씨

의 허위학력 의혹 문제는) 임원회

를 통해 합법적으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한국교회 연합기구 일치와 내년 

한기총 창립 30주년 기념사업도 엄 

대표회장의 주된 과제로 꼽힌다. 그

는 “한기총을 중심으로 한국교회총

연합 한국기독교연합과 하나 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내년 한

기총 설립 30주년을 앞두고 지역연

합성회를 개최하는 등 지역 기독교

연합회와 긴밀히 연대하겠다”고 설

명했다. 

직전 대표회장을 지낸 엄 목사는 

지난달 선거를 앞두고 교단추천서 

제출 미비로 후보자격을 박탈당하

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다. 지난달 

30일 전광훈 청교도영성훈련원장

이 제출한 ‘대표회장 선거 실시금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되면

서 총회 정회 후 재출마 기회를 얻

었다.

엄 대표회장은 한세대 신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리버티신학대에서 

목회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기독

교대한하나님의성회 여의도순복음 

총회장, 한세대 이사장, 한국오순절

교회협의회 한국기독교부흥협의회 

대표회장 등을 지냈다.

감동 음악 다큐멘터리 ‘바나나쏭

의 기적’(연출 지혜원)이 오는 8일 

개봉된다. ‘바나나쏭의 기적’은 열

혈 성악가이면서 음악선교사인 김

재창이 노래를 배워본 적 없는 인

도 슬럼가 가족들과 함께 ‘바나나합

창단’이란 이름으로 콘서트를 열기

까지의 고군분투하는 과정을 그린 

작품이다.

김 선교사는 곁에 있는 것조차 

오염된다며 멸시받는 천민 출신 부

모들을 모아 가족합창단을 꾸리기

로 마음먹는다. 처음 연습실에 모인 

이들은 타고난 음치 박치. 게다가 

일하느라 바쁘다, 몸이 아프다는 등 

이런저런 핑계로 결석이 잦다. 아이

들에게 버럭 화를 내며 부모에게 

당장 전화를 걸라는 김 선교사. 이

렇게 무섭게 다그쳐 모은다고 합창

이 될까.

영화에서 김 선교사는 아이들에

게 ‘앵그리버드’로 불린다. 연습 때 

결석하거나 제대로 노래를 부르지 

않으면, 또 학교에서 공부하지 않으

면 무섭게 혼을 낸다. 그러나 그에

겐 울컥하게 만드는 반전의 모습이 

있다. 음악을 이해하지 못하는 부모

를 찾아가 설득하거나 눈높이 대화

를 하며 우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

듬는 모습이 그렇다.

영화엔 김 선교사 말고 다양한 

이야기가 등장한다. 힌두교 가정에

서 자란 신두자가 부모에게 들킬까 

봐 화장실에 몰래 숨어 기도를 드

린다. 음악을 통해 서로에 대한 사

랑과 인생에 대한 희망을 키워가는 

메리와 마날리 모녀, 바나나합창단 

단원이 된 후 가수의 꿈을 키우는 

라훌은 이 영화의 또 다른 주인공

들이다.

‘바나나쏭의 기적’은 세계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암스테르담국제

다큐멘터리영화제, 셰필드다큐페

스티벌 등 유수 영화제에 동시 초

청을 받았다. 개봉 전부터 해외 공

영 방송사들에 선판매되기도 했다.

“창세기는 신화가 아닐까.” “창조

론은 진화론, 빅뱅이론과 양립 가능

할까.” 교회에서 창조론을 듣고 학

교 수업에서는 진화론을 배우는 기

독청년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떠올

려 봤을 만한 질문들이다.

한국창조과학회(회장 한윤봉 교

수)는 20-30대 청년들의 이 같은 

궁금증에 답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

했다. 지난 23-24일 대전 대덕구 

한남로 한남대에서 ‘오직 성경으로’

를 주제로 캠프를 개최한 것. 창조

과학회가 대학생 이상 연령층을 대

상으로 캠프를 연 것은 처음이다.

‘창세기는 사실이다’를 주제로 강

연한 한윤봉 회장은 “창세기는 창

조, 타락, 홍수, 바벨탑 사건과 족장 

시대의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역사

서”라며 “역사서를 기록할 때는 모

호한 비유나 상징으로 적지 않는 것

이 상식”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탄

은 에덴동산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

을 의심하게 하는 전략을 펼치고 있

다”며 “혹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창세기가 사실이 아니라 신화라면 

성경 전체 역시 신뢰할 수 없게 된

다”고 설명했다.

한 회장은 특히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하루 24시간씩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했다고 기록된 그대로 

믿는 게 바른 해석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창세기 1장 5절에 ‘저녁이 되

고 아침이 되니’라는 표현이 나오는 

점, 구약 시대 히브리인들이 안식일

을 지키라는 십계명(출 20:8-10)에 

따라 6일은 일하고 안식일은 쉬었

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그는 빅뱅이론과 진화창조론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없다고 선을 그

었다.

한 회장은 “빅뱅이론에서 말하는 

온 우주의 에너지와 물질이 가둬져 

있는 태초의 특이점이라는 것은 물

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며 “폭발 결

과는 항상 무질서이며 천문학적으

로 오랜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질서

로 발전하진 않는다”고 말했다. 이

어 “하나님은 처음부터 진화가 없

는 완벽한 창조를 하셨다. 창세기 1

장에는 처음부터 동식물을 종류대

로 만들었다는 표현이 열 번이나 나

온다”며 “진화창조론은 생물학적 

진화를 과학적 사실로 믿으면서 성

경을 진화론에 끼워 맞춘 타협이

론”이라고 비판했다.

캠프에서는 ‘진화론은 과학인가’ 

‘타협이론의 실체’ 등을 주제로 한 

강의와 창조과학 Q&A 등이 이어졌

다. 한 회장은 “현대는 영성과 지성

에 있어 혼탁해진 시대”라고 진단

하면서 “기독청년들이 성경적 창조 

신앙을 갖추고 잘못된 지식에서 탈

피해 영적 야성과 지적 영성을 회복

하도록 돕는 게 이번 캠프의 취지”

라고 밝혔다.

하나님을 세계에 전하는 ‘복음광

고’가 북아메리카 아시아 오세아니

아에 이어 유럽으로 뻗어나간다. 

광고로 하나님을 전하는 ㈔복음

의전함(이사장 고정민 장로)은 21

일 서울 온누리교회 두란노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2018년 사역 

방향을 소개했다.

먼저 3월 한 달간 유럽의 관문 독

일 프랑크푸르트 중앙역 대형 기둥

에 삼면으로 복음광고를 설치해 ‘6

대주 광고선교 캠페인’을 이어간다

고 밝혔다.

이번 유럽 편 복음광고에는 가수 

공민지 소향 박지헌 등이 재능기부

에 나섰다. ‘우리가 웃을 수 있는 이

유’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등의 광

고 문구를 영어 독일어 아랍어로 

번역해 설치한다. 광고 게재가 마

무리되는 3월 31일 오후에는 유럽 

20여 국가의 100여개 현지 교회 교

인들과 함께 대규모 거리전도를 동

시에 실시한다.

이와 함께 복음의전함은 ‘대한민

국을 전도하다’ 캠페인도 5월부터 

시작한다. 6대주 광고선교 캠페인

의 한국내판이다.

대한민국 선교의 기착지인 경상

권의 대표적인 도시 부산에서 5월 

한 달 동안 펼쳐진다. 광고매체는 

부산역 버스환승센터 내 버스쉼터

다. 부산지역 교회들은 이 기간 교

회 외벽에 복음광고를 걸어놓는 것

으로 동참할 수 있다. 지역 교회들

과 기독교단체들이 함께하는 거리

전도도 열린다.

복음의전함은 이후 전라권(광주) 

충청권(대전) 강원권(강릉) 제주권

(제주) 경기권(인천)을 돈 뒤 내년 

연말쯤 서울에서 대장정의 마무리

를 계획하고 있다.

고정민 이사장은 “복음의전함의 

새로운 시도는 아직 진행 중이고 

시행착오도 계속 겪을 것이지만 지

금까지 기독교가 사회에 끼쳤던 건

강한 영향력을 회복하는 데 분명 

광고선교가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청년들의 선교역량 강화를 위한 

‘선교한국 2018 대회’가 ‘Re-’를 주

제로 오는 8월 6-10일 서울 광진구 

세종대학교에서 열린다.

1988년부터 2년마다 열리는 선

교대회는 선교단체와 일선 교회들

이 조직위원회를 구성해 주최하는 

국내 최대의 청년·대학생 대상 선

교집회다. 앞서 열린 15차례 대회

에 총 6만2282명이 참석했으며 이 

가운데 57%(3만5576명)가 선교사

역에 헌신하겠다고 결심했다.

선교한국 2018 대회 조직위원장 

김종호(IVF) 목사는 27일 “이 세상

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자는 재창

조의 의미에서 주제를 ‘Re-’로 정

하게 됐다”며 “단순히 선교를 하자

고 하는 것이 아니라 왜 선교현장

으로 가야 하는지, 어려움에 직면

했을 때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등을 이야기하는 장이 될 것”이라

고 설명했다.

이번 행사에선 ‘다이내믹 배움터’ 

‘미셔널 멘토링’ ‘미셔널 바이블’ 등

의 프로그램을 신설했다. 선택 강

의도 마련돼 있다. 다양한 사역 현

장에서 활동하는 목사와 선교사, 

신학자 등이 강사로 참여한다.

‘글로벌 미션 트렌드’를 제목으로 

한 순서에서는 인구 증감과 인공지

능의 발전 등 사회문화적 환경 변

화에 따른 선교전략을 논의한다. 

대회 저녁집회 때는 패트릭 펑

(OMF) 선교사와 이재훈(온누리교

회) 목사, 이현모(침신대) 교수가 

선교 본질과 당위성 등에 대해 강

의한다. 대회 참가 신청은 다음 달 

5일부터 선교한국 홈페이지

(missionkorea.org) 등을 통해 가

능하다.

(재)슈페리어재단(이사장 김귀

열)이 ‘제5회 선교대상 시상 및 후

원사업 대상을 공모한다.

시상은 선교 봉사 교육 애국 4개 

부문에서 한다. 하나님의 복음 전

파를 위해 선교하는 사업(선교), 가

난하고 어려운 사람을 위해 하나님

의 사랑으로 봉사하는 사업(봉사), 

하나님의 길과 진리로 교육하는 사

업(교육), 국가와 민족을 위해 행하

는 사업(애국) 등이다.

신청 자격은 국내외에서 선교를 

목적으로 활동하는 단체 및 개인이

다. 시상 후원금은 수상기관별 단

체에는 각 5000만원, 개인은 각 

2000만원이다. 공모는 다음 달 30

일까지 접수한다. 시상은 5월 15일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슈페리어타

워 슈페리어갤러리에서 열린다. 지

난해에는 잠비아 이치방가노 드림

미션 김서영 선교사와 캄보디아 헤

브론 메디컬센터 김우정 원장 등이 

수상했다. 

2014년 시작된 슈페리어재단 선

교 대상은 지난해까지 한경직목사

기념사업회와 함께 진행하면서 ‘한

경직목사기념상’으로 시상돼 왔다. 

올해는 패션유통전문기업인 ㈜슈

페리어 창립 50주년을 기념하면서 

‘슈페리어재단 선교대상’으로 명칭

을 바꿨다. 재단 관계자는 20일 “국

내외에서 복음 전파를 위해 헌신하

는 많은 선교단체와 선교사의 신청

을 기다린다”면서 “이번 시상식이 

그들의 복음 사역을 격려하며, 용

기를 불어넣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

다”고 말했다(02-2192-3130).

“아름다운 열매 맺는 올림픽 되길” 

한기총 대표회장 엄기호 목사 당선

음악 다큐 ‘바나나쏭의 기적’내달 개봉

“창세기는 사실…기록대로 믿는 게 바른 해석”

복음의전함, 광고 캠페인 유럽까지 확장

‘선교한국 2018 대회’8월 열린다

“복음 사역자에 용기를”

평창 동계올림픽 선교간담회 개최

우여곡절 끝, 김노아씨 78표 차로 눌러

김재창 음악선교사 콘서트 열기까지 과정 담아

창조과학회, 창조 2030 청년캠프 개최

가수 소향·공민지·박지헌이 재능기부

“하나님 나라 재창조”…청년·대학생 선교집회로 

슈페리어재단 선교대상·후원사업 공모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

의 의미를 생각하고 참회의 시간

을 보내는 사순절(四旬節, 2월 14

일~3월 31일)이 지난 14일 시작

됐다. 사순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46일 전인 ‘재의 수요일’부터 

시작해 ‘종려주일’을 거쳐 ‘부활주

일’ 전야까지의 40일을 말한다. 이 

기간에 있는 일요일(6회)을 제외

하면 꼭 40일이 되기 때문에 사순

절이라고 한다. 성경에서 40이란 

수는 의미가 깊다. 예수께서 40일

간 광야에서 시험받으심, 모세의 

40일 시내산 금식, 이스라엘의 40

년간 광야 생활, 예수의 부활에서 

승천까지의 40일 등 고난과 갱신

의 상징적 기간으로 등장한다. 

국민일보는 사순절이 시작된 

지난 14일부터 사흘간 ‘미션라이

프 페이스북’에서 ‘사순절을 의미

있게 보내기 위한 제안’을 받았다. 

페친(페이스북 친구)들의 다양한 

아이디어가 쏟아졌다. 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며 금

식하겠다는 다짐이 많았다. 예수

의 고난을 기록한 마태복음을 필

사하거나 새벽기도에 나가겠다는 

의견도 이어졌다. 사순절 기간 동

안 부르면 좋은 찬양곡을 추천하

거나 ‘성경 읽기표’ 등을 활용하겠

다는 등의 톡톡 튀는 글도 눈길을 

끌었다.

기호식품(커피, 초콜렛), 군것

질, 게임을 삼가겠다는 의견도 많

았다. 하영주(Young Ju Ha)씨는 

“하루에 열 잔씩 라지 사이즈로 

마시던 커피를 끊었더니 벌써 힘

이 든다”면서도 “주님의 고난에 

맞춰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을 절

제할 수 있으니 감사할 따름”이라

고 적었다. 다니는 교회에서 사순

절을 금식기간으로 정한 뒤 금식

을 통해 모은 헌금으로 이웃사랑

을 실천하겠다고 알려온 페친도 

있었다. 김란씨는 “우리 교회에서

는 금식으로 모은 헌금을 소아암 

어린이들을 돕는데 쓸 예정”이라

면서 “마태복음 필사도 함께 시작

했다”고 소개했다. 김씨는 마태복

음 1장을 필사한 사진을 올려 다

른 페친들의 호응을 얻었다.

무엇보다 매일 정해진 시간에 

성경을 읽고 기도와 묵상의 시간

을 갖고 사순절을 뜻있게 보내겠

다는 페친들이 많았다. 이호진, 한

혜원, 장만희, 최경구씨 등 여러 

명은 새벽기도회에 참여하는 등 

보다 뜨겁게 예수 그리스도의 고

난을 묵상하겠다고 다짐했다.

김세은씨는 (다니는 교회의) 고

등부 친구들과 함께 사순절 묵상

집을 만들겠다고 했다. 김씨는 “

묵상집을 만들면서 마태복음을 

통독하고 필사하는 등 사순절 기

간 동안 예수님의 생애를 쭉 훑어

볼 생각”이라고 썼다. 송명선씨는 

“초등부 친구들과 사순절 말씀 필

사를 시작했다”면서 “아직 (초등

학생들에게는) 어려운 말씀이지

만 악한 이 세태에 우리 아이들을 

지킬 힘은 말씀밖에 없다고 생각

한다”고 강조했다. 장주희씨는 “

가족들과 함께 사순절 동안 말씀 

읽기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TV나 인터넷 등 미디어 금식을 

실천하겠다는 다짐도 있었다. 김

지아씨는 “사순절 기간 동안 온전

히 주님께 집중하며 예수 그리스

도의 고난을 깊게 되새기려고 한

다”면서 “하루 한 끼 절식과 성경

통독 및 암송, 특별 새벽기도에 동

참하고 미디어 금식도 하려고 한

다”고 했다. 박련화씨 또한 TV를 

켜지 않고 사순절을 경건하게 보

내겠다고 했다.

김수정씨는 ‘사순절 말씀 읽기

표’ 사진을 올리고 “사순절에 맞

춰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 집중적

으로 묵상하기로 했다”면서 “제가 

속한 공동체에서 순서를 정해 한 

사람씩 돌아가며 말씀을 올리고 

저녁에는 말씀에 근거한 기도문

을 작성해 단톡방에서 공유할 예

정”이라고 했다.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고, 우

리 주변에 아픔을 당하는 이웃과 

친구를 찾겠다는 의견도 있었다. 

곽혁수씨는 40일간의 사순절 기

간 동안 매일 500원씩 특별헌금

을 넣도록 제작된 ‘코인북’을 소개

했다. 매일 묵상하며 예수의 고난

을 생각하고 작은 동전을 모아 헐

벗고 굶주린 사람들을 위해 사용

한다는 것이다.

독특하게 헌혈로 사순절을 보

내겠다거나 사순절에 부르면 좋

은 찬양곡을 소개한 페친도 있었

다. 정상돈씨는 “남들은 금식하지

만 전 더 잘 먹고 헌혈할 계획”이

라고 적었다. 김경중씨는 “사순절

에 부르기 좋은 찬양이 있다”면서 

‘주 하나님 왜’(옹기장이 선교단), 

‘우리 때문에’(클래식콰이어) ‘그

가 오신 이유’(박상규) 등을 나열

했다.

목회자들은 사순절은 일상생활 

속에서 자신을 점검하며 새로운 

실천을 다짐하는 시간으로 삼아

야 한다고 강조한다．“옷만 찢지 

말고 심장(마음)을 찢어라…”(요

엘2:13)는 말씀처럼 흩어진 마음

을 모아 주님께 돌아올 것을 촉구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가정사역자들은 사순절 기간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한 단식

과 기도, 구제의 시간으로 보낼 것

을 제언한다. 아무런 목표없이 절

식이나 금식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향한 예수 고난의 의미

를 되새기며 이를 통해 마련된 작

은 물질로 이웃을 돕는다면 의미 

있는 사순절이 될 것이다. 

또 사순절은 평소보다 많은 영

성훈련을 쌓을 것을 권면 했다. 가

족이 함께 새벽기도나 심야기도

를 시작할 것을 제안했다. 가족이 

신약성경 읽기 혹은 신약성경 옮

겨쓰기를 시도해보는 것도 좋은 

생활자세다. 그리스도의 고난당하

신 역사적 현장, 초대 교회의 발자

취를 살피면서 자신의 신앙을 점

검하고 재정립하는 마음으로 성

지를 순례하는 것도 의미 있겠다. 

해외에 나가지 않더라도 국내에

도 선교사들의 선교와 순교의 발

자취가 담긴 기독교 성지들이 많

다. 

이와 함께 가정생활 중 불필요

한 소비는 없는지 점검하고 개인

의 구원과 연관된 묵상을 하며 성 

금요일엔 가족이 힘께 금식을 통

해 하나님과의 만남을 갈망하는 

성도의 마음을 표현해 보자. 가정

예배는 예수의 수난 행적과 가상

칠언을 중심으로 말씀을 묵상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순절, 어떻게 보내세요?

금식에서 묵상과 이웃사랑 실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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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

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 

하시리로다”(시145:19).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볼리비아 선교와 저희들

을 위해 뜨겁게 기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

니다.

1. 볼리비아는 1월 8일, 작년 12월에 인정

한 새로운 법, 사회주의로 돌아가기 위해 시

행하는 법으로 전도금지법, 집회 및 가정예

배 금지법, 등등으로 인해 굉장히 시끄러웠

습니다. 의사들을 비롯하여 개신교인들과 교

회들이 연일 금식기도하며 행진과 데모를 1

월 21일까지 하였습니다. 다행한 것은 에보 

대통령이 이 악법을 유예한다고 발표하였고 

상원에서 이 법을 부결시켰습니다. 에보 대

통령이 새해 연설에서 “예수님이 구원자가 

아니고 TUPACATARI(인디언해방운동가)가 

구원자라고 이야기하라. 하늘에서 복(구원)

이 내리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서는 비만 내

린다, 우리에게 복을 주는 것은 곧 백성이며 

백성들이 구원자다”라고 말하며 반 기독교

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현재 14년차에 들어간 에보 대통령은 장

기집권을 위해 3년전 무효 된 법 개정 국민

투표를 다시 실시하려 하여 데모가 많아지

고 있는데 2월 21일 대대적인 에보 반대 데

모가 있었습니다. 또 미니 버스회사는 시가 

운영하는 대형버스 확장을 반대하며 2월 7

일 데모하여 소형 6인승 밴에 21명이나 타는 

광경이 벌어졌습니다. 시내 중심가는 매일 

데모로 조용할 날이 없습니다.

2. 공부방은 작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행

사를 하고 10일 정도 방학에 들어갔다가 1월 

8일 교사연수회를 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2018년에 벧엘 공부방은 셀리아, 윌벨, 

루시오, 이반, 카르멘, 로사가 530명을 돌보

아야 합니다. 생명의빛 공부방은 자넷, 사무

엘, 로자리오, 에리사벳, 마리아, 에드와르도 

등이 320명을 돌보아야 합니다. 만만치 아니

한 일이기에 기도의 동참을 드립니다.

3. 2018년 여름성경학교 1월 10일-12일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배우고 실습도 하였

습니다. 카톨릭 문화 속에서 성장한 볼리비

아 사람들은 예수님의 죽으심이 모든 사람

을 위해 죽으셨기에 모든 사람에게 구원이 

있다고 믿으며 그들의 삶은 점점 더 잘못된 

길로 가고 있기에 분명한 구원의 확신이 필

요함을 느낍니다.

4. 비아차 에벤에셀교회는 학생들 대상으

로 조금씩 교회가 성장해가고 있습니다. 에

릭 마마니가(14살) 담석제거로 힘들어 했지

만 퇴원 후 누나 다비니아와 에릭까와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14면으로 계속>

선교 편지  

볼리비아

고금(古今)을 막론하고 인간 사회는 

훌륭한 일꾼을 필요로 한다. 오늘날 대

형교회는 마땅한 후임자를 찾지 못해 

어려워하고 있다. 국가도 새로운 통치권

자가 들어서면 청렴하고 실력 있는 일

꾼을 찾기에  혈안이다. 헌데 유감스럽

게도 “사람은 많은 데 쓸만한 인물들은 

흔하지 않다”라는 것이 중론이다. 왜 다

니엘이나 에스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

며 세상을 이끌 지도자 감들이 많지 않

는가? 

답은 간단하다. 일꾼들을 키우지 않기 

때문이다. 탁월한 일꾼을 기대하면서 투

자를 하지 않는 것은 인간 이기심의 발

로이다. 좋은 일꾼은 어느 날 우연히 하

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다. 오랜 세

월동안 자양분을 먹고 자란 대들보 나

무처럼 역사 속에서 키워진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100년 대계를 내다보고 사

람을 키우는데 인색하지 말아야 한다. 

그 방편 하나가 있다면 바로 장학사역이

다. 오늘날 소수의 교회나 단체에서 이 

일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너무 미약

하고 단회적이며 순수성이 떨어진다. 지

금까지 되어진 관행적 장학사역으로는 

좋은 일꾼들을 배양하기 어렵다. 장학 

사역에 대한 이상적인 대안은 무엇인

가?

1. 장학금의 의미와 역사성

장학금의 사전적 내용은 “가난한 학

생이나 우수한 학생에게 학비보조금으

로 내주는 돈”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고

대로부터 종종 학문을 장려하는 의미로 

나라에서 학생들에게 재정적 뒷받침이 

되어 주었다. 

대한민국에서는 고려 때 국자감에 설

치한 양현고를 일종의 장학재단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1119년에 설치하여 판

관(判官) 4명을 두었는데 이 가운데 두 

명은 양현고 직속의 전지(田地)에 파견

하여 세(稅)를 거두어들이게 하고, 나머

지 두 명은 양현고에 남아 이를 받아들

이게 했다고 한다. 조선에서도 이를 계

승하여 성균관 유생들에게 식량을 제공

했다고 전한다. 조선시대의 양현고 옛 

터는 현재 성균관대학교 쪽문 근처에 

있다. 그리고 현재는 양현고를 계승해 

성균관대학교 유학대학 유학동양학과 

학생 중 우수한 학생에게 양현재 장학

금을 주고 있다. 장학금에 대한 역사와 

사례는 나라마다 다양하다.  

가장 세계적으로 유명한 것은 영국의 

'로즈 장학금'이다. 이는 1902년부터 시

작하여 100년 이상의 역사를 자랑한다.

2. 장학 사역의 모범적 사례

   

1999년 뉴욕의 백민교회는 선교사로

부터 A라는 학생을 도와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당시  학생은 그 나라의  명문 

대학을 다니고 있었다. 하지만 불행하게

도 그의 부모님은 세상을 떠나고 덩그

렁 형제 둘만 남은 것이다. 그는 학업을 

포기해야 할 형편에 놓였다. 이에 그 교

회는 선교사를 후원하듯 기도하며 매달 

일정액을 학생에게 보냈다. 그리고 목사

님은 매년 한 차례씩 방문하여 지도하

며 격려했다. 원래 신앙심이 투철했던 

그 학생을 대학을 졸업과 함께 일생을 

주님께 드리겠다고 헌신했다. 그리고 선

교사가 운영하는 신학교에 들어가  열

심으로 공부했다. 그는 일정 과정을 마

치고 그 나라에서 인정하는 신학교에 

다시 입학하여 졸업을 하였다. 그의 학

업과정은 대학 본과 4년 말고도 신학과

정만 총 9년이 소요되었다. 학업 과정만 

장장 13년이 걸린 것이다. 

그는 결혼을 하였고 마침내 목사 안수

를 받았다. 현재 그는 자립하였고 주의 

신실한 종이 되어 목양하고 있다. 그는 

영성, 지성, 덕성 그리고 헌신도 면에서 

손색이 없으며 하나님께서 놀라울 정도

로 그를 쓰고 계신다.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백민교회의 선교 내용이다. 

본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에게 투자

했으며 산술적인 수치에 메이지 않았고 

한 번 떡 값 주듯 일회적이지도 않았다. 

교회가 영적 아비 된 심정으로 홀로 설 

수 없는 아들을 품어 장성한 분량에 이

르기까지 키워 세상 한복판에 내어놓은 

것이다. 주님께로부터 칭찬 받을만한 일

이다. 

3. “Scholarship America”라는 장학

재단 

   

본 장학재단은 어빙 프래드킨(Irving 

Fradkin)에 의해 1958년에 시작되었다. 

그는 원래 러시아에서 온 유대인 이민 2

세였으며 검안의(optometrist)였다. 그

는 성장하면서 교육의 중요성을 귀에 못

이 박히게 들었었다. 그는 가난을 이기

고 마을을 살리는 길은 아이들을 가르

치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한 그는 가난 때문에 진

학을 포기하는 청년들을 위해 1달러 장

학캠페인을 시작하였다. 

그는 집집마다 돌면서 취지를 설명했

고, 피켓과 헌금함을 들고 거리에 나서

기도 했다. 그렇게 혼자 시작한 ‘Dollars 

for Scholars’캠페인으로 그해 말 4,500

달러를 모금했다. 당시 1달러는 지금의 

8달러이며 주립대학 등록금은 약 200달

러였다. 그는 이것으로 고교 졸업반 24

명에게 100-300달러의 장학금을 지급

했다. 2년 뒤인 1960년 모금액은 17,000

달러로 성장했다. 재미있는 것은 그 금

액 가운데 14,000달러가 ‘1달러’ 기부였

다는 것이다. 그는 이 장학금으로 70명

을 대학에 보냈다. 

캠페인 규모가 커지면서 프래드킨은 

61년 ‘미국시민장학재단(CSFA)’을 설립

했고, 합병 등 이런저런 계기로 명칭을 

바꿔오다 2003년 지금의 ‘Scholarship 

America(SA)’로 정착했다. 미네소타 주 

세인트 피터스에 본부를 둔 SA는 1958

년 이래 지금까지 약 35억 달러를 모금

해 220만 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했다. 

2015년 말 1,100개 지부를 둔 미국 최대 

비영리 민간 장학 교육 재단이 된 것이

다. 프래드킨은 장학철학은 다음과 같

다. “청소년이야말로 황금이나 석유보

다 더 소중한 미국의 자산이다. 장학금

은 가난한 이들에게 거저 주는 시혜

(hand out)가 아니라 그들을 더 높은 자

리로 받쳐 올리는 것(hand up)이다.”

  
4. 장학 사역에 대한 기독교 단체의 

방향

   

우리 주변에는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

는 청소년들이 의외로 많다. 신앙, 재능, 

의지도 있는 데 공부할 여건이 안 되어 

포기한 자들이 한두 명이 아니다. 이는 

하나님 나라 확장 차원에서 매우 애석

한 일이다. 미국 대학에는 110만의 유학

생이 있다. 저들은 전 세계에서 왔으며 

차세대 지도자들이 될 사람들이다. 미주 

한인교회에서 조금만 힘을 모으면 저들

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을 수 있다. 

예컨대 북미주 4,700 한인교회에서 1

년에 1명씩만 영적 자녀로 입양해 뒷바

라지를 한다면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것

이다. 예산적으로 크게 버거워할 필요도 

없다. 각 교회에서 장학 사역으로 1%의 

예산만 책정해도 가능하다. 문제는 긍휼

한 마음과 선교적 열정이다. 사랑의 씨

앗은 결코 배반하지 않는다. 성령님이 

역사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구체적으

로 장학 사역을 어떻게 할 것인가? 

첫째, 가능한 왼손이 하는 것을 오른

손이 모르게 해야 한다. 남에게 베푸는 

선행은 은밀할수록 좋다. 둘째, 장기적

이어야 한다. 길거리 엿장수가 맛 베기 

엿을 주듯 한 단회적인 장학사역은 효

과를 거두기가 어렵다. 셋째, 장학금의 

주인공은 지급자가 아니라 수여자라는 

인식변화이다. 이에 지급자는 수여자가 

자존심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배려해야 

한다. 

맺음 말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이60:22). 장

학 선교는 겨자씨 같은 성격을 띄고 있

다. 처음에는 눈에 잘 안보이며 성장의 

시간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때가 되면 

나무가 나라 많은 열매를 맺듯 일꾼들

이 자라나 자기 민족과 열방을 책임질 

것이다. 이 이상 더 가치 있는 사역이 무

엇이 있을까? 

장학 선교는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니

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한 사람을 품

는 것이다. 장학 사역에 대한 노하우는 

서구 기관들이 한참 앞서 있다. 우리 한

인교회와 단체들은 겸손하게 저들의  

투명성,  합리성, 전문성, 전략성은 배울 

필요가 있다. 감상적이고 주먹구구식이

며  단말적인 장학 사역은 이제 멈출 때

가 되었다. 위에 언급한 백민교회처럼 

그리고 어빙 프래드킨(Irving Fradkin)

이 추진한 Scholarship America 단체처

럼 소리 없이 한발자국 씩 나아가야 한

다. 티끌 모아 태산이다. 문제는 마음이

다. 

  jrsong007@hanmail.net

선교의 창 (96)

세상은 각 분야에 탁월한 인재를 필요로 한다.

훌륭한 일꾼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길러진다.

교회는 다음 세대를 내다보며 일꾼을 키우는데 인색하지 말아야 한다.

송종록 목사
(대학선교, Ph.D)

일꾼을 키우는 장학(奬學)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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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기독교적 관점에서 한국

동란의 의미 고찰

우리 사회는 1950년 6·25동란 

이후 가장 심각한 전쟁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그런데도 전쟁 불

감증, 이념 불감증이 심각하다. 6

월은 한국동란이 일어난 지 벌써 

68년째이다. 서울에서 6.25를 만

나고 3개월 동안 인민군 통치하에

서, 밤에는 미군들이 낙하산 타고 

내려와 우물에 독약을 넣는다고 

죽창 들고 “소년단” 단원으로 ”장

백산 줄기줄기”를 부르면서 우물

을 지키며 밤을 새웠다. 처참한 전

쟁을 경험한 기성세대의 한 사람

으로, 나라가 걱정되어 기독교적 

관점에서 한국동란의 의미를 고

찰하고자 한다. 최근 “빌리 그래

함, 미국 복음주의, 메시아 비전의 

동서냉전”(Jay Douglas, Billy 

G r a h a m ,  A m e r i c a n 

Evangelicalism, and the Cold 

War Clash of Messianic Visions, 

1945-1962로, 2012년 뉴욕 로체

스터대학교에 제출한 Ph. D 논문)

을 읽고 큰 감명을 받았다.

빌리 그래함 목사는 한국의 은

인이다. 그의 반공 메시지는 미국

이 한국을 도우도록 하였다. 6·25 

때 미군이 개입하지 않았으면 한

국은 베트남식 적화가 되고 말았

을 것이다. 베트남 통일을 부러워

하는 자들은 맥아더 동상을 철거

하려고 한다. 하지만 통일 베트남

은 미국을 원수시 하면서도 미국 

자본주의를 도입, 경제가 발전하

고 어느 정도의 자유를 허용, 미국

으로 도망갔던 베트남인들 상당

수가 기독교 지도자로 변신, 베트

남을 돕고 있다. 

한국도 베트남식 통일을 기대

할 수 있는가? 구 베트콩 정부의 

호찌민은 남북을 막론하고 다 존

경하였다. 북한에도 호찌민 같은 

지도자가 있었다면 베트남식 통

일이 되었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도 구 베트남 사람들은 외부인들

이 호찌민 하면 화를 버럭 낸다. 

사이공에 대한 환상을 버리지 못

하고 있다. 배고픔도, 전쟁도 모르

는 세대들이 낭만적 유토피아니

즘 미몽에서 깨어나기 바라다.

빌리 그래함 등장의 시대적 배

경

2차 대전의 종결은 미국과 소련

이라는 초강대국을 만들어주었

다. 2차 대전 때는 두 나라는 독일

을 상대로 연합국으로 함께 싸웠

다. 그러나 곧 냉전 시대의 막을 

열게 된다. 세계는 공산주의와 자

본주의라는 이데올로기로 대립하

게 된다. 미국은 민주주의, 자본주

의, 기독교를 전 세계로 수출하는

데, 반면 소련은 1917년 볼셰비키 

혁명 이후 종교를 말살하고 공산 

이데올로기를 수출하는 데 혈안

이 되었다. 

1945년 미국 복음주의 진영은 

소련 공산주의를 거의 사단적인 

악의 세력으로 간주, 영적 전쟁을 

선포하는데, 거기에 가장 앞장선 

자는 빌리 그래함 목사였다.

빌리 그래함의 반공 메시지

빌리 그래함은 1949년 31세의 

나이에 미국을 움직이는 부흥사

로 부상하기 시작한다. 빌리 그래

함의 메시지는 아주 단순하다. 초

보 목사들도 할 수 있는 단순한 

복음 메시지인데도 미국과 나아

가 세계를 움직였다. 물론 배후에 

기도하는 많은 신자가 있었다.

다글라스는 그래함의 메시지를 

개 인 주 의 - 자 본 주 의  복 음

(individualist-capitalist gospel)

으로 요약한다. 그는 모든 인간은 

다 죄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

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메시지이

다. 그러나 기독교 국가로서의 미

국과 미국의 세계적 사명을 강조

하였다. 

그는 “결단의 시간”(Hour of 

Decision) 방송 설교에서 인류 역

사를 전쟁의 역사로 설교하였다. 

3천년의 역사에서 3천 번의 전쟁

이 있었다고. 앞으로 다가올 핵전

쟁의 위기도 설교했다. 당시 소련

은 이미 미국의 원자탄 비밀을 훔

쳐 원자폭탄을 만들었다. 그래함

은 소련을 전쟁광으로 보았다.

그는 1630년 청교도 목사 존 윈

드롭(John Winthrop)의 “산 위의 

도시“(산 위의 마을: 마 5:13)에 

근거하여, 미국이 기독교 신앙으

로 위대한 나라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역설하였다. 즉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미국이 그의 지론

이었다. 

그래함은 그의 이념을 아메리

칸  메 시 아 주 의 ( A m e r i c a n 

Messianism)로 표현한다. 그러나 

그의 사상은 미국 우월주의의 민

족주의가 아니라, 선민으로서의 

미국은 세계를 구원할 사명이 있

고, 동시에 그 사명을 수행하지 못

할 때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역

설했다. 그는 이미 세계 경찰국가

(police state)로서 미국의 역할을 

설교하였다. 이스라엘의 언약 사

상을 미국에 적용한 셈이다.

다글라스는 50년대와 60년대 

초기 미국인 60%가 주일 아침 교

회 출석하였다고 말한다. 그런데

도 그래함은 미국의 도덕적 타락

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회개를 촉

구하였다. 미국은 선택된 나라지

만 죄악이 관영함으로 회개하고, 

철저히 ”Back to God, and back 

to the Christ, and back to the 

Bible“할 것을 외쳤다. 공산주의 

등장과 한국동란은 미국이 겸손

하고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경고

로 설교했다. 그의 메시지는 처음

부터 반공(반공산주의) 메시지였

다.

다글라스는 그래함의 반공 이

념을 마니키안(Manichean)적 이

원론 사상으로 정의한다. 마니 키

안은 페르시아의 이원론적 우주

관, 즉 우주를 선과 악의 전쟁터로 

보는 세계관이다. 당시 미국 민주

당은 평화주의 입장이었지만, 트

루먼도 빌리 그래함과 같은 사상

이었다. 트루먼과 맥아더는 한국

의 은인이다. 트루먼은 철저한 칼

빈주의 신자인 덜레스 국무장관

으로부터 남침보고를 받고 “the 

sons of bitch"를 반드시 막아야 

하면서 10초 만에 미군 파병을 지

시하였다고 한다.

소련 메시아 주의와의 대결

그는 동서냉전을 영적 전쟁, 즉 

아메리칸 메시아 주의(American 

Messianism)와 소련 메시아 주의

(Soviet Messianism)의 대결로 보

았다. 소련 메시아주의는 세계를 

자본주의의 악과 모순에서 해방

시켜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공산

혁명을 전 세계로 수출하려는 이

념이다. 그래함은 이러한 공산주

의 이념을 anti-God, anti-Christ, 

and anti-American으로 보았다.

소련 메시아주의는 정통 마르

크시즘과 구 러시아 제국의 부정

적 유산이 합한 것이다. 우리는 ‘

소련’ 하면 전형적 공산주의 국가

로 말한다. 다글라스는 공산주의 

전문가 조지 캐난의 다음과 같은 

말을 인용한다: 

“공산주의가 러시아를 변화시

킨 것이 아니라 러시아가 도리어 

공산주의를 변질시키었다고.” 러

시아의 유산이 마르크시즘을 삼

키고 말았다는 것이다. 구 차르 제

국의 러시아 이미지는 정복, 독재, 

인권탄압, 부정부패이다. 러시아

정교회가 국교였지만 정교회 역

시 타락하였다. 공산연구자 딩고 

토마식(Dinko Tomasic)도 러시

아 제국의 부정적 유산이 공산주

의에 그대로 넘어갔다고 주장한

다.

볼셰비키 혁명을 주도한 세력

들은 처음부터 증오, 모욕, 불화, 

무자비한 폭력, 배신, 거짓을 다반

사로 하였다. 빌리 그래함도 전체

주의적 러시아가 공산주의를 포

용한 순간부터 비 공산 세계를 적

으로 취급하였고, 시작부터 세계

혁명을 준비하였다. 스탈린은 세

계 혁명에 자신을 바쳤다. 따라서 

공산주의에는 평화란 불가능하

다. 1936년과 1937년에 러시아 백

성들은 자유와 기독교를 원하여, 

스탈린에게는 이념적 도전이 되

었지만 2차 대전이 도리어 그를 

살렸다. 그는 불화, 갈등, 증오, 고

문을 자행하였다고 설교하였다.

정통 마르크시즘이 러시화한 

것은, 마치 로마제국이 기독교를 

로마화 시킨 것과 아주 유사하다. 

역사가들은 기독교가 로마제국을 

기독교화 하였다고 말한다. 하지

만 영국의 역사가 에드워드 기븐

은 저서 “로마제국의 흥망사”에서 

로마가 도리어 기독교를 로마화 

시켰다고 주장하여 그의 저서는 

한때 가톨릭에서 금서가 되고 말

았다.
hjjun01@hanmail.net

<13면에서 계속>

크리스티안은 1년 군복무를 마치

고 제대하여 예배 참석 후 교회 예

배가 너무 그리웠다고 고백하여 감

사를 드렸습니다.

호주 단기선교팀들이 전해준 성

경책들을 선물을 받은 교인들의 기

뻐하는 모습에 하나님을 깊이 알아

가는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5. 단기선교팀이 왔는데 2년전 현

지인 교인을 통해 알 된 호주 엔 크

리스토교회에서 이번에 우리 사역

지를 방문하게 되어 함께 사역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만이 아

닌 수끄레 선교 사역 후 한 사역이

였는데, 유난히 올해는 비가 많이 

와서 움직이며 사역하기가 좀 불편

했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타나

는 시간이었습니다. 고산에서의 사

역이기에 사역하던 중 쓰러지기도 

했지만 끝까지 감당하는 모습과 무

엇보다도 우리가 전도에 열심히 전

력하지 못했음을 돌아보는 시간이

었습니다.

6. 대학교 전도를 통해 알게 된 베

로니카 자매는 중국남자를 사귀다

가 헤어져 상심하던 중에 아시아 사

람을 통해 복음을 듣고 누구도 자기

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 없었는

데 복음을 전해줘서 감사하다는 말

에 부끄러움을 느끼는 시간이 되었

습니다. 매주 열심히 말씀을 배우는 

젊은이들은 보면서 사역의 기쁨과 

감격을 느낍니다.

7. 의료 선교를 감당하던 의사 곽 

집사님이 임기를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코이카를 통해 볼

리비아에 2년간 근무를 하면서 틈

틈이 사역에 동참해 주셨고 코이카 

봉사단들이 임지로 가기 전 생명의

빛 교회에서 함께 공작과 활동하며 

놀아주는 귀한 시간도 가졌습니다. 

한국에서 적응해야할 곽 집사님 자

녀들이 잘 적응해 하나님의 귀한 사

역자들로 성장하기를 기도 합니다.

기도제목

1)날마다 성령충만하여 성령의 

세밀한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2)볼리비아가 정치 경제 사회적

으로 안정돼 가도록

3)공부방에서 자라난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

이 되도록

4)세워진 교회마다 신실하고 충

성된 일꾼들이 세워져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도록

5)볼리비아 교회와 지도자들이 

말씀위에 바로 서 가도록

6)전도받은 대학생들의 마음에 

복음씨가 싹이 트게 하소서

볼리비아 고산 라파즈에서 

이건화, 김성제 선교사 드림
lapazbol@gmail.com

전호진 박사
(미얀마개혁장로교신학교 학장)

빌리 그래함과 한국동란 (상)

공산주의 등장과 한국동란은 미국이 겸손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경고로 설교

아메리칸메시아주의...선민 미국은 세계 구원 사명과 동시에 책임 있음 역설 

특별기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일 뿐만 아니

라 어떻게 하면 삶을 효과적으로 살 것

인지에 대해 지금까지 쓰여진 ‘교과서’ 

가운데 가장 훌륭한 것이다. 예를 들면, 

솔로몬은 “백성으로 하여금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치고, 모든 상황에서 어떻

게 행할 것인지를 가르치기” 위해서 잠

언을 썼다. 

성경은 또한 우리에게 세상의 철학

과 진행방법에 기만당하거나 미혹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다. 바울은 골로새

서 2장 8절에서 말하고 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경영에 성경적 원리를 적용하는 출

발점은 세속적인 경영 철학과 성경적

인 경영 철학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때부터이다. 마

태복음 20장 20-28절은 세상의 경영철

학과 예수님의 경영 철학이 전혀 다르

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 장면을 세

베데의 아들들(요한과 야고보)의 어머

니가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님의 나라

에서 주님 바로 다음 가는 두 지위를 주

시길 간청했던 것이다.

세상의 경영 체계 내에서는 조직계

층을 오르면 오를수록 더 많은 권력과 

다른 사람들에 대한 통제력을 보유하

게 된다. 바로 이것이 세베대의 아들들

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요청한 주된 

이유이다. 또한 그녀의 간청 사실을 알

게 된 다른 열 제자들의 반응은 분히 여

겼다고 했다 그 이유는 그들도 가장 높

은 자리를 원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 세상의 경영에 대한 접근은 권력

을 다른 사람들을 통제하기 위해 사용

하는데 있다. 실제로 경영의 전통적인 

정의는 “다른 사람들을 통하여 일을 수

행하도록 하는 것”(Getting work done 

through others)이다. 전 세계적으로 

수십 년 동안 경영학 교과서에 등장하

고 있는 이 정의는 권력과 통제가 경영

자의 계획, 목적 그리고 목표들을 조직 

내 다른 종업원들을 통해 성취하기 위

한 수단으로 사용된다는 점에 근거하

고 있다.

그러나 마 20:25-28절의 말씀을 통

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경영철학이 세

상의 그것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여 주셨다.

첫째로, 예수님이 새로운 리더십과 

경영 철학을 도입하고 계신다. 예수님

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경영자가 되기

를 원하는 자는 세상에서 일반적으로 

하는 방식대로 사람들 위에 군림하기 

위해 지위나 권력을 사용하지 말고 섬

기는 자로서 행해야 함을 말씀하신 것

이다. 사실 예수님은 경영자가 조직 내

에서 지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다

른 사람들을 섬겨야 하고, 높은 지위에 

있는 자는 종과 같이 섬겨야 한다는 점

을 역설하는 것이다.

둘째로, 예수님은 우리가 지도자와 

경영자로서 다른 사람을 섬겨야만 한

다는 것을 강조하셨다. ‘해야 한다’는 

말은 우리에게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뜻이다. 예수님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이런 방식으로 경영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다. 

예수님은 또 말씀하신다. “이것은 선

택이 아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을 섬기

려 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이 필요로 하

는 것을 위해 너희의 지위를 사용해야

만 한다!” 이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효과적으로 섬기는데 우리의 지위를 

기꺼이 사용하는 한 조직 계층상 지위

가 높아지기를 원하는 것은 나쁠 것이 

없다는 점을 예수님은 암시하셨다.. 
 dr.jameskoo@yah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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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가정예배 

우상숭배는 제1계명을 범한 죄로서 신자

의 모든 생각과 생활의 기초입니다. 한 마디

로 신자는 우상숭배의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여정을 가는 사람입니다. 형태가 다

를 뿐이지 근본은  바로 이 죄입니다. 본문

에 나타난 약속은 무엇입니까? 첫째, 감당할 

시험만 허락됩니다(13). 이것은 하나님의 언

약을 받은 자기 백성에게만 약속된 것입니

다. 둘째, 피할 길도 주십니다(13). 우리의 약

함을 아시고 감당치 못하면 피할 길도 주십

니다. 그때 그리스도에게로 피하는 자는 시

험을 이기나 다른 것에 목을 매면 실패합니

다. 셋째, 우상숭배의 일을 피해야합니다(14). 

이런저런 일 중 모든 죄의 뿌리인 우상숭배

와 싸우는 것이 신자가 항상 해야 할 일입니

다. 사도요한도 이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요일5:21). 세상에서 몰려오는 탐심과 싸워

나갑시다.  

우상숭배의 유혹을 피하라(고전10:13-14)찬257장   화

우리의 신앙여정에 은혜가 따르나 유혹도 

항상 따름을 알고 잘 대처해야합니다. 사도

는 상징 주의로 보여진 이스라엘 광야생활에 

일어난 3가지 죄를 지적하며 벗어나기를 권

합니다. 첫째, 음행의 죄(8)–하나님과의 신

실함이 깨어질 때 사람관계의 불신실인 음행

이 일어나기 쉽습니다. 그리스도 안의 연합

이란 명목으로 교회의 남녀관계에서 거짓을 

제하고 진실본위로 행함으로서 모든 유혹의 

올무를 끊어버려야 합니다. 둘째, 주를 시험

하는 죄(9)–자기 위주의 삶은 사람은 물론 

하나님마저 무시하는 자리에 떨어지게 합니

다. 셋째, 원망하는 죄(10)-말로만 주라고 하

며 실제로 그의 주권을 인정치 않는 자는 불

신앙으로 쉽게 나아가 원망으로 나타납니다. 

마음에 늘 감사로 충만한 자가 진정한 정복

자입니다. 교회는 이 길을 가야합니다. 

실족하기 쉬운 세가지 함정(고전10:8-12)찬213장월

우상제물을 먹는 일을 왜 사도는 경계했습

니까? 첫째, 귀신과 교통하는 일이 될 수 있

기 때문입니다(16-17). 성찬이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것처럼 우상제물을 먹는 일은 

귀신의 일에 참여함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

다. 둘째, 귀신의 식탁에 참여함이기 때문입

니다. 우상제물을 먹는 것은 귀신의 일에 참

여하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18-20). 이것은 

모든 부패함의 시작입니다. 우리 속의 육과 

그 생각은 언제나 이것으로 이끌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야합니다. 셋째, 혼합신앙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21-22). 주의 잔과 귀신

의 잔을 동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혼합신

앙은 이미 마귀와의 타협이기 때문에 타락한 

것입니다. 주님만을 기쁘시게 하려는 일념으

로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과의 참된 교제를 

힘씀으로 우리 속의 육과 싸워나갑시다.

귀신과의 교제를 조심하라(고전10:15-22)찬214장수

모든 일에 주를 위해 사는 것은 주님의 주

인되심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

은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가리킵니까? 첫째, 

자기유익을 구하는 자는 넓은 길을 가는 사

람입니다(23). 자기주의로 치우친 자율주의

의 죄는 자기유익을 위해 살므로 하나님을 

대적하게 돼있습니다. 둘째, 남의유익을 구

하는 자는 좁은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24). 

성령을 받아 구원받은 자는 주를 위해 사는 

자로 변화됩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을 사랑

하고 유익하게 하려는 삶으로 나타납니다. 

셋째, 선한양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25-29).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은 선한

양심을 따르는 것입니다. 거듭난 양심에 하

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임으로서 모든 일에 선

악을 분별합니다. 남의유익 위주로 살아갈 

때 생명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 길

로 갑시다. 

남의 유익을 구하라(고전10:23-33)찬278장목

사도의 본된 삶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 일은 어떤 것입

니까? 첫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을 제

일의 목적으로 삼고 사는 것입니다. 이 목적

이 분명할 때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차지하고 

혼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둘째, 작은 일

에서부터 그것을 실행해야합니다. 먹으나 마

시는 기본단위에서 시작함이 큰 것에도 그리

할 수 있습니다. 셋째, 많은 사람의 구원을 위

해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

니다.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가 살았던 삶이

고 사도가 따른 삶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아니하

고 가장 복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영적 혼란 

속에서 우리의 목적을 여기에 두었는가를 항

상 점검합시다.

금 오직 하나님의 영광(고전10:31-33)찬53장

기독교 성례는 2가지, 세례와 성찬입니다. 

그중 성찬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항상 기억함

에 목적을 두고 시행하라고 하셨습니다. 사

도는 왜 그의 죽음을 항상 기억하게 하십니

까? 첫째, 그의 죽음이 우리 죄를 사하는 유

일한 근거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그 죽음은 

그의 부활과 관련돼있습니다. 죽음 없는 부

활, 부활 없는 죽음을 생각할 수 없기 때문입

니다. 셋째. 이것은 성령강림과도 연관돼있

습니다. 구원을 적용하시는 성령은 그의 죽

음을 근거로 일하시고 거기에 깊이 착념하

게 합니다. 그때 우리는 자아부인을 배우고 

자기십자가 짐을 조금씩 배웁니다. 그리스도

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 것도 구하지 않겠다

는 사도의 삶은 성찬을 통해 다시 증거돼 모

든 일을 오직 그의 죽음 위에 서게 한 것입니

다. 그때 교회는 강해지고 새 역사를 경함합

니다. 그의 죽으심을 자랑하십시다.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념하는 이유(고전11:23-32)찬284장토

전화령 목사(캄보디아선교사)

whiteyou11@yahoo.com

기독경영 전략 

기업 경영과 성경적 원리

경영자는 섬기는 자의 자세로, 타인의 필요 위해 지위 사용해야

제임스구 교수
(그레이스미션대학교 행정처장) 

기독경영 전략Christian Business Strategy) 강의 (3)

엄마는 아이가 ‘흑인’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지는 않을까 늘 걱정이었다. 

세상이 많이 바뀌었다고는 하나 그래도 

노심초사다. 텍사스주에 사는 초등학교 

교사이자 세 아이의 엄마 타나이 버나

드는 최근 페이스북에 10살 막내아들과 

나눈 대화를 적었다.

아이를 학교에 데려다주던 엄마는 불

현듯 최근 플로리다주 파크랜드의 고등

학교 총기난사 사건이 떠올랐다. 그래

서 아이에게 “총격대피 훈련을 받았느

냐”고 물었다. 

아이는 “누가 총을 쏜다면 어떻게 대

처해야 하는지 연습한 걸 말하는 거냐”

고 묻더니 의기양양하게 “당연히 했다”

고 답했다. 그래도 불안한 엄마는 아이

에게 “어떻게 배웠는지” 물어보았다. 아

이는 신이 나서 대화를 이어갔다. 

“선생님이 교실 문을 잠그면 검은색 

종이로 창문을 가려야 해! 그러고 나면 

내가 책상을 문쪽으로 밀 거야! 친구들

은 내 뒤에 숨어서 총을 피하는 거지!”

엄마는 순간 아찔해졌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떠오르지 않았다. 아이의 반 

학생은 모두 23명. 그 중 흑인은 아들 

데즈를 포함해 2명뿐이었다. 왜 자신의 

아이가 흑인이라는 이유로 아이들의 방

패막이가 되어야 하는지 서럽기만 했

다. 하지만 아이가 상처받을까봐 표현

할 수는 없었다.

엄마는 차분하게 “누가 너보고 맨 앞

에 서라고 한 거냐”고 물었다. 아이는 “

아무도 앞에 서라고 하지 않았다”고 답

했다. 엄마는 다시 “그런데 왜 네가 맨 

앞에 선 거냐”고 물었다. 아이는 엄마를 

이해할 수 없다는 듯 답했다. “내가 하

겠다고 한 거야. 그게 왜?”

아이는 무심하게 말을 이어갔다. “친

구들 모두 죽고 나만 살아남는 것보다 

차라리 친구들을 지키고 내가 죽는 게 

나아.”

엄마는 놀랐다. 한편으론 부끄러웠다

고 한다. 아이가 언제 이렇게 컸는지, 아

이에게 친구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엄마

는 차마 가늠할 수 없었다. 말문이 막혀 

아들의 손을 잡은 채 아무 말없이 걷기

만 했다. 

네가 따돌림을 당했을까봐 걱정했다

고, 네 친구들을 오해해 미안하다고, 생

각보다 세상은 더 따뜻한 것 같다고 말

해주고 싶었지만 입이 떨어지질 않았

다. 백마디 말 대신 엄마는 아이의 손을 

꼬옥 잡았다. 아마 아이는 엄마 마음을 

다 읽었을 거다.
<미션라이프>

총격 대비 훈련서‘방패’가 된 소년 이야기

아직 살만한 세상



교두보를 구축하라

만일 여러분이 어떤 소그룹 사역의 

지도자라면 목사든, 교회 직원이든, 

아니면 그 일을 책임진 평신도이든, 

여러분은 처음에 반드시 교두보를 구

축해야 한다. 장차 소그룹 지도자가 

될 사람들로 이뤄진 키잡이 소그룹을 

만드는 것이다. 여러분이 키잡이 소그

룹을 이끌 때 사용하는 방식을 이 미

래의 소그룹 지도자들도 다른 사람들

을 이끌 때 따라 하길 원할 것이다. 무

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도자가 될 만한 

사람을 제대로 뽑는 것이요, 어떤 소

그룹을 시작하고 싶은지를 아는 것이

다. 

여러분은 어떤 방식으로 그룹의 구

성원들을 뽑든지 해 보겠다는 마음을 

가진 사람, 가르칠 수 있다는 정신을 

가진 사람, 그리고 교회의 사역 철학

을 자신의 것으로 삼으려는 마음이 있

는 사람을 뽑는 데 초점을 맞추도록 

해야 한다. 시간과 관심과 사람들을 

이끄는 데 은사가 있는 사람들을 찾아

야 한다.

오리엔테이션

그 다음에는 장차 지도자가 될 사람

들을 여러분의 집이나 편안한 장소로 

초대해서 계획하는 바를 그들에게 이

야기해야 한다. 왜 그들을 초대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고, 왜 그들이 최선

의 선택이라고 생각하는지 일러줘야 

한다.

그 다음으로 여러분이 지향하는 소

그룹의 모습을 제시하고, 다른 사람들

을 이끌고 그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일

이 지닌 가치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눠

봐야 한다. 장차 몇 배로 늘어나 수백 

수천의 사람들을 도와줄 그룹들을 시

작하고 이끄는 일에 동참할 수 있게끔 

기도로 준비할 것을 키잡이 소그룹에

게 요구해야 하며, 여러분은 이후 서

너 달을 장차 소그룹 지도자가 될 이 

사람들과 함께해야 할 것이다. 그 시

간이 끝나면 그들이 다른 사람들을 어

엿이 이끌 수 있게 되리라는 확신을 

사람들에게 심어줘야 한다.

원형 그룹(prototype)

거듭 말하지만, 여러분이 만든 그룹

은 장래의 지도자들이 소그룹을 성공

적으로 이끄는 데 필요한 기술들을 배

우게 될 원형 그룹 역할을 하게 될 것

이다. 여러분은 그룹을 이끌면서 성경 

토론을 인도하는 것부터 기도를 이끄

는 것까지, 그룹에 필요를 알아내는 

것부터 공동체를 형성하는 데 이르기

까지 모든 일에서 본을 보이게 될 것

이다. 또 키잡이 그룹의 지체들은 번

갈아 이 그룹을 이끌면서 소그룹 지도

의 실제를 익히게 된다. 아울러 그들

은 함께 팀을 이뤄 외부로 나가 복음

을 전하는 일도 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은 그룹 전체의 지체들이 서

로 다양한 프로젝트를 책임지고 수행

하도록 이끌 것이며, 어려운 과제를 

수행할 때는 서로 도와줄 것이다. 이

렇게 경험을 공유하게 되면, 키잡이 

그룹의 성공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 

어떤 것도 참여를 통한 배움을 대체하

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룹의 관심과 필요를 따르도록 하

라

레스토랑에서는 종종 단골들을 초

대해서 아침 메뉴판에 들어 있는 다양

한 음식들 가운데 ‘원하는 것을 골라 

직접 아침 식단을 만들어 보는’ 기회

를 제공한다. 이런 방법을 여러분이 

이끄는 소그룹에서도 시도해봐야 한

다. 

소그룹에 참여할 사람을 뽑기 전에 

소그룹에서 할 내용이나 프로그램을 

미리 정하기보다는 그룹의 참여자들

을 뽑은 뒤에 그룹의 관심사와 필요에 

맞춰 프로그램을 정해서 그룹 사람들

에게 알려주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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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동익 목사(뉴욕

비전교회 담임)가 최

근 시집 “주님만 바라

보며”를 출판했다.

황 목사는 “하나님

의 섭리를 찬양한다”

며 “사역과 삶의 틈바

구니에서 인생의 부

분 부분을 거울로 보

듯 밤잠을 지새고 새

벽을 홀로 보내며 지

난날의 흐릿한 기록

들을 찾아 뒤돌아보

며 푸르던 그 때를, 단풍진 황홀하던 그 때를 미숙

한 색깔로 연필질로 포장을 해보았다”고 권두에서 

밝혔다.

또 황 목사는 “저녁노을 바라보며, 마지막 찬란

한 빛을 발하는 찰나에 서서 가까이 다가온 어둠 

속에서 ‘나는 최선을 다했는가? 나는 진정 그 분이 

허락하신 그 길을 부끄럼 없이 걸어왔는가?’ 질문

하면서 노을 지는 언덕에서 가슴 황홀해하며 오늘

까지 동행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적었다.

시집은 4부로 나눠 제 1부 참외밭 향수는 고려

산 기슭에 핀 진달래 외 20개, 제 2부 목자의 일심

은 정원을 거닐며 등 15개, 제 3부 병상일지는 한

가위 밤중에 외 18개, 제 4부 저녁노을을 바라보

며 는 사모곡 등 14개의 시로 구성돼 있다.

마지막에는 시인이며 비평가인 홍문표 전 오산

대학교 총장의 해설을 덧붙였다.

홍 시인은 “역동적 사역의 시적 형상”이라는 제

목으로 쓴 해설에서 황 목사의 시에 대해 “첫째, 

시가 주님과 함께 함으로 느끼는 행복감에 대한 

표현이 매우 서정이고 적절한 메타포를 구사하여 

높은 예술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둘째, 시인의 시

적 고백이 평생 목회자로 헌신한 역동적인 목회사

역의 술회가 되며 셋째, 시인의 시적 공간과 시간

이 백설과 함께 겨울에서 봄으로 새해로 다가가는 

은총과 소망의 시”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이 시집이 목회자로 시인으로 살아온 

아름다운 사역을 돌아보면서 철저한 존재 자각을 

거쳐 주님을 통해 구원의 확신을 얻고 목회자의 

신앙 여정을 서정적인 시적 언어로 승화해 절절하

게 드러낸 역동적이고 감동적인 시적 고백이며 빛

나는 언어의 향연”이라고 결론지었다.

저자 황동익 목사는 고려대학교를 졸업하고 

1974년 도미, 1986년부터 목회자로 사역해왔으며 

2008년에는 뉴욕교협회장, 2013년에는 뉴욕목사

회 회장을 역임했다. 현재 해외기독문학협회 회장

을 맡고 있다.

총 142페이지, 펴낸 곳 창조문학사. 
▲저자 이메일: dongikhwang@gmail.com

시집 “주님만 바라보며”
저자 황동익 목사

새책소개

역동적이고 감동적인 시적 고백이며 빛나는 언어의 향연

 

교회가 성장하고 성숙해져가는 것은 특정 프로그램이

나 이벤트가 아니라 말씀에 근거한 설교와 예배가 살아

날 때 비로소 시작된다. 여기에 평신도들을 훈련시켜 리

더로 구비시켜 탄탄한 하부 구조를 만들어 놓아야 한다. 

따라서 만일 교회 목회자가 의지가 굳세고 유능한 신자

들이 섬기는 조직을 원한다면, 소그룹이야말로 바로 그런 

조직을 만드는 데 아주 유용하다. 또 만일 지도자들이 다

른 지도자들을 발굴해서 준비시키는 시스템을 원한다면, 

소그룹은 바로 그런 시스템을 만들 수 있게 할 것이다. 더 

나아가 만일 지도자들이 지체들끼리 서로 책임을 다하는 

공동체를 만들어낼 수 있기를 원한다면, 소그룹이 그 역

할을 감당할 수 있다.

소그룹 통해 건강한 시스템 구축
리더십저널, 빌헐 목사가 말하는 ‘건강한 소그룹 만들기’ 원리 소개 

유능한 신자 조직 원한다면

지도자 발굴 준비시키는 시스템 원한다면

지도자 및 지체들이 서로 책임 다하는 공동체 원한다면...

<1면에서 계속>

47년 그가 인도한 첫 군중집회인 로

스앤젤레스 전도대회를 통해 미국 전

역에 알려졌다. 54년 영국 런던 전도대

회를 성황리에 치르면서 세계적인 부

흥사가 됐다. 50년 창설한 빌리 그레이

엄 전도협회를 통해 수많은 전도대회

를 후원했고 영화와 라디오, 텔레비전 

전도 프로그램으로 복음전도에 힘썼

다. 빌리 그레이엄 전도대회 참석자는 

전 세계에서 2억 명을 넘었다.

그레이엄 목사는 복음주의 신앙의 

근본 요소인 성경의 권위에 초점을 맞

췄고,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과 헌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복음전파의 목

적을 달성하기 위해 여러 교파들과 연

합을 시도했다. 이 시도는 74년 150여 

개국 복음주의 목회자, 신학자, 선교사, 

평신도 2,700명이 스위스 로잔에 모인 

로잔대회로 결실을 맺었다. 이때 하나

님 말씀에 충실한 복음전도와 구원, 회

심, 대사회적 책임에 대한 성경적 견해

를 고수하자는 로잔언약이 발표됐다.

미국 복음주의 운동의 중심인물인 

그레이엄 목사는 한국교회 부흥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1952년 한국전쟁 당

시 방한해 서울과 부산에서 집회를 가

졌고 1956년에는 8만 여명의 기독교인

이 모인 가운데 복음 집회를 가졌다. 

1973년 한국 개신교는 분열을 딛고 

연합해 대규모 복음주의 집회인 ‘빌리 

그레이엄 전도대회’를 개최했다. 서울 

여의도광장에서 5일 동안 110만 명의 

인파가 모인 이 전도대회는 한국 개신

교 대부흥의 결정적인 사건이자 한국 

교회사를 바꾼 한 장면으로 기록됐다. 

당시 통역을 맡은 김장환 목사(극동

방송 이사장)는 빌리 그레이엄 목사의 

메시지를 더 감동적으로 전달했다는 

평을 받아 한국 교계에 널리 알려지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1980년에도 대규모 군중이 모인 가

운데 설교를 했고 1984년 열린 ‘한국 

기독교 100주년 기념 선교대회’에도 참

석했다. 특히 1991년 서울 여의도에서 

진행한 복음 집회는 100만명이 넘는 

인파가 운집해 세계 기독교 집회사상 

최고 군중기록을 쓴 것으로 알려져 있

다. 

그는 1992년과 1994년 두 차례에 걸

쳐 북한을 방문하기도 했다. 특히 94년 

1월에는 북한에서 선교집회를 열었다. 

그레이엄 목사가 김일성의 초청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레이엄 목사의 

장인인 넬슨 벨 선교사가 김일성의 아

버지 김형직과 어머니 강반석을 중매

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 될 수 있다.

또 그레이엄 목사의 마지막 집회가 

2005년 6월 24일부터 26일까지 사흘

간 뉴욕 프레시 메도우 코로나 파크에

서 열렸을 당시 한인교계도 적극 참여

했다. 이 집회에는 다민족 23만여 명이 

참가했으며 마지막 날 축도는 본지 발

행인 장영춘 목사(퀸즈장로교회 원로)

가 맡아 뉴욕 한인 기독교인들에게 의

미를 더하기도 했다. 

한평생 외길을 걸어온 그레이엄 목

사는 예수님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

며 복음을 전파하라”(막16:15)는 말씀

을 문자적으로 실천한 이 시대 최고의 

복음 전도자로 평가받는다. 그는 생전

에 “내 일생의 유일한 목표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앎으로써만 가능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발견하도

록 돕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2005년 설교자의 자리에서 공

식적으로 은퇴하고 2013년 11월 95번

째 생일 축하연에 마지막으로 모습을 

드러낸 이후 주로 자택에서 요양하며 

지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빌리 그레이

엄 목사의 타계에 대해 "그와 같은 사

람은 없었다! 기독교인과 모든 종교가 

그를 그리워할 것"이라며 "매우 특별한 

사람"이라고 트위터 계정에 적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도 "카렌(부인)과 

나는 금세기 미국의 가장 위대한 사람 

중 한 명인 빌리 그레이엄 목사의 타계

를 알고 슬픔에 빠졌다"며 "우리는 그

레이엄 목사의 가족에 깊은 애도를 보

낸다"고 밝혔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

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빌리 그레이엄

의 사역과 비할 데 없는 목소리는 수백

만 명의 삶을 바꿨다"고 덧붙였다.
<편집부>


